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민수기
NUM · 오경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36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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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장
NUM-001 ·  오경 ·  히브리어

이름을 부르며 수를 세는 결. 같은 지파 명단 형식이 열두 번 반복되고, 레위 지파만 그 셈에서
빠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시내 광야 회막"(1절). 빈 광야 한가운데에 회막이 중심으로 서 있다.

시간 =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1절). 출애굽 후 약 1년 1개월.

소품이 거의 없다. 사람·이름·숫자가 주 소재이며, 사물은 회막과 진영 천막뿐.

군사·행정 어휘가 깔림: 지파·종족·조상의 가문·머릿수·이십 세·싸움에 나갈 자·군대.

책 첫 단어 bemidbar("광야에서")가 유대 전통 책 이름. 한국어 "민수기"는 "백성을 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반복되는 숫자·이름이 행진곡 같은 리듬을 만듦. 점호하는 군대의 인상.

건조한 명단의 흐름이 47절(레위 지파) 대목에서 살짝 결이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명령의 시작.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순종의 닫음.

명령(1절) ↔ 순종(54절)이 액자처럼 장을 감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출 39~40장 성막 완성 후렴과 결이 같음 (배경 관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지파 대표 12인(nasi, 5-15절) / 각 지파 백성 / 레위 지파.

"수령"(nasi) = '들어 올려진 자', 족장·지도자.

"계수된 자"(pequdim, 동사 paqad) = 점검·살핌·계수를 함께 품음.

"각 사람의 머릿수대로"(gulgolet, 두개골) — 무리가 아닌 한 명 단위 계수.

계수 기준: "이십 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노인·아이·여자는 셈 밖.

총수 603,550 (46절).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제외(47절), 회막과 모든 기구 담당(50절), 회막 둘레 진 침(53절).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 레위인의 회막 호위 이유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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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시내 광야 회막에서의 계수 명령.

컷 2 (5-16절): 열두 지파 수령 이름 호명.

컷 3 (17-46절): 지파별 계수 반복(르우벤~납달리), 총수 603,550.

컷 4 (47-50절): 레위 지파 계수 제외, 회막·기구 담당 임명.

컷 5 (51-54절): 진 칠 때·행진할 때 레위인 직무, "그대로 행하였더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bemidbar(ב�ְמִדבְ�ַּר) — "광야에서". 책의 첫 단어이자 유대 전통 책 이름.

edah(ָעדֵה) — 회중. "온 회중"(2절)에 쓰임.

paqad(קַָּד קְֻדיִם)pequdim / (פ� .점검·계수하다 / 계수된 자(12회) — (פ�

gulgolet(ֶֹּלת� �לֻגְ ."두개골·머리. "머릿수대로"(2절). 70인역 "그들의 머리수대로 — (ג

tzava(צָבָא) — 군대·전쟁·복무. "싸움에 나갈 자"(3절). 4장 회막 봉사에 재사용.

nasi(נשָ�ִיא) — '들어 올려진 자', 수령·족장(16절).

beit avot(ב�ֵית אָבוֹּת) — 조상의 가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반복.

6 — (2) 문학 구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 이십 세 이상 싸움 나갈 자 … 몇 명" 형식이 12회 반복(name-then-
number formula).

명령(1절) ↔ 순종(54절)의 framing inclusio.

요셉이 에브라임·므낫세 둘로 분할, 레위 제외로 다시 열둘이 유지됨.

17-46절 계수 본문이 장의 부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 블록.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군사 동원 명부(이집트·마리 문서)의 지파·씨족 단위 징집 관행과 형식적으로 비교됨.

회막을 중심에 둔 진영 구조는 고대 근동 왕영(王營)·행렬 배치와 비교 관찰됨.

총수 603,550이 출 38:26 성막 헌금 계수(반 세겔 낸 자)와 동일.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 ↔ 출 30:11-16 (계수와 속전 반 세겔, "재앙 없게").

민 1 ↔ 출 38:26 (603,550 동일 총수).

민 1 ↔ 민 26장 (광야 끝의 둘째 인구조사).

민 1 ↔ 민 3장 (레위 계수, 기준이 "한 달 이상 남자"로 다름).

민 1 ↔ 삼하 24장 / 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시내 광야 빈 들판 한가운데 회막이 서 있고, 그 안에서 계수 명령이 떨어진다. 열두 지파 수령이 이름으로 호
명되어 모세 곁에 선다. 지파가 하나씩 앞으로 나오고, 같은 문장이 열두 번 흐르며 머리 하나하나가 세어진
다. 총수 603,550이 들판에 펼쳐진다. 그런데 한 지파, 레위가 줄 밖에 서서 군대 명단에 들지 않고 회막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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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가 진을 친다. 회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인이 그 둘레를, 다른 지파가 바깥을 채운 그림이 남고, 본문은
"그대로 행하였더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이름이 불리고, 수가 세어지다"

초벌 부제: "명령과 순종 사이, 계수된 한 백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동원 명부 + 문학 반복 형식 + 출 38:26 교차)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이십 세 이상 싸움 나갈 자" 기준을 군사신학으로 확장하지 않음. 어휘·기준 분포만 기록.

레위 제외(47절)를 선민/제사장 신학으로 번지지 않게 — "셈에서 빠지고 회막을 맡음"까지만.

53절 "진노가 임하지 않게"의 까닭은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장은 한 무리를 세는 장이 아니라, 같은 형식으로 머리 하나하나를 열두 번 세고, 그 셈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어 회막 둘레에 세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빈 광야 한가운데 선 회막에서 시작한다. 음성이 떨어지고("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계수
가 명령된다. 그 계수는 무리 단위가 아니라 gulgolet(머릿수)—한 명씩의 셈이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
라, 이십 세 이상 싸움 나갈 자"라는 똑같은 형식이 열두 지파에 걸쳐 어김없이 반복되어 603,550이라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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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닿는다. 그런데 그 정연한 명단에서 한 지파, 레위가 빠진다. 레위는 군대에 세어지지 않고 회막과 그 모
든 기구를 맡아 회막 둘레에 진을 친다. 셈에 든 자들이 바깥을 채우고, 셈에서 빠진 자들이 중심을 두른다.
장은 명령으로 열려("이르시되"), 순종으로 닫힌다("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4절). 관찰자가 보는 것은
정확한 형식, 그 형식의 한 군데 빈 자리, 그리고 그 빈 자리가 도리어 중심에 놓이는 배치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시내 광야 회막(1절), 둘째 해 둘째 달. 소품은 거의 없고 이름·숫자가 소재. bemidbar('광야에
서')가 책 첫 단어.

2 첫 느낌·분위기 반복되는 이름·수가 행진곡 같은 리듬. 47절 레위 대목에서 결이 바뀜.

3 시작과 끝 명령(1절 "이르시되") ↔ 순종(54절 "행하였더라")의 액자. 출 39~40 성막 후렴과 결이 같음.

4 등장인물·사물·상황·
사상

여호와·모세·아론·수령 12인(nasi)·각 지파·레위. gulgolet(머릿수)로 한 명씩 셈. 레위만 제외
(47절).

5 장면 컷 명령(1-4)·수령 호명(5-16)·지파 계수 반복(17-46)·레위 제외(47-50)·레위 직무·순종(51-54).

6 의문·발견·정보 요셉 분할·레위 제외로 열둘 유지. 총수 603,550 = 출 38:26. 1장(이십 세)·3장(한 달) 기준 차이.

7 동영상 회막 명령 → 수령 호명 → 머리 하나하나 셈 → 603,550 → 레위가 줄 밖, 회막 둘레로 진 침.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름이 불리고, 수가 세어지다". 부제 — "명령과 순종 사이, 계수된 한 백성".

9 기도·내면 떠오름 동영상 안 광야를 걸으며, 무리 속 한 머리도 따로 세시는 결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머릿수의 셈: 계수가 무리가 아니라 gulgolet(한 머리)로 이루어진다. 거대한 총수 안에서도 단위
는 한 사람이다.

2. 결 2 — 한 번 빠진 지파: 정연한 열두 번 형식에서 레위만 셈 밖이다. 빈 자리가 도리어 회막 중심에 배치된
다.

3. 결 3 — 명령과 순종의 액자: 1절 "이르시되"와 54절 "행하였더라"가 장을 감싼다. 셈 자체가 순종의 행위
로 닫힌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장 (셈된 백성이 진영으로 배치됨). 민 3장 (레위만의 계수, 기준이 다름). 민 26장 (광야
끝, 둘째 계수).

다른 권 — 출 30:11-16 (계수와 속전 "재앙 없게"). 출 38:26 (603,550 동일 총수). 삼하 24장 (다윗의 인
구조사).

정경 흐름 —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끝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이 셈되고 배치되는 민수기로 이어
진다. 거처가 먼저, 백성의 질서가 다음이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빈 광야 회막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한 사람이 귀를 연다.

멈춤 1: "머릿수대로" 세어진다는 말에서, 무리 속 한 머리가 자기 자신임을 느끼며 멈춘다.

멈춤 2: 열두 번 같은 형식 끝에 한 지파가 빠지는 47절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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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3: 셈에서 빠진 레위가 도리어 회막 중심을 두르는 배치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세어짐과 빠짐이 둘 다 한 자리를 받는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거대한 수 안에서 한 머리로 호명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계수는 머리 하나하나(gulgolet) 단위다

[x] 같은 형식이 열두 번 반복된다

[x] 레위 지파만 셈에서 빠진다

[x] 레위는 회막을 맡아 그 둘레에 진 친다

[x] 명령(1절)과 순종(54절)이 장을 감싼다

[x] 무대는 시내 광야 회막이다

[x] 총수는 603,550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배치.

미해결 질문

민수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하필 "이십 세 이상, 싸움 나갈 자"를 기준으로 세는가?

관찰 사실: 노인·아이·여자·이십 세 미만은 계수 밖. 군사 동원 가능 인원만.

본문은 기준의 까닭을 직접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군대를 세지만, 싸울 적이 본문에 없는 이유는?

광야 한가운데 계수가 이루어지나 본장에 전투 상대가 등장하지 않음.

계수의 목적이 전투 준비인지, 다른 질서를 위한 것인지 본문은 닫아 두지 않음.

Q3. 레위 지파가 셈에서 빠진 것은 '제외'인가 '구별'인가?

47절 "그들 중에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50절은 회막·기구 담당.

제외와 구별의 결이 본문 표면에서 갈리지 않음. 3장의 레위 계수와 함께 다시 볼 것.

Q4. 레위 계수 기준(3장, 한 달 이상)과 1장 기준(이십 세 이상)이 다른 까닭은?

같은 백성을 세는데 두 기준이 다름. 군대 계수와 봉사 계수의 셈법 차이로 관찰됨.

까닭은 본장이 설명하지 않음. 어휘·기준 분포만 기록.

Q5. 53절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의 진노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레위인이 회막을 둘러싸는 이유로 제시되나, 진노의 내용·대상은 본장에서 설명되지 않음.

출 30:12의 "재앙 없게" 계수 규례와 결이 닿는지는 묵상에서 다시.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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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총수 603,550이 출 38:26과 정확히 같은 것은 우연인가, 같은 사건인가?

성막 헌금 계수 수와 1장 군대 계수 수가 일치.

두 장면이 같은 계수의 두 기록인지, 별개의 일치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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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장
NUM-002 ·  오경 ·  히브리어

회막을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펼쳐지는 진영. 같은 배치 형식이 네 방위로 반복되고, 행진 순
서가 그 안에서 정해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위에서 내려다본 진영. 한가운데 회막, 그 둘레 레위인, 바깥 네 방위에 세 지파씩.

핵심 소품 = "기"(degel, 부대 깃발)와 "표징"(ot, 가문 표지). 깃발이 사방에 솟음.

방위어가 모두 등장: 동(mizrach)·남(negev)·서(yam, '바다')·북(tzafon). 동쪽이 먼저.

1장 소재(지파·수령·수·군대)에 "방위·진영·행진 순서"가 더해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도면을 펼친 인상. 1장의 '셈'이 2장에서 '자리'로 정돈됨.

네 방위 반복 형식("그 곁에 진 칠 자는…")이 리듬을 만들고, 34절 행진에서 멈춤이 움직임으로 전환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각각 자기 기 곁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칠지니라" — 진영 배치 명령.

34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 순종의 닫음.

명령(진영) ↔ 순종(진영 + 행진). 끝에 "행진"이 더해짐.

1장과 동일한 framing inclusio("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네 방위 우두머리 지파와 각 수령.

동쪽: 유다·잇사갈·스불론 (186,400). 남쪽: 르우벤·시므온·갓 (151,450). 서쪽: 에브라임·므낫세·베냐민
(108,100). 북쪽: 단·아셀·납달리 (157,600).

총계 603,550 (32절) — 1장과 동일.

레위는 진영 셈에서 제외, 회막과 함께 진영 중앙(33절, 1장 재확인).

"행진하다"(nasa) = 천막 말뚝을 뽑고 떠남. 진 침과 행진이 한 쌍.

유다 진영이 행진 선두(9절). 장자 르우벤이 아닌 유다가 앞섬.

17절: 회막이 진영 "중앙에" 있게 하여 함께 행진 — 장의 축.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진영 배치 총명령.

컷 2 (3-9절): 동쪽 유다 진영, 186,400, 선두 행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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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3 (10-16절): 남쪽 르우벤 진영, 151,450, 둘째.

컷 4 (17절): 회막이 중앙에서 행진 — 장의 한복판.

컷 5 (18-24절): 서쪽 에브라임 진영, 108,100, 셋째.

컷 6 (25-31절): 북쪽 단 진영, 157,600, 후미.

컷 7 (32-34절): 총계 603,550, 레위 제외, "다 행하였더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degel(ֶד�גֶל) — 기·부대 깃발. 네 방위에 하나씩. 70인역 tagma(대오·부대).

ot(אוֹּת) — 표징·가문 표지(2절). 70인역 sēmeia.

machaneh(ֶמַּחֲנה) — 진영. 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nasa(נסַָּע) — 말뚝을 뽑다·떠나다·행진하다.

방위어: mizrach(동, 해 뜸)·negev/테이만(남)·yam(서, '바다')·tzafon(북).

6 — (2) 문학 구조

네 방위 배치 형식이 동→남→(회막)→서→북으로 반복(four-quarter structure).

17절(회막 중앙)이 장의 정중앙에 배치된 center-periphery 구조.

명령(1-2절) ↔ 순종(34절)의 framing inclusio.

진 치는 순서 = 행진 순서. 정지 배치가 곧 이동 대열.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왕영(王營)의 사방 배치 — 왕 천막을 중심에 두고 부대를 동서남북에 둠. 여기선 중심이 왕좌가
아니라 회막.

방위어가 지리에서 옴 (서쪽 = '바다' yam, 지중해 방향).

회막 동편(정면)에 모세·아론·제사장이 진 침(민 3장과 연결).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 ↔ 민 1장 (계수된 수가 그대로 배치 부피로 쓰임).

민 2 ↔ 민 10:11-28 (실제 행진의 실행).

민 2 ↔ 출 25:8 (회막이 중심에 거함).

민 2 ↔ 겔 48장 (지파별 땅 배분·사방 배치).

민 2 ↔ 계 7:4-8 (지파별 인 맞은 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야에 회막이 중심으로 서고, 레위인이 그 둘레를, 네 방위가 그 바깥을 채운다. 동쪽에
유다(186,400), 남쪽에 르우벤(151,450), 서쪽에 에브라임(108,100), 북쪽에 단(157,600)의 기가 솟는다. 나
팔이 울리면 멈춰 있던 사각형이 일어나, 동쪽 유다가 선두로 떠나고 남쪽이 뒤따른다. 그 사이 회막이 들려
진영 한가운데에서 함께 움직인다. 서쪽이 잇고 북쪽이 후미를 맡아, 거대한 대열이 광야를 가로지른다. 멈
춰 있던 배치가 그대로 행진의 줄이 되고, 중심엔 언제나 회막이 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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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회막을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초벌 부제: "진 칠 때의 자리가 행진할 때의 줄이 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egel·ot·machaneh·nasa·방위어 등)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왕영 + 방위어 지리 + 네 방위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7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유다 선두·동쪽 정면을 메시아 신학으로 확장하지 않음. 방위·순서 분포만 기록.

회막 중심 배치를 교회론으로 번지지 않게 — "멈춰도 가운데, 움직여도 가운데"까지만.

방위별 총수 편차의 까닭은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장은 진영을 그리는 장이 아니라, 회막을 한 점 중심에 고정하고 그 둘레로 네 방위·세 지파
씩을 같은 형식으로 펼친 뒤, 그 배치를 그대로 일으켜 행진의 대열로 바꾸는 장이다.

한 문단: 1장에서 머리 하나하나로 세어진 수가, 2장에서 자리를 받는다. 본문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
을 칠지니라"(2절)는 한 명령으로 열린다. 그다음 동(유다·186,400)·남(르우벤·151,450)·서(에브라임
·108,100)·북(단·157,600)이 똑같은 배치 형식으로 차례차례 채워진다. 그 네 묶음의 한복판, 장의 정중앙인
17절에 회막이 놓인다. "행진하되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라." 그래서 회막은 멈춰 있을 때도 가운데이고, 움
직일 때도 가운데다. 진 치는 순서가 곧 행진하는 순서가 되어, 정지된 도면이 그대로 일어나 광야를 가로지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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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대열이 된다. 장은 진영 명령으로 열려("진을 칠지니라"), 진영과 행진의 순종으로 닫힌다("진 치기도 하
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4절). 관찰자가 보는 것은 사방으로 펼쳐진 대칭, 그 대칭의 흔들리지 않는 한 중
심, 그리고 그 중심을 품은 채 움직이는 거대한 줄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위에서 내려다본 진영. 핵심 소품은 기(degel)·표징(ot). 방위어 동·남·서('바다' yam)·북.

2 첫 느낌·분위기 도면을 펼친 인상. 1장의 셈이 자리로 정돈됨. 34절에서 멈춤이 움직임으로 전환.

3 시작과 끝 진영 명령(2절) ↔ 진영+행진 순종(34절). 끝에 '행진'이 더해진 framing inclusio.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네 방위 우두머리 지파와 수령. 총계 603,550(1장 동일). 17절 회막이 중앙. 유다가 선두.

5 장면 컷 총명령·동·남·(회막 17절)·서·북·총계의 7컷. 17절이 정중앙.

6 의문·발견·정보 진 순서=행진 순서. 동쪽 정면·해 뜸. 방위 총수 편차. ANE 왕영 배치 비교.

7 동영상 회막 중심 사각 배치 → 나팔 → 유다 선두 행진 → 회막 들려 가운데서 이동 → 서·북 후미.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회막을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부제 — "진 칠 때의 자리가 행진할 때의 줄이 되다".

9 기도·내면 떠오름 진영 사이를 걸으며, 멈춰도 움직여도 가운데 계신 중심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고정된 중심: 회막이 진 칠 때(2절)도 행진할 때(17절)도 가운데다. 모든 자리가 한 중심을 기준으
로 잡힌다.

2. 결 2 — 셈이 자리가 됨: 1장의 수가 2장의 방위 부피가 된다. 호명된 수가 그대로 공간이 된다.

3. 결 3 — 배치가 곧 대열: 진 치는 순서가 행진 순서와 같다. 멈춤의 질서가 그대로 이동의 질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장 (셈된 수가 배치 부피로). 민 3장 (회막 둘레 레위 진영의 세부). 민 10:11-28 (이 배치
대로 실제 행진).

다른 권 —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 중심에 거함). 겔 48장 (지파별 사방 배분). 계 7:4-8
(지파별 인 맞은 수).

정경 흐름 — 회막이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그림은, 정경 마지막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
매"(계 21:3)와 마주 본다. 중심에 거함이 시작과 끝을 잇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라는 명령에서, 한 사람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묻는다.

멈춤 1: 네 방위가 같은 형식으로 채워지는 대칭에서 멈춘다.

멈춤 2: 장의 한복판 17절, 회막이 가운데 놓이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멈춰도 움직여도 중심이 고정된다는 사실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 자리는 중심을 향한 한 방위다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중심을 향해 정렬된 한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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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회막이 진영의 고정된 중심이다

[x] 네 방위에 세 지파씩 같은 형식으로 배치된다

[x] 17절(회막 중앙)이 장의 한복판이다

[x] 진 치는 순서가 행진 순서와 같다

[x] 유다가 동쪽이며 선두다

[x] 총계 603,550은 1장과 같다

[x] 레위는 진영 셈 밖, 회막과 함께 중앙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중심.

미해결 질문

민수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유다가 동쪽이고 행진의 선두인가?

관찰 사실: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동쪽·선두(3,9절). 르우벤은 남쪽 둘째.

본문은 그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회막이 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가운데"인 것은 무엇을 보이려는가?

2절(향하여)·17절(중앙에)에서 중심이 고정됨.

중심의 고정이 질서의 원리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 표면에서 갈리지 않음. 보존.

Q3. 네 방위 총수가 다른 까닭은? (동 186,400 ↔ 서 108,100)

동쪽이 가장 크고 서쪽이 가장 작음. 무게가 한쪽으로 쏠림.

편차가 의도된 배치인지 단순 계수 결과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음.

Q4. 1장에서 이미 센 수를 2장에서 다시 적은 까닭은?

계수(1장)와 배치(2장)에서 동일한 수가 반복 기록됨.

셈이 곧 자리가 되는 구조의 강조인지, 별도 기록의 필요인지 답하지 않음.

Q5. 진 치는 순서와 행진 순서가 같은 것은 우연인가 설계인가?

동→남→(회막)→서→북이 정지·이동 모두에 적용됨.

정지 배치가 그대로 대열이 되는 설계의 까닭을 본문은 말하지 않음. 보존.

Q6. "기"(degel)와 "표징"(ot)의 구체적 모양·문양은?

본문은 깃발과 가문 표지가 있다고만 하고 그 형상·색·문양을 묘사하지 않음.

후대 전통의 도상은 본문 밖. 본장은 "각기 기 곁에"라는 사실까지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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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장
NUM-003 ·  오경 ·  히브리어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 회막을 맡는 결.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가문이 회막 둘레 세 방위
에 나뉘고, 셈이 두 번 맞춰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회막 바로 둘레의 안쪽 진영. 2장 바깥 진영 안에 레위인의 한 겹 더.

회막 둘레 배치: 서=게르손, 남=고핫, 북=므라리, 동(정면)=모세·아론·제사장.

새 소재 = 숫자(레위인 수·장자 수)와 돈(속전·세겔). 1·2장에 없던 어휘.

핵심어 mishmeret(맡은 직무·경비)와 tachat(대신하여)가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대신하여"의 반복과, 셈을 맞추고 남는 수를 따지는 회계 장부 같은 결.

족보 첫머리(4절)의 나답·아비후 죽음이 잠시 무게를 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 아론의 집(제사장)으로 시작.

51절: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더라" — 아론의 집으로 닫음.

아론의 집으로 열고 아론의 집으로 닫는 수미 구조.

1·2장과 동일한 "명령하신 대로" 순종 후렴(51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아론 / 아론의 네 아들(나답·아비후 죽음, 엘르아살·이다말 남음) / 레위 세 가문.

레위 가문: 게르손(7,500) / 고핫(8,600) / 므라리(6,200). 기준 = "한 달 이상 남자".

레위 총수 22,000 (가문 합 22,300과 300 차이).

이스라엘 장자 수 22,273. 레위인보다 273명 많음.

핵심 선언: "레위인은 내 것이라"(12절), 장자를 "대신함"(tachat).

초과 273명을 한 사람당 다섯 세겔(총 1,365세겔) 속전으로 받아 아론에게 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아론의 족보, 나답·아비후 죽음, 남은 두 제사장.

컷 2 (5-10절): 레위인을 아론에게 주어 회막 직무(mishmeret) 맡김.

컷 3 (11-13절):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함, "레위인은 내 것이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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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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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4-39절): 세 가문 계수·배치(서·남·북), 동쪽 제사장, 총 22,000.

컷 5 (40-43절): 이스라엘 장자 계수 22,273.

컷 6 (44-51절): 초과 273명 속전(다섯 세겔)을 아론에게 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levi(ִלוֵי) — 레위. 장자를 대신해 세워지는 지파.

mishmeret(מִש�ְמֶרֶת) — 맡은 직무·지켜야 할 것·경비. 레위 봉사를 묶는 단어.

tachat(ת�ַּחַּת) — '~대신하여'.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함(12절).

bekhor(ב�ְכוֹּר) — 장자·처음 난 자. 70인역 prōtotokon.

padah(ָדָה דִיְוֹּן)pidyon / (פ� .값 치러 되사다 / 속전 — (פ�

가문명: gershon·qehat(고핫)·merari.

6 — (2) 문학 구조

세 가문 형식 반복: "아무개의 아들들, 종족대로, 한 달 이상 남자 몇, 우두머리, 진 방위"(three-clan
structure).

아론의 집으로 열고(1절) 닫는(51절) 수미 구조.

대체 모티프(substitution): 레위인 ↔ 장자. 셈을 맞추고 남는 수를 값으로 메움.

두 계수(레위 22,000 / 장자 22,273)의 잉여 273 계산이 장의 매듭.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성소 봉사 인력의 가문 세습 직무 체계와 형식적으로 비교됨.

장자 대속 관념은 출애굽 유월절 사건(출 13장 "장자는 여호와의 것")과 직접 연결됨.

나답·아비후의 죽음은 레 10장(이상한 불) 사건의 회상으로 관찰됨.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 ↔ 출 13:1-2,11-16 (장자는 여호와의 것).

민 3 ↔ 출 32:26-29 (레위인이 여호와 편에 섬).

민 3 ↔ 민 8:5-19 (레위인 정결·대속 의식).

민 3 ↔ 민 4장 (세 가문의 회막 운반 봉사 세부).

민 3 ↔ 민 18장 (제사장·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론의 집이 먼저 비춰진다. 네 아들 중 둘(나답·아비후)은 이미 없고, 엘르아살·이다말이 제사장으로 남는
다. 음성이 들린다.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주어 돕게 하라." 다시 음성.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장자를 대신하
느니라." 회막 둘레로 세 가문이 자리 잡는다. 서쪽 게르손(7,500), 남쪽 고핫(8,600), 북쪽 므라리(6,200),
동쪽 정면엔 제사장. 그다음 셈하는 장면. 레위인 22,000과 장자 22,273이 줄을 맞추니, 장자가 273명 더 길
다. 그 273명 앞에서 다섯 세겔씩 은이 세어져 아론에게 건네진다. 한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 회막을 두르고,
모자란 셈이 값으로 메워지며 장이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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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장자 대신 한 지파가 서다"

초벌 부제: "맡은 직무와 대속의 셈 — 회막을 두른 안쪽 진영"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ishmeret·tachat·bekhor·padah·가문명 등)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장자 대속 출 13 연결 + 세 가문 구조 + 잉여 셈)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대신하여"(tachat)를 대속 교리로 확장하지 않음. 어휘·셈 분포만 기록.

나답·아비후 죽음을 정죄·심판 주제로 번지지 않게 — "족보 첫머리에 기록됨"까지만.

273 잉여와 300 차이의 까닭은 open_questions로 보존, 랍비 논의는 배경으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장은 한 지파를 세는 장이 아니라, 장자를 대신해(tachat) 한 지파를 통째로 세우고, 두 셈
을 맞춰 보아 모자란 자리를 값으로 메우는 장이다.

한 문단: 1장에서 셈 밖에 두었던 레위 지파를, 3장은 다른 기준으로 따로 센다. "이십 세 이상 싸움 나갈
자"가 아니라 "한 달 이상 남자"다. 군대의 셈이 아니라 봉사·대속의 셈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아론의 집(제사
장)으로 열린다. 네 아들 중 둘은 이미 없고, 두 제사장이 남는다. 그 곁에 레위인이 세워져 회막의 직무
(mishmeret)를 맡는다. 그리고 핵심 선언이 떨어진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
하느니라"(12절). 회막 둘레 세 방위에 게르손(서)·고핫(남)·므라리(북)가, 동쪽 정면엔 제사장이 진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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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셈이 줄을 선다. 레위인 22,000, 이스라엘 장자 22,273. 장자가 273명 더 길다. 그 초과분을
한 사람당 다섯 세겔로 되사(padah) 아론에게 건넨다. 장은 아론의 집으로 닫힌다. 관찰자가 보는 것은 한
지파가 다른 무리를 "대신"해 자리에 선 그림, 그리고 딱 맞지 않는 셈을 값으로 메우는 손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막 바로 둘레 안쪽 진영. 새 소재는 숫자와 돈(속전·세겔). 핵심어 mishmeret·tachat.

2 첫 느낌·분위기 "대신하여"의 반복과 회계 장부 같은 셈. 나답·아비후 죽음의 무게.

3 시작과 끝 아론의 집(1절)으로 열고 아론의 집(51절)으로 닫음. "명령하신 대로" 후렴.

4 등장인물·사물·상황·
사상

제사장(엘르아살·이다말) + 세 가문(게르손 7,500·고핫 8,600·므라리 6,200, 한 달 이상). "레위
인은 내 것이라".

5 장면 컷 족보·직무 위임·대신함 선언·세 가문 배치(22,000)·장자 계수(22,273)·속전의 6컷.

6 의문·발견·정보 두 셈 맞춤(273 잉여). 가문 합 22,300과 총수 22,000의 300 차이. 출 13 장자 연결.

7 동영상 아론의 집 → 레위 위임 → "대신함" 선언 → 회막 둘레 배치 → 두 셈 줄 세움 → 273 속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장자 대신 한 지파가 서다". 부제 — "맡은 직무와 대속의 셈".

9 기도·내면 떠오름 회막 둘레 안쪽 진영을 걸으며,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섰다는 결 앞에 머문다. 답을 구
하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대신함(tachat): 한 지파가 전체 장자를 대신해 통째로 세워진다. 대체가 이 장의 매듭이다.

2. 결 2 — 다른 셈법: 1장(이십 세 이상)과 달리 "한 달 이상"으로 센다. 군대의 셈과 봉사의 셈이 다르다.

3. 결 3 — 메워지는 잉여: 두 셈이 273만큼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값(다섯 세겔)으로 메워진다. 안 맞는 자
리에 값이 놓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장 (레위가 셈 밖이던 자리). 민 4장 (세 가문의 회막 운반 봉사 세부). 민 8:5-19 (레위인
대속 의식). 민 18장 (제사장·레위 직무·분깃).

다른 권 — 출 13:1-2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 출 32:26-29 (레위인이 여호와 편에 섬). 레 10장 (나답·
아비후).

정경 흐름 — 유월절 밤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 된 출애굽기에서, 그 장자를 대신할 지파가 세워지는 민수
기로 이어진다. 구별이 먼저, 대체가 다음이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아론의 집, 빈 두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선언에서 멈춘다.

멈춤 2: 한 지파가 장자 "대신" 세워진다는 대체의 셈에서 멈춘다.

멈춤 3: 두 셈이 273만큼 어긋나고 값으로 메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의 자리가 누군가의 대신 위에 서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대신함과 값으로 메워진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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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으로 센다(1장 기준과 다름)

[x]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tachat) 세워진다

[x] 회막 둘레 세 가문이 세 방위에 배치된다

[x] 동쪽 정면엔 제사장이 진 친다

[x] 두 셈(22,000 ↔ 22,273)이 273만큼 어긋난다

[x] 초과분을 다섯 세겔 속전으로 메운다

[x] 장은 아론의 집으로 열고 닫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대신함.

미해결 질문

민수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장자가 "여호와의 것"인가?

관찰 사실: 13절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
하였은즉".

출애굽 유월절과 연결되나, 그 구별의 까닭의 결을 본장은 다 풀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왜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하는가?

12절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한 지파가 전체 장자를 대신한다는 셈법의 근거를 본문은 선언만 하고 풀이하지 않음.

Q3. 가문별 합(22,300)과 총수(22,000)의 300 차이는?

7,500+8,600+6,200=22,300이나 본문 총수는 22,000.

본문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랍비 논의는 배경일 뿐, 답은 보존.

Q4. 장자가 레위인보다 정확히 273명 많은 까닭은?

레위 22,000 ↔ 장자 22,273. 잉여 273.

이 수가 우연인지 정해진 셈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음. 다섯 세겔 속전으로 메움만 기록.

Q5.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족보 첫머리(4절)에 끼어 있는가?

제사장 명단을 적다가 "불을 드리다가 죽었다"가 삽입됨.

그 배치의 까닭을 본장은 설명하지 않음. 레 10장 사건의 회상으로만 관찰.

Q6. 회막 둘레 세 방위 배치(서 게르손·남 고핫·북 므라리)의 기준은?

가문이 어느 방위에 진 치는지는 적히나, 방위 배정의 기준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운반할 성물(4장)과의 관계인지 다른 결인지는 보존, 해석 생략.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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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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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4장
NUM-004 ·  오경 ·  히브리어

30세에서 50세, 성물을 메고 옮기는 봉사의 결. 고핫·게르손·므라리 세 가문이 각기 다른 짐을
나눠 맡고, 덮고 싸는 순서가 거듭 적힌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진영이 떠나려는 순간, 회막을 해체·운반 준비하는 장면.

소품이 매우 구체적: 휘장, 청·자·홍색 보자기, 해달 가죽(takhash) 덮개, 채(장대), 받침, 등잔·기구.

핵심 동사: "덮다·싸다"(kasah)와 "메다·옮기다". 덮는 동작이 거듭 반복.

"봉사"(avodah)와 "멜 것"(massa)이 짝을 이룸. 1장의 tzava(군대)가 여기서 avodah(봉사)로 전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짐을 차곡차곡 싸는 인상, 그 위에 "만지지·보지 말라, 죽으리라"의 조심스러운 긴장.

봉사의 무대가 멈춤이 아니라 "옮김"으로 그려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3절: "고핫 자손을… 삼십 세 이상 오십 세까지… 계수하라" — 일할 자를 세라는 명령.

4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 순종의 닫음.

명령(세라) ↔ 순종(세어졌다)의 framing inclusio (1·2·3장과 동일).

시작과 끝 사이에 "봉사의 세부"가 길게 삽입됨 (1장과 다른 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아론 / 감독 엘르아살·이다말 / 세 가문(고핫·게르손·므라리).

순서 변화: 3장(게르손·고핫·므라리)과 달리 4장은 고핫이 먼저(가장 거룩한 것 운반).

가문별 짐: 고핫 = 지성물(법궤·상·등잔대·제단), 어깨로 멤. 게르손 = 천막·휘장·덮개. 므라리 = 널판·기
둥·받침·말뚝.

경계 규례: 제사장이 먼저 싸 놓아야 고핫 자손이 와서 멤. "만지지 말라(15절)·보지 말라(20절), 죽으리
라".

나이 기준: "30~50세 일할 자" (군대 20세, 3장 한 달 이상과 또 다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고핫 계수 명령(30~50세).

컷 2 (4-20절): 고핫 봉사 — 지성물 싸는 순서, 어깨로 멤, "만지지·보지 말라".

컷 3 (21-28절): 게르손 봉사 — 휘장·덮개·천막, 이다말 감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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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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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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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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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29-33절): 므라리 봉사 — 널판·기둥·받침·말뚝.

컷 5 (34-45절): 세 가문 계수 — 고핫 2,750·게르손 2,630·므라리 3,200.

컷 6 (46-49절): 총계 8,580,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더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avodah(ָעֲבֹּדה) — 봉사·일·예배. 회막 봉사를 묶는 단어.

massa(מַּש��ָא) — 멜 것·짐·들어 올릴 것. 봉사가 곧 멜 짐.

kasah(כ�ָסָה) — 덮다·싸다. 거듭 반복되는 동작.

takhash(ת�ַּחַּש�) — 정체 불확실한 가죽(해달/물소/색?). 70인역은 색으로 옮김. 의문 보류.

qodesh haqodashim(דשָ�ִים .지성물·지극히 거룩한 것 — (קֹּדשֶ� הַּק�ֳּ

가문명: qehat(고핫)·gershon·merari.

6 — (2) 문학 구조

세 가문 봉사 형식 반복(고핫·게르손·므라리), 단 고핫에 무게가 크게 실린 비대칭(three-clan
structure).

"덮고 싸는 순서"가 기구별로 반복되는 covering sequence.

명령(1절) ↔ 순종(49절)의 framing inclusio.

"만지지/보지 말라, 죽으리라"의 danger warning이 고핫 봉사에만 삽입.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신상·성물 운반 행렬의 가마·장대(채) 사용 관습과 비교됨.

성물을 덮어 싸서 보이지 않게 운반하는 관행.

법궤를 만진 자의 죽음(삼하 6:6-7 웃사)과 "만지지 말라"의 결이 닿음.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4 ↔ 민 3장 (세 가문의 진영 배치).

민 4 ↔ 민 7장 (수레·소를 게르손·므라리에게 주되 고핫엔 안 줌).

민 4 ↔ 출 25:10-15 (법궤의 채로 메는 규례).

민 4 ↔ 삼하 6:6-7 (웃사가 궤를 만지고 죽음).

민 4 ↔ 민 18:1-7 (제사장·레위인의 책임 경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진영이 떠날 채비를 한다. 먼저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 법궤를 휘장과 해달 가죽과 청색 보자
기로 싸고 채를 꿴다. 상·등잔대·제단에도 차례로 보자기와 덮개가 덮여 모든 지성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 싸
기가 끝나야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로 메되, 만지지도 보지도 않는다. 게르손 자손은 천막·휘장·덮개
를, 므라리 자손은 널판·기둥·받침·말뚝을 멘다. 각 가문이 줄을 서서 세어진다. 고핫 2,750, 게르손 2,630,
므라리 3,200, 합 8,580. 마지막엔 싸인 회막이 어깨와 수레에 나뉘어 실려, 보이지 않게 덮인 채 광야를 건
너간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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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덮고 싸서, 어깨로 옮기다"

초벌 부제: "각자의 일과 멜 것 — 옮겨지는 성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avodah·massa·kasah·takhash·가문명 등)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성물 운반 관습 + 웃사 연결 + 덮기 순서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만지지·보지 말라, 죽으리라"를 율법주의·심판 교리로 확장하지 않음. 어휘·경계 분포만 기록.

takhash 가죽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음 — 음역만 두고 의문으로 보류.

30~50세 기준의 까닭, 봉사 연령의 본문 간 차이는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을 또 세는 장이 아니라, 덮고 싸여 보이지 않게 된 성소를 세 가문이 각기 다른
짐(massa)으로 나눠 어깨와 손에 얹어 옮기는 장이다.

한 문단: 3장이 회막 둘레의 정지된 배치였다면, 4장은 그 회막이 들려 움직이는 순간이다. 봉사(avodah)가
곧 멜 짐(massa)이 된다. 먼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을 휘장·해달 가죽
(takhash)·색 보자기로 거듭 덮어 싼다. 모든 지성물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고핫 자손이 들어와 어깨로 멘
다. 그러나 만지지도 보지도 않는다 — "그리하면 죽으리라"(15·20절). 게르손은 천막과 휘장을, 므라리는 널
판과 기둥을 멘다. 가문마다 짐이 다르다. 봉사할 자는 "삼십 세 이상 오십 세까지"로 좁혀진다. 군대의 셈(20

• 

• 

• 

• 

• 

• 

• 

• 

• 

• 

• 

• 

• 

• 

• 

• 

• 

• 

• 

• 

22



세)도, 대속의 셈(한 달)도 아닌, 무거운 것을 멜 힘이 있는 나이다. 세 가문이 세어져 합 8,580. 장은 명령으
로 열려("계수하라") 순종으로 닫힌다("계수되었더라", 49절). 관찰자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게 싸인 거룩한
것, 그것을 메되 만지지 않는 정해진 손, 그리고 각자에게 나뉜 다른 짐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막 해체·운반 무대. 구체적 소품(보자기·해달 가죽·채). 핵심어 avodah·massa·kasah.

2 첫 느낌·분위기 차곡차곡 싸는 인상 위에 "만지지·보지 말라"의 긴장. 봉사가 '옮김'으로.

3 시작과 끝 "계수하라"(1절) ↔ "계수되었더라"(49절). 사이에 봉사 세부가 길게 삽입.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
상

감독 엘르아살·이다말. 고핫=지성물(어깨)·게르손=천막·므라리=골조. 제사장이 먼저 싸야
함.

5 장면 컷 고핫 명령·고핫 봉사(길게)·게르손·므라리·세 가문 계수·총계 8,580의 6컷.

6 의문·발견·정보 3장(한 달)·4장(30~50세) 셈 차이. 보는 것의 금지. takhash 불확실. 웃사(삼하 6) 연결.

7 동영상 제사장이 덮어 쌈 → 고핫이 어깨로 멤(안 봄) → 게르손·므라리 짐 → 계수 → 싸인 회막 행렬.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덮고 싸서, 어깨로 옮기다". 부제 — "각자의 일과 멜 것".

9 기도·내면 떠오름 옮겨지는 행렬 곁을 걸으며, 내게 정해진 멜 것이 무엇인지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보이지 않게 싸임: 가장 거룩한 것이 보지 못하도록 덮인다. 거룩함이 가려짐으로 보호된다.

2. 결 2 — 나뉜 짐: 가문마다 멜 것이 다르다(지성물·천막·골조). 봉사가 곧 정해진 짐이다.

3. 결 3 — 좁혀진 나이: "30~50세"로 좁혀진다. 군대의 셈도 대속의 셈도 아닌, 멜 힘의 셈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장 (세 가문의 정지된 배치). 민 7장 (게르손·므라리에게 수레·소, 고핫엔 안 줌). 민 18
장 (제사장·레위 책임 경계).

다른 권 — 출 25:10-15 (법궤의 채). 삼하 6:6-7 (웃사가 궤를 만지고 죽음). 레 16장 (지성소 접근의 제
한).

정경 흐름 — 회막이 한곳에 거하던 정지에서, 광야를 따라 옮겨지는 이동으로 넘어간다. 거함과 행함이
회막이라는 한 중심에 함께 걸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떠날 채비를 하는 진영에서, 한 사람이 자기 짐을 본다.

멈춤 1: 거룩한 것이 보이지 않게 싸이는 장면에서 멈춘다.

멈춤 2: 메되 만지지도 보지도 않는 정해진 손의 경계에서 멈춘다.

멈춤 3: 가문마다 짐이 다르고 나이가 좁혀진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게 정해진 멜 것이 따로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보이지 않는 것을 메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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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봉사(avodah)가 곧 멜 짐(massa)이다

[x] 제사장이 먼저 싸야 고핫이 멘다

[x] 지성물은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고 한다

[x] 가문마다 멜 것이 다르다

[x] 봉사 나이가 30~50세로 좁혀진다

[x] 세 가문 합은 8,580이다

[x] 장은 "계수하라"로 열고 "계수되었더라"로 닫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멜 것.

미해결 질문

민수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봉사 나이를 30~50세로 좁혔는가?

관찰 사실: 군대 20세 이상(1장), 레위 한 달 이상(3장)과 달리 4장은 30~50세.

민 8장(25세)·역대상(20세)과도 다름. 본장은 까닭을 직접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왜 지성물은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하는가?

15·20절의 "만지지·보지 말라, 죽으리라". 다른 짐엔 그런 경고가 없음.

거룩함과 죽음의 관계를 본문은 선언만 하고 풀이하지 않음. 보존.

Q3. 왜 4장은 3장과 달리 고핫을 먼저 두는가?

3장(나이순 게르손 먼저)과 달리 4장은 고핫이 먼저. 지성물 운반 때문으로 보이나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순서 변화의 기준을 본장은 설명하지 않음. 관찰만 기록.

Q4. takhash(해달 가죽?)는 정확히 무엇인가?

돌고래·물소·특정 색 가죽 등 견해가 갈림. 70인역은 색으로 옮김.

본문이 정체를 밝히지 않음. 음역만 두고 단정하지 않음.

Q5. 왜 고핫은 어깨로 메고, 게르손·므라리는 (이후) 수레를 쓰는가?

본장은 고핫의 어깨 운반을 규정하고, 7장에서 다른 두 가문에 수레·소를 줌.

가장 거룩한 것을 사람이 직접 메는 까닭을 본장은 다 풀지 않음. 보존.

Q6. 제사장이 먼저 싸고 레위인이 나중에 메는 "손의 경계"의 까닭은?

제사장만 지성물을 싸고, 그다음 고핫 자손이 멤. 손이 닿는 단계가 나뉨.

그 경계의 까닭을 본문은 규정만 하고 설명하지 않음. 민 18장과 함께 다시 볼 것.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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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5장
NUM-005 ·  오경 ·  히브리어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세 규례.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죄는 배상으로, 감춰진 의심은 쓴 물
앞으로 —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이 함께 다뤄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가 이어짐: 진영 전체(내보냄) → 사람과 사람 사이(배상) → 회막 앞(쓴 물).

셋째 무대 소품: 토기의 거룩한 물, 회막 바닥의 흙(afar), 보리 가루 소제, 저주를 적은 두루마리.

새 어휘: "부정하다"(tame), "배상·속건"(asham), "시기·질투"(qinah), "쓴 물"(mei hamarim).

의심받는 아내 단락은 후대에 sotah로 불림('빗나간 여인' 어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4장의 숫자·배치와 결이 확연히 달라짐 — 부정·죄·의심으로 카메라가 들어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가 정결의 이유로 깔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3절: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31절: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 의심의 법 마무리.

넓은 진영의 정결 → 한 부부의 시비로 좁혀지며 닫힘.

전체가 "정결"로 묶임: 보이는 부정(시신·질병) → 보이지 않는 부정(숨은 죄·의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규례별) 부정한 자들 · 죄인과 피해자(또는 제사장) · 의심받는 아내·남편·제사장.

배상 규례: 죄값에 5분의 1을 더해 갚되, 친족 없으면 제사장에게(asham, 레위기 연결).

쓴 물 의식: 두 결과를 다 기록 — 무죄 "해를 받지 않고 잉태"(28절), 유죄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름".

절차: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쓴 뒤 물에 씻어 마시게 함(alah, 저주·맹세).

사상(표면): 증인·증거 없는 일을 사람이 판결하지 않고 절차에 맡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가 거하느니라".

컷 2 (5-10절): 죄의 배상(5분의 1 추가, 친족 없으면 제사장).

컷 3 (11-15절): 의심의 소제 도입, 아내를 제사장에게.

컷 4 (16-28절): 쓴 물 의식 — 흙·물·저주의 글, 마시게 함, 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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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29-31절): "이는 의심의 법이라" 정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tame(טָמֵא) — 부정하다·정결하지 않다.

machaneh(ֶמַּחֲנה) — 진영. 정결의 단위.

asham(אָש�ָם) — 배상·속건. 레위기 속건제 어휘.

qinah(קִנאְָה) — 시기·질투. "의심의 영"(ruach qinah).

mei hamarim(מֵי הַּמ�ָרִים) — 쓴 물. "저주가 되게 하는"(hameararerim) 수식. 70인역은 '시험의 물'.

alah(ָאָלה) — 저주·맹세. afar(ָעפָר) — 흙·티끌.

6 — (2) 문학 구조

세 규례의 삼중 구조(triadic): 내보냄 → 배상 → 쓴 물. 길이가 점증(짧음→중간→장의 절반).

조건절 율법(casuistic law): "만일~만일~"(im...im)로 무죄·유죄 두 결과 분기.

맹세 정형구(oath formula)와 저주(alah)의 반복.

정결 inclusio: 보이는 부정에서 숨은 부정으로 — 진영(넓음)에서 한 사람(좁음)으로.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법전(함무라비 §131-132 등)의 의심받는 아내 시험·맹세 절차와 비교됨.

신명재판(ordeal) 형식 — 증거 없는 일을 절차에 맡겨 가림. 단 본문은 강물 침수형이 아니라 마시는 물
이며 무죄 추정이 강함.

후대 미쉬나(Sotah 9:9)에 의식 중단 전승.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5 ↔ 레 13-15장 (부정의 종류와 진영 밖).

민 5 ↔ 레 5:14-6:7 (속건제와 배상의 5분의 1).

민 5 ↔ 출 20:14 / 신 22:13-21 (간음 금지와 정절 시비).

민 5 ↔ 잠 5장 (음녀 경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진영 전체를 비춘다. 부정해진 사람들이 진영 문 밖으로 나가고, 안에는 "내가 거한다"는 음성이 깔
린다. 카메라가 좁혀져, 남에게 잘못한 자가 죄값에 오분의 일을 더해 갚고, 갚을 사람이 없으면 그 배상이 제
사장에게 돌아간다. 카메라가 회막 앞으로 더 좁혀진다. 증거 없는 의심에 한 남편이 아내를 데려온다. 제사
장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회막 흙을 넣으며, 여인의 머리를 풀고 소제를 들리고 저주의 맹세를 말하게
한다.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 물에 씻어 넣고, 여인이 마신다. 본문은 두 갈래를 다 말한다 — 무죄면
잉태하고, 유죄면 몸에 표가 난다. 판결이 사람의 손을 떠난 데서 장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보이는 부정에서 숨은 의심까지"

초벌 부제: "몸·재산·마음 — 정결의 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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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ame·asham·qinah·mei hamarim·alah 등)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신명재판 + 속건제 연결 + 삼중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쓴 물 의식을 현대 윤리·젠더 프레임으로 단정하지 않음. 본문이 보이는 절차·두 결과만 기록.

mei hamarim을 '쓴'이냐 '시험'이냐 단정하지 않음 — 70인역 차이는 배경으로만.

한쪽(남편)만 다룸·의식 중단 전승의 까닭은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5장은 진영의 청소 규례가 아니라, 보이는 부정(몸)에서 보이는 죄(재산)를 지나 보이지 않
는 의심(마음·관계)까지, 정결의 카메라를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장이다.

한 문단: 1~4장이 진영을 세우고 배치하고 봉사를 정했다면, 5장은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한다. 이유는 한 문
장에 박혀 있다 —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3절). 정결의 세 규례가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 첫째, 부
정한 자(나병·유출·시신)를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몸의 부정이다. 둘째, 남에게 잘못한 자가 죄값에 오분의
일을 더해 갚되, 갚을 사람이 없으면 그 배상(asham)이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재산·관계의 죄다. 셋째, 증거
도 증인도 없는 의심 앞에서, 의심받는 아내가 회막 앞에 선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에 회막의 흙을 넣고, 저주
의 글을 그 물에 씻어 마시게 한다(mei hamarim). 본문은 정죄로 닫지 않고 두 갈래를 나란히 둔다 — 무죄
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고, 유죄면 몸에 표가 난다. 판결은 사람의 손을 떠난다. 관찰자가 보는 것은 정결이
표면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숨은 자리까지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자리의 판결을 사람이 쥐지 않
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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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진영 전체·사람 사이·회막 앞). 소품은 토기 물·회막 흙·소제·저주 두루마리.

2 첫 느낌·분위기 앞 장 숫자·배치와 결이 확 달라짐. "내가 거하느니라"가 정결의 이유로 깔림.

3 시작과 끝 진영 정결(1절) → 한 부부 판결(31절). 보이는 부정 → 보이지 않는 부정.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
상

부정한 자·죄인·의심받는 아내. 배상 5분의 1(asham). 두 결과 명시. 사람이 판결하지 않음.

5 장면 컷 내보냄·배상·의심 도입·쓴 물 의식·법 정리의 5컷. 셋째가 장의 절반.

6 의문·발견·정보 규례 길이 점증. 한쪽(남편)만 다룸. ANE 신명재판 비교. 무죄 결과의 명시.

7 동영상 진영 밖으로 내보냄 → 배상 → 회막 앞 의심 → 흙·물·저주의 글 → 마심 → 두 갈래.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보이는 부정에서 숨은 의심까지". 부제 — "몸·재산·마음 — 정결의 세 결".

9 기도·내면 떠오름 정결케 되는 진영을 걸으며, 보이는 것뿐 아니라 숨은 것까지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
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좁혀지는 카메라: 정결이 진영 전체(몸)에서 한 사람의 마음(의심)까지 안으로 들어간다. 표면에서
멈추지 않는다.

2. 결 2 — 거함이 이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3절)가 모든 규례의 근거로 한 번 박힌다.

3. 결 3 — 떠난 판결: 가장 깊은 의심의 자리에서, 판결이 사람의 손을 떠나 절차에 맡겨진다. 두 결과가 나란
히 열려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4장 (세워진 진영, 이제 정결케 됨). 민 6장 (나실인의 자발적 구별 — 정결의 또 다른
결로 이어짐).

다른 권 — 레 13-15장 (부정과 진영 밖). 레 5:14-6:7 (속건과 배상). 신 22장 (정절 시비).

정경 흐름 —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정결 요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라"의 레위기 결을 광야 진
영에 적용한 것으로 마주 본다. 거함이 정결을 부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선 자리를 본다.

멈춤 1: 부정한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멈춘다.

멈춤 2: 정결이 몸을 지나 마음·관계로 좁혀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3: 가장 숨은 의심의 판결이 사람의 손을 떠나는 데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정결은 보이지 않는 데까지 미친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거하시는 분 앞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정결의 이유는 "내가 거하느니라"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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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세 규례가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몸·재산·마음)

[x] 배상은 죄값에 5분의 1을 더한다

[x] 의심의 규례가 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x] 저주의 글을 물에 씻어 마시게 한다

[x] 무죄·유죄 두 결과가 나란히 적힌다

[x] 판결이 사람의 손을 떠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정결.

미해결 질문

민수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의심의 규례만 이렇게 길고 자세한가?

관찰 사실: 내보냄(3절)·배상(중간)에 비해 쓴 물 의식이 장의 절반(약 20절).

길이의 비대칭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본문은 직접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왜 의심하는 남편만 다루고, 의심받는 남편을 위한 절차는 없는가?

본문은 아내가 의심받는 경우만 절차를 둠.

한쪽만 다루는 까닭을 본문은 밝히지 않음. 보존.

Q3. 저주의 글을 물에 씻어 마시게 하는 절차는 무엇을 뜻하는가?

두루마리의 alah(저주)를 물(mei hamarim)에 풀어 몸에 들이는 의식.

글·물·몸이 한 절차로 묶이는 까닭을 본문은 절차로만 보이고 풀이하지 않음.

Q4. 무죄의 결과("잉태하리라")를 분명히 적은 것은 무엇을 보이려는가?

28절이 무죄 시 축복적 결과를 명시함. 의식이 정죄보다 가림에 무게가 있어 보이나 단정 불가.

두 결과의 균형을 본문은 나란히 두고 해석을 닫지 않음.

Q5.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3절)와 세 규례의 관계는?

정결의 이유로 "거함"이 제시되나, 세 규례 각각과의 연결은 본문이 다 풀지 않음.

거함과 정결의 결을 보존, 해석 생략.

Q6. mei hamarim은 '쓴 물'인가 '시험의 물'인가?

히브리어는 '쓴', 70인역은 '시험·책망'으로 무게가 갈림.

본문의 강조점을 단정하지 않고 두 결을 함께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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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6장
NUM-006 ·  오경 ·  히브리어

자발적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나실인의 서원, 그리고 이름을 얹어 복을 비는 아론의 세 줄 축복
— 스스로 드림과 위에서 내림이 한 장에 맞닿는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한 개인의 서원(포도밭·식탁·머리카락의 일상) → 회막 앞 제사장의 축복(온 백성).

소품: 포도주·독주·포도·건포도·껍질·씨, 면도칼, 자란 머리카락, 화목제 불.

핵심어 nazir(구별된 자, 어근 nazar)와 nezer(머리 위 구별 — 대제사장 관·왕관에도 쓰임).

세 금지: 포도 산물 일체·머리 깎기·시체 접근. 한 서원의 세 기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5장의 "하라·세라" 명령에서, 6장은 "스스로 원하여"로 결이 부드러워짐.

앞부분(서원)과 뒷부분(축복 시)이 결이 다른 두 덩어리로 한 장에 공존. 끝의 축복이 따뜻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 아래에서 위
로(드림).

27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 위에서 아래로(내림).

시작과 끝의 방향이 정반대(서원 ↑ / 축복 ↓)로 마주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나실인(남자나 여자) / 제사장 / 아론과 그 아들들 / 온 이스라엘 자손.

흐름: 서원 → 구별 기간의 세 금지 → 갑작스런 부정 시 무효·재시작(9-12절) → 기간 종료 시 제물·머리
밀기·태움(13-20절).

길러 온 머리를 마지막에 밀어 화목제 불에 둠 — 구별의 표를 끝에 드림.

축복 세 줄(24-26절): "여호와"가 세 번, 동사 여섯(복·지킴·비춤·은혜·향함·평강). 줄이 점증(3·5·7 단어).

27절: 축복은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둠"(sim shem).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나실인 서원과 세 금지.

컷 2 (9-12절): 갑작스런 부정으로 구별 깨짐, 재시작.

컷 3 (13-17절): 기간 종료 시 번제·속죄제·화목제.

컷 4 (18-20절): 머리를 밀어 화목제 불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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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21절): 나실인의 법 정리.

컷 6 (22-27절): 아론의 세 줄 축복, "내 이름을 두리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nazir(נזָיִר) — 구별된 자(어근 nazar, 삼가다·구별하다).

nezer(ֶנזֵר) — 머리 위의 구별. 대제사장 관(출 29:6)·왕관에도 쓰임.

neder(ֶנדֶר) — 서원. shekhar(ש�ֵכָר) — 독주.

panim(נָיִם ."얼굴. 축복에서 "그 얼굴을 비추사·향하여 드사 — (פ�

shalom(ש�ָלוֹּם) — 평강. 축복의 마지막 단어.

sim shem(ם ש�ֵם� .이름을 둠·얹음(27절) — (ש�ו

6 — (2) 문학 구조

장이 둘로 나뉨: 서원 규례(개인, 1-21절) + 축복 시(전체, 22-27절).

축복의 ascending lines: 히브리어 3·5·7 단어로 점증, "여호와" 3회.

세 금지(포도·머리·시체)의 삼중 구조와 반복("그 구별의 모든 날 동안").

27절이 축복 시의 의미를 "이름을 둠"으로 봉인.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자발적 봉헌 서원(votive vow) 관습, 삭발·금주를 동반한 종교적 구별과 비교됨.

케테프 힌놈 은 두루마리에 6:24-26 축복문이 새겨짐 — 현존 최고(最古) 성경 본문 사본.

나실인 실례: 삼손(삿 13)·사무엘(삼상 1:11) — 6장은 그 제도의 규례화.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6 ↔ 삿 13장 (삼손의 나실인 서원).

민 6 ↔ 삼상 1:11 (한나의 서원, 사무엘).

민 6 ↔ 레 27장 (서원과 값) / 암 2:11-12 (나실인을 일으키심).

민 6 ↔ 출 34:6 (얼굴·은혜) / 행 18:18 (바울의 서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스스로 결심한다.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다. 그날부터 포도와 술을 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
고,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날이 가며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구별의 표가 된다. 만약 곁에서 누가 갑자기
죽으면 그 구별이 부정해지고, 지나온 날을 무효로 한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서원의 날이 차면 회막 문
앞에서 번제·속죄제·화목제를 드리고, 길러 온 머리를 밀어 화목제 불에 둔다. 여기서 카메라가 한 개인을 떠
나 넓어진다. 회막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을 든다. 세 줄이 흐른다 — 복과 지킴, 얼굴의 비춤과 은혜,
얼굴의 향함과 평강. 줄이 점점 길어지고 그 이름이 세 번 불린다. 마지막에 한 마디가 얹힌다. "내 이름을 그
들에게 둘 것이니, 내가 복을 주리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스스로 드림, 위에서 내림"

초벌 부제: "자원하는 구별과 얹히는 이름"

• 

• 

• 

• 

• 

• 

• 

• 

• 

• 

• 

• 

• 

• 

• 

• 

• 

• 

• 

• 

• 

32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azir·nezer·neder·panim·shalom·sim shem 등)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케테프 힌놈 사본 + 삼손/사무엘 실례 + 3·5·7 점증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나실인 서원을 금욕주의·공로 교리로 확장하지 않음. 세 금지와 절차 분포만 기록.

아론의 축복을 예전(禮典)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음 — 3·5·7 점증과 "이름 둠"까지만.

본인 아닌 부정으로 무효되는 까닭, 시의 위치는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6장은 두 규례를 묶은 장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스스로 드리는 구별(나실인 서원)과 위에
서 아래로 얹히는 이름(아론의 축복)이 한 장 안에서 마주 보는 장이다.

한 문단: 1~5장이 "세라·내보내라·하라"는 명령이었다면, 6장은 처음으로 "스스로 원하여"(2절)로 열린다.
한 사람이 — 남자든 여자든 —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심한다. 세 가지를 삼간다. 포도 산물, 머리 깎기,
시체 접근. 날이 가며 깎지 않은 머리(nezer)가 자라 구별의 표가 된다. 만약 곁에서 누가 갑자기 죽으면, 그
표가 부정해지고 지나온 날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다. 서원의 날이 차면, 회막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길러 온 머리를 밀어 화목제 불에 둔다. 구별의 표였던 것이 끝에 드려진다. 그리고 장이 둘로 갈린다. 카메라
가 한 개인을 떠나 온 백성으로 넓어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을 든다. 세 줄이 흐른다 — 복과 지킴, 얼굴
의 비춤과 은혜, 얼굴의 향함과 평강(shalom). 줄이 점점 길어지고(3·5·7), 그 이름이 세 번 불린다. 마지막
에 한 마디가 얹힌다 —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둘 것이니, 내가 복을 주리라"(27절). 관찰자가 보는 것은 사람
이 위로 올린 자발적 드림과, 그 위에서 사람에게 얹힌 이름이 한 장에서 맞닿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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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무대(개인 서원·회막 앞 축복). 소품은 포도 산물·면도칼·머리카락·화목제 불. 핵심어 
nazir·nezer.

2 첫 느낌·분위기 "하라" 명령에서 "스스로 원하여"로 부드러워짐. 끝의 축복이 따뜻함.

3 시작과 끝 서원(아래→위, 2절) ↔ 축복(위→아래, 27절). 두 방향이 한 장에서 만남.

4 등장인물·사물·상황·
사상

나실인(남/여)·제사장·온 백성. 세 금지, 무효·재시작, 머리 태움. 축복 세 줄·이름 세 번.

5 장면 컷 서원·부정으로 깨짐·제물·머리 태움·법 정리·세 줄 축복의 6컷. 컷 6이 결이 다름.

6 의문·발견·정보 처음으로 자원의 결. 머리 태움. 본인 아닌 부정. 케테프 힌놈 최고 사본. 삼손·사무엘.

7 동영상 스스로 결심 → 세 금지 → 곁의 죽음으로 재시작 → 머리 밀어 태움 → 손 든 제사장 → 세 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스스로 드림, 위에서 내림". 부제 — "자원하는 구별과 얹히는 이름".

9 기도·내면 떠오름 손 든 제사장과 세 줄 축복 아래를 걸으며,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한 줄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
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자원의 결: 1~5장의 명령과 달리 "스스로 원하여" 드린다. 처음으로 사람이 먼저 위를 향한다.

2. 결 2 — 두 방향의 만남: 서원은 아래에서 위로(2절),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27절). 드림과 받음이 한 장에
서 마주 본다.

3. 결 3 — 얹히는 이름: 축복 세 줄(3·5·7 점증, "여호와" 3회)이 27절에서 "내 이름을 둠"으로 봉인된다. 복의
근원이 이름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5장 (명령과 정결 끝에 자원의 구별이 더해짐). 민 5장 (시체 부정·머리 푸는 결과 닿
음). 민 7장 (자발적 봉헌의 예물로 이어짐).

다른 권 — 삿 13장(삼손)·삼상 1:11(사무엘) (나실인 실례). 출 34:6 (얼굴·은혜). 행 18:18 (바울의 서원).

정경 흐름 — 명령으로 세워진 진영 한가운데, 스스로 드리는 한 사람의 구별과 온 백성 위에 얹히는 이름
이 함께 놓인다. 의무와 자원, 드림과 복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스스로 원하여"라는 한 마디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의지의 자리를 본다.

멈춤 1: 길러 온 머리를 끝에 밀어 드리는 장면에서 멈춘다.

멈춤 2: 본인 아닌 부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3: 세 줄 축복이 점점 길어지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에 이르는 데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의 드림 위에 그 이름이 얹힌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스스로 드린 자리 위에 이름이 얹히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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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나실인 서원은 "스스로 원하여" 한다

[x] 세 금지는 포도 산물·머리·시체다

[x] 길러 온 머리를 끝에 밀어 드린다

[x] 본인 아닌 부정도 구별을 깨고 재시작시킨다

[x] 장은 서원(개인)과 축복(전체)으로 나뉜다

[x] 축복 세 줄에 "여호와"가 세 번 나온다

[x] 축복은 "내 이름을 둠"으로 봉인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드림.

미해결 질문

민수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구별의 표였던 머리를 끝에 밀어 태우는가?

관찰 사실: 구별 기간 내내 안 깎던 머리를 18절에서 밀어 화목제 불에 둠.

길러 온 표를 끝에 드리는 까닭을 본문은 절차로만 보이고 풀이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본인 잘못이 아닌 부정(곁의 죽음)으로 구별이 깨지는 까닭은?

9-12절: 갑자기 곁에서 죽으면 지나온 날이 무효, 재시작.

책임 없는 부정이 전체를 되돌리는 결의 까닭을 본문은 규정만 함. 보존.

Q3. 왜 나실인 규례 바로 뒤에 축복 시가 붙는가?

1-21절(개인 서원)과 22-27절(전체 축복)이 한 장에 있으나 잇는 설명이 없음.

둘의 관계를 본문은 나란히 두고 닫지 않음. 보존.

Q4. 축복 세 줄이 점점 길어지는(3·5·7) 것은 무엇을 보이려는가?

히브리어 단어 수가 줄마다 늘고 "여호와"가 세 번 불림.

점증과 반복의 까닭을 본문은 형식으로만 보이고 풀이하지 않음.

Q5. "그 얼굴을 비추사·향하여 드사"(panim)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축복에서 '얼굴'이 두 번 쓰임(은혜·평강과 연결).

얼굴의 향함이 무엇의 결인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보존.

Q6.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둔다"(sim shem, 27절)는 어떤 행위인가?

축복을 "이름을 얹음"으로 풀이하나, 그 얹음의 결을 본문은 더 설명하지 않음.

이름과 복의 관계를 보존, 해석 생략.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 

• 

• 

• 

• 

• 

• 

• 

• 

• 

• 

• 

• 

35



36



민수기 7장
NUM-007 ·  오경 ·  히브리어

열두 번의 같은 예물. 한 지파도 줄이지 않고, 한 지파도 합치지 않고, 같은 목록이 열두 번 그
대로 낭송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갓 완공된 성막(mishkan) 앞마당 (1절 "성막 세우기를 끝낸 날", 출 40:17과 연결).

소품 —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2-8절), 은 쟁반(qearah)·은 바리(mizraq)·금 숟가락(kaf), 고운
가루·기름·향(qetoret), 번제·속죄제·화목제 짐승.

봉헌을 가리키는 핵심어가 chanukkah(10·11·84·88절) — '헌정·낙성'.

지파 대표는 nasi(들어 올려진 자) — 민 1·2장 명단과 동일 인물.

수레는 게르손에 2, 므라리에 4 분배, 고핫에는 미분배 (9절 "성소 일은 어깨로 메므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같은 목록이 12번 반복되어 처음엔 단조롭다가 점차 진중·장엄해지는 인상 (참가자 다수 공유).

은·금·짐승이 누적되며 무게가 쌓이는 감각. 89절에서 분위기가 급전환(목록 → 소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낸 날에" — 사람이 일을 마치는 장면.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라"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동사 midabber(재귀형).

공간 이동: 바깥마당(예물) → 가장 안쪽(속죄소 앞). 사람의 마침 ↔ 하나님의 말씀 시작.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열두 지파 지휘관(nasi, 이름 전원 호명) / 레위인(수레·소 수령) / 하나님(89절 소리로만).

봉헌 순서가 민 2장 진영 배열과 동일 (유다·잇사갈·스불론 → 르우벤·시므온·갓 → 에브라임·므낫세·베냐
민 → 단·아셀·납달리).

각 지휘관이 "자기 날"에 하루 하나씩 봉헌 (10-11절 "날마다 한 지휘관씩").

예물 내역·무게가 12지파 전부 동일 (은 쟁반 130세겔, 은 바리 70세겔, 금 숟가락 10세겔, 짐승 동수).

표면 관찰: 큰 지파·작은 지파에 차등이 없는 동등한 예물.

각 단락 종결구가 동일: "이는 아무개의 예물이었더라" (12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9절): 성막 완공, 수레·소 분배 (고핫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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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2 (10-11절): 제단 봉헌 지시 — 날마다 한 지휘관씩

컷 3 (12-83절): 열두 지파 봉헌 — 동일 목록 12회 반복

컷 4 (84-88절): 예물 총계 합산 (모두 12의 배수)

컷 5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속죄소 위 소리를 들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chanukkah(חֲנכֻ�ָה) — 봉헌·헌정·낙성. 10·11·84·88절.

nasi(נשָ�ִיא) — 들어 올려진 자, 지파 대표. 12회.

qearah(קְערָָה) / mizraq(מִזרְָק) / kaf(כ�ַּף) — 은 쟁반 / 은 바리(뿌리는 그릇) / 금 숟가락(손바닥 모양 향
그릇).

qetoret(קְטֹּרֶת) — 향. 금 숟가락에 채워짐.

olah / chattat / shelamim — 번제 / 속죄제 / 화목제 (레 1~3장 규례).

kapporeth(ֹּרֶת .속죄소. keruvim(그룹) 사이에서 소리가 남 (출 25:22) — (כ�ַּפ�

midabber(89 ,מִד�ַּב�ֵר절) — 재귀형 '말씀하시는'. 번역 난해 형태로 알려짐.

eduth(ת� .증거(궤). 다음 단락들과 연결 — (עדֵ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12지파 단락이 동일 어휘·동일 무게·동일 종결구("이는 …의 예물이었더라")로 12회 반복 (열거형 list 구
조).

틀(framing): 1-11절 도입(완공·분배·지시) → 12-83절 본체(12회 반복) → 84-88절 합계 → 89절 후렴
격 결말.

89절만 반복 형식에서 이탈 — 구조적 특이점(목록 → 소리).

합계가 모두 12의 배수로 정확히 떨어짐 (수적 정합성).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신전·제단 봉헌식: 지도자가 예물을 헌정하는 의례. 단 민 7에는 신상이 없고 빈 속죄소 위 소리
만 있음.

이집트·메소포타미아 행정 문서: 동일 품목을 수령자별로 반복 기재하는 서기 관행. 민 7의 12회 반복 낭
송과 형식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7 ↔ 출 40:17 (성막 세운 날)

민 7 ↔ 출 25:18-22 (속죄소·그룹·"거기서 만나겠다")

민 7 ↔ 민 1·2장 (지휘관 명단·진영 배열 순서)

민 7 ↔ 레 1~3장 (번제·속죄제·화목제 규례)

민 7 ↔ 출 30:34-38 (향)

민 7 ↔ 출 25:31-40 (등잔대, 다음 8장과 연결)

민 7 ↔ 히 9:1-5 (지성소 기물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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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갓 세워진 성막 앞에 수레와 소가 들어와 레위인에게 나뉘고, 고핫 자손만 빈손으로 어깨 멜 채비를 한다. 첫
째 날 유다의 지휘관이 은 쟁반·은 바리·금 숟가락과 짐승을 바치고, 둘째 날·셋째 날… 똑같은 예물이 열두
번 반복된다. 다른 것은 날짜와 이름뿐. 제단 앞에 은과 금이 쌓이고 짐승 울음이 마당을 채운다. 열두째 날이
끝나면 카메라가 물러나 전체 합계를 비추고, 모든 수가 12로 떨어진다. 마지막에 모세가 마당을 지나 회막
에 들어가니, 바깥 소란이 멎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형상 없는 소리만 들려온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열두 번의 같은 목록 — 차등 없는 봉헌"

초벌 부제: "열두 번의 반복, 그리고 한 번의 소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차등 없는 동등한 예물" 관찰이 평등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무게·목록이 12지파 동
일"까지만 기록.

12회 반복의 "왜"는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89절 midabber·속죄소 소리 —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휘·교차참조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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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7장은 같은 예물 목록을 열두 번 그대로 반복하는 봉헌 기록이며, 그 긴 반복 끝에 단 한 줄의
소리가 놓인다.

한 문단: 본문은 성막을 막 세운 날을 첫 절에 박아 두고, 수레와 소를 레위 가문에 나눈 뒤(고핫만 제외) 제단
봉헌으로 들어간다. 그다음부터 열두 지파 지휘관이 "자기 날"에 하루 하나씩 예물을 바치는데, 은 쟁반·은
바리·금 숟가락의 품목과 무게, 짐승의 수, 끝맺는 종결구까지 한 글자도 줄이지 않고 열두 번 반복된다. 그리
고 89절, 목록이 끝난 자리에서 형식이 한 번 이탈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형상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반복의 길이와 끝의 한 줄을 같이 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갓 완공된 성막 앞마당(1절). 소품 — 수레·소, 은 쟁반·은 바리·금 숟가락, 향, 번제·속죄제·화목제 짐
승. 핵심어 chanukkah(봉헌), nasi(지휘관).

2 첫 느낌·분위기 같은 목록 12회 반복으로 단조롭다가 점차 진중·장엄. 은·금이 쌓이는 무게감. 89절에서 급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성막 세우기를 끝낸 날"(1절, 사람의 마침). 끝 —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라"(89절, 하나
님의 말씀). 바깥마당 → 속죄소 앞.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모세·열두 지휘관(전원 호명)·레위인·하나님(소리로만). 민 2장 진영 순서대로 봉헌. 12지파 예물·무게
전부 동일.

5 장면 컷 컷1 완공·분배(1~9). 컷2 봉헌 지시(10~11). 컷3 12회 반복(12~83). 컷4 합계(84~88). 컷5 회막의 소
리(89).

6 의문·발견·정보 12회 반복의 까닭. 유다가 첫째 날인 까닭. 고핫의 미분배. 89절 소리와 목록의 관계. 정보 — 합계가
모두 12의 배수.

7 동영상 완공→분배→12회 봉헌→합계→회막의 소리. 바깥에서 안으로, 사람의 예물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열두 번의 같은 목록 — 차등 없는 봉헌". 부제 — "열두 번의 반복, 그리고 한 번의 소리".

9 기도·내면 떠오
름

열두 번 다 적히는 목록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줄이지 않고 받아 적으시는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열두 번의 동일한 목록: 큰 지파도 작은 지파도 같은 무게·같은 품목을 바친다. 본문은 한 번도 "이
하 동일"로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음 자체가 본문의 결이다.

2. 결 2 — 89절의 이탈: 열두 번 반복되던 형식이 마지막 한 절에서 깨진다. 목록(사람의 드림)이 끝난 자리
에 소리(하나님의 말씀)가 놓인다.

3. 결 3 — 12의 배수: 합계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12로 떨어진다. 수의 정합성이 본문의 골격을 떠받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2장 (지휘관 명단·진영 순서가 봉헌 순서로 다시 옴). 민 8장 (등잔대·레위인 정결로 이
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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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 — 출 40:17 (성막 세운 날). 출 25:22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 89절 소리의 약속). 히 9:1-5
(지성소 기물 회상).

정경 흐름 — 사람의 예물이 다 쌓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시작되는 결은, 레위기 끝과 민수기 행진
시작 사이의 다리가 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똑같은 목록이 또 나오는 데서 한 사람이 잠시 지친다.

멈춤 1: 다섯째·여섯째 지파에서도 한 글자도 줄지 않는 걸 보고 멈춘다.

멈춤 2: 합계가 정확히 12로 떨어지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89절, 목록이 끝나고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줄이지 않음이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반복의 끝에서 소리를 듣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본문은 성막 완공의 날을 첫 절에 박는다

[x] 같은 예물 목록이 열두 번 그대로 반복된다

[x] 큰 지파·작은 지파에 차등이 없다

[x] 고핫 자손만 수레를 받지 않는다(어깨로 멤)

[x] 봉헌 순서가 진영 배열을 따른다

[x] 합계가 모두 12의 배수다

[x] 89절만 형식에서 이탈한다(목록 → 소리)

[x] 사람의 마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봉헌.

미해결 질문

민수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동일한 예물을 열두 번 다 적었는가?

관찰 사실: 12-83절, 같은 목록·무게·종결구가 12회 반복. "이하 동일"로 줄이지 않음.

본문 자체는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왜 봉헌 첫째 날이 유다 지파인가?

야곱 아들 출생 순서로는 넷째지만 첫째 날에 바침.

민 2장 진영 배열(동편 선두)을 따른 것은 관찰됨. 그러나 "왜 유다가 선두인가"는 본장이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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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핫 자손에게만 수레를 주지 않은 까닭은?

9절 "성소 일은 어깨로 메므로". 거룩한 기물 운반 방식의 차이는 명시됨.

왜 어깨로 메야 하는지, 그 거룩함의 결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Q4. 89절의 "소리"는 목록과 어떤 관계인가?

89절만 반복 형식에서 이탈. 예물 목록이 끝난 뒤 속죄소 위 소리가 들림.

봉헌의 응답인지, 별개의 결말인지 본문은 직접 잇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5. midabber(재귀형)의 뉘앙스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어감. 일반 dabber와 다른 형태.

형태 차이의 의도는 관찰만, 해석은 뒤로.

Q6. 합계(84-88절)를 따로 적은 이유는?

이미 12회 적힌 것을 다시 총계로 합산. 모두 12의 배수.

회계적 정합성의 강조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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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8장
NUM-008 ·  오경 ·  히브리어

등잔대의 일곱 불, 그리고 흔들어 바쳐지는 사람들. 레위인이 예물처럼 들어 올려지고, 25세
에 들어와 50세에 물러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1-4절 무대는 성소 안 등잔대(menorah) 앞. 5절부터 회막 마당의 레위인 정결식으로 무대 이동.

소품 — 일곱 등잔(ner), 친 금 등잔대(miqshah, 출 25:31-40 제작과 연결), 속죄의 물(mei chattat), 삭
도, 빨래한 옷, 수송아지 둘·고운 가루.

핵심 동작 — 레위인을 짐승 예물처럼 "흔들어 바침"(tenufah, 11·13·15절).

정결 절차 — 물 뿌림·온몸 삭도(gilach)·옷 빨기 (7절, 통과 의례 형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등잔 점등의 잔잔함 → 7절 정결식부터 진지해지는 전환. 물과 불의 대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의 구별 후렴이 무리에서 떼어내는 인상.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로 닫히는 깔끔한 명령-성취 구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절): "등잔을 켤 때에… 일곱 등잔이 앞을 비추게 하라" — 빛.

끝(24-26절): 레위인 봉사 연령(25세 입직·50세 은퇴, 이후 보조) +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성취 틀이 3·20·22절에 반복되며 양 끝을 묶음. 빛을 켜는 일 ↔ 사람을 세우는 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아론 / 레위인 전체 / 회중(10절 안수) / 짐승(수송아지 둘 — 속죄제·번제).

절차 단계: 정결(물·삭도·빨래) → 회중 안수 → 흔들어 바침 → 레위인이 수송아지 안수 → 봉사 시작.

"대신함": 레위인을 모든 장자(bechor) 대신 취하심 (16-18절, 민 3장과 동일 결).

"그들은 내 것이라" 선언 반복 (14·17절). 아론에게 "주어진 자"가 됨 (1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등잔대 점등 — 일곱 등잔, 친 금 등잔대

컷 2 (5-7절): 레위인 정결 — 물·삭도·빨래

컷 3 (8-13절): 봉헌식 — 수송아지·가루, 회중 안수, 흔들어 바침, 속죄

컷 4 (14-19절): 구별 선언 — 장자 대신, "내 것", 아론에게 주어짐

컷 5 (20-26절): 성취·봉사 연령 — 25세 입직·50세 은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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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menorah(מְנוֹּרָה) — 등잔대. ner(ֵנר) — 등잔.

tenufah(ָפה� .흔들어 바침(요제). 보통 화목제 가슴 부위 동작인데 레위인 전체에 적용 — (ת�ְנו

taher(ֵטָהר) — 정결하게 하다. mei chattat — 속죄/정결의 물(7절).

gilach(לִ�ַּח� .삭도로 밀다(온몸 털) — (ג

leviyim(ִם� .장자(대신 취함, 16-18절) — (ב�ְכוֹּר)레위인. bechor — (לוְיִ

avodah(ָעֲבֹּדה) — 봉사·일. 봉사 연령 25~50세(24-26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두 장면(등잔 점등 + 레위인 봉헌)이 한 장에 병치 — 연결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명령-성취 틀("명령하신 대로 ~하니라")이 3·20·22절에 반복 (command-fulfillment).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 "그들은 내 것" 후렴이 구별을 표지.

레위인 정결 절차가 다섯 단계로 순차 진행 (절차적 list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신전 영구 등화 의례: 성소 안 등불 관리 관행. 민8의 등잔 점등과 형식 비교.

근동 통과 의례: 물·삭도·희생으로 몸을 정하게 하는 절차. 민8:7 레위인 정결과 형식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8 ↔ 출 25:31-40 (등잔대 제작)

민 8 ↔ 출 27:20-21 / 레 24:1-4 (등불 관리·규례)

민 8 ↔ 민 3:12-13 (레위인을 장자 대신 취하심)

민 8 ↔ 민 4장 (봉사 연령 30~50세 — 8장 25세와 차이)

민 8 ↔ 민 18장 (레위인 직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소 안 금 등잔대 앞에서 아론이 일곱 등잔에 불을 켜고, 빛이 등잔대 앞을 비춘다. 장면이 마당으로 옮겨가
레위인들이 모인다. 속죄의 물이 뿌려지고 온몸 털이 삭도로 밀리고 옷이 빨린다. 회중 전체가 레위인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이 그들을 흔들어 바친다 — 사람을 예물처럼 들어 올린다. 레위인은 다시 수송아지에 안수하
여 속죄제·번제를 드린다. "이들은 내 것이라, 장자 대신 취하였고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노라"는 선언이 흐른
다. 마지막에 카메라가 물러나 봉사 기한을 비춘다 — 스물다섯에 들어와 쉰에 물러나되 곁에서 돕는다. "명
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불을 켜고, 사람을 세우다"

초벌 부제: "켜진 불과 바쳐진 사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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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대신함·내 것" 선언이 대속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장자 대신 취하심" 어휘 분포까지
만 기록.

등잔과 레위인의 병치 연결 —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봉사 연령 25/30세 차이 — 4장과의 차이 사실만 기록, 조화 시도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8장은 등잔대의 불을 켜는 장면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장면을 한 장에 병치하고, 평생의
봉사 기한으로 닫는다.

한 문단: 본문은 성소 안 금 등잔대 앞에서 일곱 등잔에 불을 켜는 짧은 장면으로 연다. 그리고 곧장 마당으로
내려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절차로 들어간다 — 속죄의 물, 온몸의 삭도, 빨래한 옷. 회중이 그들 머리에 안
수하고, 아론은 그들을 짐승 예물처럼 "흔들어" 바친다. 레위인은 다시 수송아지에 안수하여 속죄제와 번제
를 드린다. 그 위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 취한 내 것이며, 아론에게 선물로 준 자"라는 선언이
흐른다. 마지막에 본문은 봉사 기한을 규정한다 — 스물다섯에 들어와 쉰에 물러나되 곁에서 돕는다. 불을 켜
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한 장에 함께 놓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성소 안 등잔대(1~4) → 마당의 레위인 정결(5~). 소품 — 일곱 등잔, 친 금 등잔대, 속죄의 물, 삭도,
수송아지. 핵심어 tenufah(흔들어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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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등잔의 잔잔함 → 정결식의 진지함. 물과 불의 대비. "이스라엘 중에서"의 구별 후렴.

3 시작과 끝 시작 — 등잔 점등(2절, 빛). 끝 — 봉사 연령 규정 +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24~26절). 명령-성취
틀(3·20·22).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모세·아론·레위인·회중·수송아지. 다섯 단계 절차. "장자 대신 취함"·"내 것"·"아론에게 주어짐".

5 장면 컷 컷1 점등(1~4). 컷2 정결(5~7). 컷3 봉헌식(8~13). 컷4 구별 선언(14~19). 컷5 성취·봉사 연령
(20~26).

6 의문·발견·정보 25세/30세 연령 차이. 등잔-레위인 병치의 까닭. 사람을 흔들어 바침. 50세 이후 보조. 정보 — 회중→
레위인→수송아지 안수의 층위.

7 동영상 점등→정결→안수→흔들어 바침→속죄→선언→봉사 기한. 빛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평생의 기한으
로.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불을 켜고, 사람을 세우다". 부제 — "켜진 불과 바쳐진 사람".

9 기도·내면 떠오름 점등과 봉헌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무리 중에서 떼어 내 것이라 하시는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장면의 병치: 등잔 점등과 레위인 봉헌이 한 장에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둘을 잇는 다리를 직접
놓지 않는다. 병치 자체가 본문의 결이다.

2. 결 2 — 사람을 흔들어 바침: 짐승 예물에 쓰던 tenufah가 레위인 전체에 적용된다. 사람이 예물처럼 들어
올려진다.

3. 결 3 — 25세와 50세: 봉사에 입직과 은퇴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곁에서
돕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장 (레위인을 장자 대신 취하심, 8장이 반복·확정). 민 4장 (봉사 연령 30세 — 8장 25세
와 나란히). 민 7장 (앞 장의 봉헌에 이어짐).

다른 권 — 출 25:31-40 (등잔대 제작이 8장에서 점등으로). 레 24:1-4 (등불 규례).

정경 흐름 — 봉헌(7장)과 정결(8장)이 끝나면 본문은 행진을 준비한다. 9장 유월절·구름으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잔잔한 등잔 점등에서 한 사람이 빛을 본다.

멈춤 1: 물과 삭도로 사람을 씻기는 장면에서 멈춘다.

멈춤 2: 사람을 짐승 예물처럼 흔들어 바치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그들은 내 것이라"는 선언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떼어 세움이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리 중에서 떼어져 세워지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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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등잔대 앞에서 일곱 등잔에 불을 켠다

[x] 레위인을 물·삭도·빨래로 정결케 한다

[x] 사람을 짐승 예물처럼 흔들어 바친다

[x] 회중이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한다

[x] 레위인을 장자 대신 "내 것"으로 취하신다

[x] 명령-성취 틀이 반복된다

[x] 봉사 기한이 25세 입직·50세 은퇴다

[x] 은퇴 후에도 곁에서 돕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떼어 세움.

미해결 질문

민수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봉사 연령이 25세(8장)와 30세(4장)로 다른 까닭은?

같은 레위인 봉사인데 두 장의 입직 연령이 다름.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둘 뿐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Q2. 왜 등잔 점등 바로 다음에 레위인 정결이 오는가?

두 장면이 한 장에 병치. 연결의 까닭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3. 사람을 "흔들어 바침"(tenufah)의 뜻은?

짐승 예물에 쓰던 동작을 레위인 전체에 적용(11·13·15절). 드문 용법. 의도는 관찰만, 해석은 뒤로.

Q4. 50세 이후 "곁에서 돕는다"의 결은?

완전히 손 떼지 않고 보조로 남음(25-26절). 왜 이런 단계가 있는지 본문은 더 설명하지 않음.

Q5. 회중의 안수(10절)와 레위인의 안수(12절)의 관계는?

회중이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 안수. 손을 얹는 행위가 두 층위로 이어짐. 그 결의 의미는 답
하지 않음.

Q6. "그들은 내 것이라"가 두 번 선언되는 까닭은?

14절·17절 반복. 소유 이전의 강조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은 직접 잇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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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9장
NUM-009 ·  오경 ·  히브리어

한 달 늦춘 유월절, 그리고 구름. 부정한 자도 빠지지 않도록 둘째 달이 열리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간이 1절에 못 박힘: 출애굽 다음 해 첫째 달, 시내 광야 (민 1장 둘째 달보다 시간상 앞).

전반부 배경 — 유월절(pesach, '넘어가다'). 출 12장의 양·무교병이 광야에서 처음 다시 지켜짐.

후반부 소품 — 구름(anan)과 불. 15절부터 성막을 덮음(출 13:21-22·40:34-38과 동일 결).

사건의 발단 — 시체로 부정해진 자(tame lanefesh, 민 19장 정결법과 연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절기 준수 → 부정한 자들의 질문에서 잠시 긴장 →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인상.

후반부의 반복("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남")이 리듬을 만듦.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후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3절):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 — 정한 때를 지키는 멈춤.

끝(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떠났다" — 정한 신호를 따르는 이동.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al pi YHWH)가 멈춤과 떠남 양쪽에 걸림 — 같은 순종의 두 모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시체로 부정해진 자들(6절, 직접 질문) / 거류민(ger, 14절) / 회중.

구조: 율법 한가운데 사례 질문이 끼어들고(6-8절), 모세가 답을 보류하고 여쭌 뒤 새 규정 생성(9-14절).

새 규정: 둘째 유월절(Pesach Sheni) — 부정·먼 길·거류민은 둘째 달 십사일에 지킴.

경고: 핑계 없이 고의로 안 지킨 자는 끊어짐(karet, 13절).

후반부: 구름이 머물고 떠오름이 곧 백성의 행동을 결정(인물 대신 구름이 주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시내 광야 첫 유월절 — 정한 때에 지킴

컷 2 (6-8절): 부정한 자들의 질문, 모세의 보류

컷 3 (9-14절): 둘째 유월절 규정 — 부정·먼 길·거류민, 고의 불참 경고

컷 4 (15-16절): 구름과 불 — 성막을 덮은 구름, 밤의 불 모양

컷 5 (17-23절): 구름을 따른 행진 —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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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pesach(סֶַּח .유월절. '넘어가다·건너뛰다'. 출 12장과 동일 — (פ�

anan(ָענָן) — 구름. 밤엔 불(esh) 모양.

al pi YHWH(ָיִ יהְוה .여호와의 입(명령)을 따라'. 18·20·23절 반복' — (עַּל פ�

tame(טָמֵא) — 부정한. tame lanefesh — 시체로 인한 부정.

karet(כ�ָרֵת) — 끊어짐 (13절, 고의 불참).

ger(ֵר� .거류민 (14절, 동일 규례 적용) — (ג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율법(절기 규정) 안에 내러티브(사례 질문)가 삽입되는 형식 — case-law insertion.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후렴이 후반부에 반복(18·20·23절).

구름 머무는 기간의 변주(여러 날·며칠·하룻밤·이틀)가 같은 원리의 반복으로 제시.

조건절("만일 부정하거나 먼 길이면…")로 새 조항 구성.

시간 배치가 비연대기적(9장 첫째 달 < 1장 둘째 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달력·신년 의례의 절기 엄격성. 민9의 유월절 정시 준수와 비교.

근동 군대의 출진 신호 체계(기·나팔·신상). 민9의 구름 신호와 형식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9 ↔ 출 12장 (첫 유월절 규례)

민 9 ↔ 출 13:21-22 / 40:34-38 (구름·불 기둥, 성막 덮은 구름)

민 9 ↔ 레 23:5 / 신 16:1-8 (유월절 절기 규정)

민 9 ↔ 대하 30장 (히스기야의 둘째 달 유월절 — 둘째 유월절 적용 사례)

민 9 ↔ 민 19장 (시체 부정 정결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시내 광야에서 백성이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킨다. 그때 시체로 부정해진 한 무리가
모세 앞에 나와 "왜 우리는 빠져야 합니까" 묻는다. 모세가 즉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쭙고, 답이 와서 둘째
유월절 규정이 생긴다 — 부정한 자·먼 길 가는 자·거류민은 둘째 달에 지키되, 핑계 없이 고의로 빠지면 끊어
진다. 장면이 바뀌어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된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된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머물면 머문다. 여러 날이든 하룻밤이든, 백성은 구름만 본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치고 떠나기를 반복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질문이 규정을 낳다 — 둘째 유월절과 구름"

초벌 부제: "정한 때와 떠오르는 구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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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빠진 자를 위한 배려" 관찰이 포용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둘째 달 규정 추가" 어휘 분
포까지만 기록.

구름의 "인도" — 섭리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남" 어휘만 기록.

비연대기 배치(9장 < 1장) — 사실만 기록, 편집 의도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9장은 정한 때를 지키는 유월절과 구름을 따르는 행진을 한 장에 묶고, 그 사이에 빠진 자를
위한 둘째 기회를 끼워 둔다.

한 문단: 본문은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시내 광야에서 백성이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으로 연다. 그
러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한 무리가 모세 앞에 나와 "왜 우리는 빠져야 합니까" 묻고, 모세는 즉답을 미루고
여호와께 여쭌다. 그 질문에서 둘째 유월절 규정이 태어난다 — 부정한 자·먼 길 가는 자·거류민은 한 달 뒤 둘
째 달에 지키되, 핑계 없이 고의로 빠지는 자는 끊어진다. 후반부에 무대가 바뀌어,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
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된다. 행진은 구름의 움직임을 따른다.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나며,
그 기간이 여러 날이든 하룻밤이든 백성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 움직인다. 멈춤과 떠남이 같은 순종의 두 모
습으로 한 장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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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시내 광야(1절). 전반 — 유월절(pesach). 후반 — 구름(anan)·불. 발단 — 시
체로 부정해진 자.

2 첫 느낌·분위기 차분한 절기 준수 → 부정한 자의 질문에서 긴장 → 배려의 인상. 후반 반복의 리듬.

3 시작과 끝 시작 — 정한 때에 유월절(2~3절, 멈춤). 끝 — 명령을 따라 진 치고 떠남(23절, 이동). al pi YHWH
양 끝에.

4 등장인물·사물·상
황·사상

모세·부정한 자들·거류민·구름. 사례 질문 → 보류 → 여쭘 → 둘째 유월절 규정. 고의 불참 경고
(karet).

5 장면 컷 컷1 첫 유월절(1~5). 컷2 질문·보류(6~8). 컷3 둘째 유월절 규정(9~14). 컷4 구름·불(15~16). 컷5 구
름 따른 행진(17~23).

6 의문·발견·정보 비연대기 배치(9장 < 1장). 한 질문이 영구 규정으로. 구름 기간의 변주. 정보 — al pi YHWH '여호
와의 입'. 15절이 출 40장 회상.

7 동영상 첫 유월절→질문→보류→둘째 유월절→구름·불→행진. 멈춤에서 이동으로, 빠진 자리를 남긴 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질문이 규정을 낳다 — 둘째 유월절과 구름". 부제 — "정한 때와 떠오르는 구름".

9 기도·내면 떠오름 유월절과 구름의 광야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빠진 자리에도 날을 여시는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멈춤과 떠남의 한 신호: 정한 때를 지키는 멈춤도, 구름을 따라 떠나는 이동도 같은 "여호와의
입"을 따른다. 순종의 두 모습이 한 장에 묶인다.

2. 결 2 — 빠진 자를 위한 둘째 날: 부정한 자의 질문 하나에서 영구 규정이 태어난다. 본문은 빠진 자리를 그
냥 두지 않고 한 달 뒤 날을 연다.

3. 결 3 — 들쭉날쭉한 기다림: 구름이 머무는 기간은 여러 날이든 하룻밤이든 일정하지 않다. 본문은 길이가
아니라 구름만 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장 (둘째 달 — 9장 첫째 달과 시간 역전). 민 10장 (구름·나팔로 실제 행진 시작). 민 19
장 (시체 부정 정결법).

다른 권 — 출 12장 (첫 유월절). 출 40:34-38 (성막 덮은 구름, 9:15과 겹침). 대하 30장 (히스기야의 둘째
달 유월절 — 이 규정의 적용).

정경 흐름 — 봉헌(7장)·정결(8장) 다음 절기(9장 전반)와 행진 준비(9장 후반)가 놓이고, 10장의 나팔·출
발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광야에서 다시 지키는 유월절의 정함에 한 사람이 멈춘다.

멈춤 1: "왜 우리는 빠져야 합니까"라는 질문에서 멈춘다.

멈춤 2: 그 질문이 둘째 날을 여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들쭉날쭉한 시간에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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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멈춤도 떠남도 한 신호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구름만 보고 멈추고 떠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광야에서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킨다

[x] 부정한 자들이 빠짐을 두고 질문한다

[x] 한 질문에서 둘째 유월절 규정이 생긴다

[x] 거류민도 같은 규례에 포함된다

[x] 고의로 빠진 자는 끊어진다

[x]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엔 불 모양이 된다

[x]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떠난다

[x] 멈춤과 떠남이 같은 명령을 따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신호.

미해결 질문

민수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왜 9장의 시간(첫째 달)이 1장(둘째 달)보다 앞인가?

책이 시간 순서가 아님을 보여줌. 편집의 의도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2. 왜 한 질문에서 영구 규정이 생겼는가?

부정한 자들의 질문 → 모세 보류 → 여쭘 → 둘째 유월절 규정. 이런 사례-규정 형식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3. 구름 머무는 기간이 들쭉날쭉한 까닭은?

여러 날·며칠·하룻밤·이틀. 기간이 일정하지 않음. 본문은 길이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Q4. "고의 불참"의 경고(karet)와 "부정한 자 배려"의 관계는?

배려(둘째 기회)와 경고(끊어짐)가 한 단락에. 두 결의 균형은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음.

Q5. "먼 길"의 점 표시(마소라 nequdot)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0절 "먼 길" 위 점 표시 사본 전통. 후대 논의가 있으나 본문의 표면 뜻은 "멀리 있으면". 해석은 뒤로.

Q6. 거류민(ger)까지 동일 규례에 넣은 까닭은?

14절. 이방 거류자도 같은 유월절 규례. 그 포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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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0장
NUM-010 ·  오경 ·  히브리어

두 은나팔, 그리고 첫 출발. 소집과 행진의 신호가 정해지고, 진이 순서대로 떠나며 법궤 앞에
노래가 울린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나팔 규정(1-10절, 정적) / 시내→바란 광야 행진(11절~, 동적).

핵심 소품 — 은을 쳐서 만든 나팔 둘(chatsotserah, 곧은 금속 나팔, 쇼파르와 다름).

두 소리 — 길게 부는 신호와 teruah(경보·끊어 부는 울림) 구분.

소재 — 나팔·구름(anan)·법궤(aron)·깃발(degel)·진영·호밥(chovav).

법궤가 사흘 길 앞서감(33절). 호밥은 모세 장인 쪽 사람, 동행 여부는 비워 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약 1년 만의 출발이 주는 설렘. 앞부분 군사 매뉴얼 → 뒷부분 행군 다큐의 전환.

나팔 소리의 청각적 인상. 호밥 대화의 인간적 결. 35-36절의 갑작스러운 시적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절): "은나팔 둘을 만들라" — 신호 도구.

끝(35-36절): 법궤의 두 노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 돌아오소서" — 외침. 시 68:1이 35절을 받음.

도구(정지) → 노래(운동)의 흐름. 35-36절은 역니문(逆nun)으로 둘러싸인 특이 단락.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제사장(나팔 부는 자) / 각 지파·레위 가문 / 호밥(대화).

행진 순서: 유다 선두 → 게르손·므라리(성막) → 르우벤 → 고핫(성물) → 에브라임 → 단(후미). 민 2장
배열의 실제 구현.

호밥 대화(29-32절): 모세 "함께 가자, 우리 눈이 되어 달라" / 호밥 "내 고향으로". 동행 여부 미기록.

인도의 세 결 병치: 구름(9장)·호밥의 "광야 길 아는 눈"(31절)·앞서가는 법궤(3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0절): 은나팔 규정 — 소집·행진·전쟁·절기 신호

컷 2 (11-13절): 첫 출발 — 둘째 해 둘째 달 이십일, 구름 떠오름

컷 3 (14-28절): 행진 순서 — 지파·레위 가문 진형

컷 4 (29-32절): 호밥 대화 — 동행 청함

컷 5 (33-36절): 법궤 앞서감 + 법궤의 두 노래(역니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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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chatsotserah(חֲצֹּצְרָה) — 은 나팔(곧은 금속). 70인역 σάλπιγξ.

teruah(ָעה� .경보·끊어 부는 울림 (행진/전쟁 신호) — (ת�ְרו

aron(אֲרוֹּן) — 법궤/언약궤. 33절 사흘 길 앞서감.

degel(ֶד�גֶל) — 깃발/진 단위.

chovav(חֹּבָב) — 호밥. 모세 장인 쪽 사람(르우엘의 아들).

qumah(מָה� �בָה)일어나소서' / shuvah' (קו .돌아오소서' — 35-36절 두 외침' (ש�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나팔 신호 체계가 용도별로 분류 — signal system(소집/지휘관/출발/전쟁/절기).

정적 규정(1-10) → 동적 행진(11-28) → 대화(29-32) → 시(33-36)의 장르 이동.

행진 순서가 민 2장 배열을 그대로 반복(itinerary 구조).

35-36절 역니문(逆nun)으로 둘러싸인 시적 삽입 — 본문이 스스로 특별 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후렴이 9장에서 이어짐(1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군대·신전 나팔/뿔 신호 체계: 소집·출진·경보 구분. 민10 두 나팔 용법과 비교.

근동 군대 행군 시 깃발·신상을 앞세운 진형 이동. 민10 깃발 단위 행진과 형식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0 ↔ 민 2장 (진영 배열·행진 순서)

민 10 ↔ 민 9:15-23 (구름 신호, 바로 앞 장)

민 10 ↔ 출 18장 (이드로·미디안, 호밥 배경)

민 10 ↔ 레 23:24 (나팔 부는 절기)

민 10:35 ↔ 시 68:1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민 10 ↔ 출 25:10-22 (법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은나팔 둘이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이 든다. 함께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이, 끊어 불면 진
영이 떠날 채비를 한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거의 1년 만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다. 행렬이 움직인다
— 유다 깃발이 앞장서고, 성막이 해체되어 게르손·므라리가 메고, 르우벤 진영, 고핫이 성물을 메고, 에브라
임 진영, 단 진영이 후미를 맡는다. 민 2장 배열이 길 위로 펼쳐진다. 모세가 호밥에게 다가가 "우리 눈이 되
어 달라" 붙들고, 호밥은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다. 언약궤가 사흘 길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는다. 궤가 떠
날 때 모세가 외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궤가 쉴 때 외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두 나팔의 신호와 첫 출발"

초벌 부제: "나팔과 궤, 떠남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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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인도의 세 결"(구름·호밥·법궤)이 섭리/인간 협력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셋의 병치 사
실만 기록.

호밥 동행 여부 — 본문이 비워 둠, 사사기 단서로 메우려는 시도 보류.

35-36절 역니문 — 표기 사실과 시 68:1 병행만 기록, 의미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0장은 은나팔의 신호 체계로 열고, 약 1년 만의 첫 출발을 행진 순서로 펼친 뒤, 법궤 앞의
두 노래로 닫는다.

한 문단: 본문은 은을 쳐서 만든 나팔 둘과 그 용법을 정하는 정적인 규정으로 연다 — 함께 불면 소집, 하나만
불면 지휘관, 끊어 불면 출발.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거의 1년의 시내산 체류 끝에 구름이 떠오르고
행렬이 움직인다. 유다 깃발을 선두로 지파와 레위 가문이 민수기 2장의 배열 그대로 길 위에 펼쳐진다. 그
한복판에 호밥과의 대화가 끼어든다 — 모세는 "우리 눈이 되어 달라" 붙들고, 호밥은 망설인다. 마지막에 언
약궤가 사흘 길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고, 궤가 떠날 때와 멈출 때 두 외침이 운율로 울린다 —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그 두 절을 본문은 거꾸로 된 글자로 감싸 스스로 특별히 떼어 둔다. 도구에서 행렬로, 행렬에
서 노래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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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나팔 규정(정적) / 시내→바란 행진(동적). 소품 — 은나팔 둘(chatsotserah), 구름, 법궤(aron), 깃
발, 호밥.

2 첫 느낌·분위기 약 1년 만의 출발의 설렘. 매뉴얼 → 행군 다큐 → 호밥 대화 → 시의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은나팔 제작(2절, 도구). 끝 — 법궤의 두 노래(35~36절, 외침). 시 68:1이 35절을 받음. 역
니문 단락.

4 등장인물·사물·상
황·사상

모세·제사장·지파·호밥. 유다 선두~단 후미(민 2장 구현). 인도의 세 결(구름·호밥·법궤) 병치.

5 장면 컷 컷1 나팔 규정(1~10). 컷2 첫 출발(11~13). 컷3 행진 순서(14~28). 컷4 호밥(29~32). 컷5 법궤·노래
(33~36).

6 의문·발견·정보 둘째 해 둘째 달 이십일(약 11개월 체류). 호밥 동행 여부 미기록. 구름·법궤 동시 인도. 정보 —
35~36절 역니문 특이 표기.

7 동영상 나팔 제작→첫 출발→행진 순서→호밥 대화→법궤 앞서감·두 노래. 도구에서 노래로.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두 나팔의 신호와 첫 출발". 부제 — "나팔과 궤, 떠남의 신호".

9 기도·내면 떠오름 나팔과 궤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떠날 신호를 알아듣게 하소서." 답을 구하
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신호 체계: 같은 은나팔이 부는 방식에 따라 소집·출발·전쟁·절기로 갈린다. 한 도구가 여러 신호를
낸다.

2. 결 2 — 인도의 세 결: 구름, 호밥의 "광야 길 아는 눈", 앞서가는 법궤가 한 장에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셋
을 조화시키지 않고 병치한다.

3. 결 3 — 떼어 둔 노래: 35-36절의 두 외침을 본문이 거꾸로 된 글자로 감싸 스스로 특별히 구분한다. 산문
한복판의 노래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장 (진영 배열이 행진으로 구현). 민 9:15-23 (구름 신호, 바로 앞). 민 11장 (행진 직후
첫 불평으로 이어짐).

다른 권 — 출 18장 (이드로·미디안, 호밥 배경). 시 68:1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 35절 병행). 레 23:24
(나팔 절기).

정경 흐름 — 시내산에서의 긴 멈춤(출 19~민 10:10)이 끝나고, 본문은 약속의 땅을 향한 실제 행진으로
들어선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정해지는 나팔 신호에서 한 사람이 귀를 연다.

멈춤 1: 거의 1년 만에 구름이 떠오르는 날에서 멈춘다.

멈춤 2: "우리 눈이 되어 달라"는 모세의 청에서 멈춘다.

멈춤 3: 산문이 갑자기 노래가 되는 35-36절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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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떠남의 신호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나팔 소리를 분별하며 떠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은나팔 둘을 만들어 신호 체계를 정한다

[x] 같은 나팔이 부는 방식에 따라 다른 신호가 된다

[x] 둘째 해 둘째 달, 약 1년 만에 처음 떠난다

[x] 행진 순서가 진영 배열을 그대로 따른다

[x]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청한다

[x] 법궤가 사흘 길을 앞서간다

[x] 궤가 떠날 때·멈출 때 두 노래가 울린다

[x] 본문이 그 두 절을 특별히 떼어 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떠남.

미해결 질문

민수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호밥은 결국 함께 갔는가?

모세가 두 번 붙들지만 본문은 호밥의 최종 답을 적지 않음. 동행 여부는 비워 둠.

Q2. 구름과 법궤, 둘 다 앞서간다는 관계는?

9장은 구름이, 10:33은 법궤가 인도. 두 인도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본문은 직접 설명하지 않음.

Q3. 왜 35-36절만 시(노래)로 바뀌는가?

행진 산문 한가운데 두 외침이 운율로 삽입. 장르 전환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4. 35-36절을 둘러싼 역니문(逆nun)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마소라 본문의 특이 표기. 탈무드에 "별개의 책" 논의. 그 뜻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5. "우리 눈이 되어 달라"와 구름의 인도는 충돌하는가?

구름이 인도하는데도 모세가 호밥에게 길 안내를 청함(31절). 두 결의 관계는 답하지 않음.

Q6. 약 1년의 시내산 체류가 끝나는 날의 정확한 날짜는?

둘째 해 둘째 달 이십일(11절). 출 19장 도착과 비교하면 약 11개월. 그 기간의 결은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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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1장
NUM-011 ·  오경 ·  히브리어

만나를 두고 우는 울음, 나뉘는 영,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구하는 소리에 모세의 짐이 칠십
장로에게 나뉘고, 욕심의 무덤에 이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광야 진영. 다베라(taverah, 불타는 곳) 진영 끝 → 진영 전체와 회막 앞.

핵심 소품 — 만나(man): 갓씨·진주(bdolach) 모양, 밤이슬과 내림, 갈거나 찧어 과자처럼(7-9절).

대조 소재 — 그리워하는 이집트 음식(생선·오이·참외·부추·파·마늘, 5절) vs 만나.

메추라기(salav): 바람에 실려 와 진영 둘레 두 규빗 높이(31절, 철새 이동 배경).

사람 소품 — 칠십 장로(zeqenim), 진영에 남은 엘닷·메닷, 여호수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 장(출발 설렘)과 급반전 — 떠나자마자 울음·불평. 무겁게 가라앉는 공기.

음식 이름의 감각적 구체성. 모세의 호소가 거의 무너지는 결. 끝의 재앙·지명이 주는 무서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3절): 원망 → 진노의 불 → 다베라('타오르다') 지명.

끝(34-35절): 메추라기 → 재앙 → 기브롯 핫다아와('탐욕의 무덤들') 지명.

양 끝 모두 "불평 → 진노 → 어원 설명(etiology)이 붙은 새 지명"의 동형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백성("섞여 사는 무리" asafsuf, 4절) / 모세 / 여호와 / 칠십 장로 / 엘닷·메닷 / 여호수아.

두 줄 전개: ① 고기 요구 → 모세 탈진 → 칠십 장로 영 나눔. ② 고기 요구 → 메추라기 → 재앙.

모세의 호소(11-15절): "제가 낳았습니까",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소서".

영(ruach) 나눔(17·25절): 모세의 영을 떼어 칠십 장로에게. 그들이 예언(nava)함.

엘닷·메닷(26-29절): 진영에 남았으나 영이 임함. 모세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다베라 — 원망의 불, 기도로 꺼짐

컷 2 (4-9절): 고기 갈망 — 이집트 음식 vs 만나

컷 3 (10-15절): 모세의 탈진 —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컷 4 (16-25절): 칠십 장로 — 영 나눔,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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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26-30절): 엘닷·메닷 — 진영의 예언, "다 선지자 되기를"

컷 6 (31-35절): 메추라기와 재앙 — 기브롯 핫다아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man(מָן) —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에서 (출 16장). bdolach(ב�ְדֹּלַּח) — 진주/향수지.

salav(ָש�ְלו) — 메추라기.

ruach(ַּח� .예언하다 — (נבָָא)영. 17·25·26·29절. nava — (רו

asafsuf(אֲסַּפסְֻף) — 섞여 사는 무리/잡족 (4절).

taverah(ת�ַּבְערֵָה) — 다베라, '타오르다'. qivrot hattaavah(ָקִבְרוֹּת הַּת�ַּאֲוה) — '탐욕의 무덤들'.

taavah(ָת�ַּאֲוה) — 탐욕/욕심 (지명 어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원망 내러티브(murmuring) — 불평 → 진노 → 지명의 반복 틀(1-3절 / 31-35절).

지명 어원 설명(etiology): 다베라·기브롯 핫다아와가 사건과 직접 연결.

중보 대화(intercession): 모세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이 대화체로.

두 응답(영 나눔 / 메추라기)이 16-23절에서 교차 예고.

이집트 음식 ↔ 만나의 대조(contrast).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지중해 횡단 철새 메추라기 떼가 탈진해 무리로 내려앉는 현상. 민11:31 "바람이 몰아왔다"와 겹치는 배
경.

이집트 식문화의 생선·오이·참외·부추·파·마늘. 민11:5 회상 목록과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1 ↔ 출 16장 (만나·메추라기 처음)

민 11 ↔ 출 18장 (이드로의 재판 분담 — 짐 나눔 병행)

민 11 ↔ 민 12장 (다음 장, 모세 비방으로 이어짐)

민 11 ↔ 신 9:22 (다베라·기브롯 핫다아와 회상)

민 11 ↔ 시 78:26-31 / 시 106:14-15 (메추라기·재앙·욕심 회상)

민 11:25-29 ↔ 욜 2:28 (영을 부어주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진영 끝에서 원망이 터지고, 불이 붙어 끝을 사른다. 모세가 기도하니 꺼지고, 그곳이
다베라라 불린다. 이번엔 섞여 사는 무리가 울며 고기를 찾는다 — 이집트의 생선·오이·참외·부추·파·마늘.
화면이 그 음식들로 채워졌다가 다시 만나로 돌아온다. 모세가 무너지며 "혼자 질 수 없습니다" 호소한다. 하
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다 — 짐을 나눌 칠십 명과 고기. 칠십 장로가 회막 둘레에 서고 영이 임해 예언한
다. 진영에 남은 엘닷·메닷에게도 영이 임하고, 모세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 바람이 메추라기
를 몰아와 진영 둘레 두 규빗 높이로 쌓인다. 그러나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재앙이 닥치고, 가장 탐하던
자들이 거기 묻혀 그곳이 욕심의 무덤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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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한 문제, 두 응답 — 영과 고기"

초벌 부제: "나뉜 영과 욕심의 무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불평·심판" 관찰이 죄·징벌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원망 → 진노 → 지명" 구조 사실
까지만 기록.

영의 "나눔/떼어냄" — 성령론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휘·번역 모호성만 기록.

메추라기가 응답인지 심판인지 — 본문이 한 단어로 정리하지 않음, 양면 사실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1장은 고기를 구하는 한 울음에 영의 나눔과 메추라기라는 두 응답이 겹치고, 두 자리가 새
지명으로 남는다.

한 문단: 본문은 출발 직후의 원망으로 연다. 진영 끝에 불이 붙고 모세의 기도로 꺼져 그곳이 다베라라 불린
다. 이어 섞여 사는 무리가 울며 고기를 찾고, 이집트 음식의 기억과 지금의 만나가 마주 놓인다. 모세는 그
짐 아래 무너지며 "혼자 질 수 없습니다" 호소한다. 하나님은 한 문제에 두 응답을 주신다 — 모세의 영을 떼
어 칠십 장로에게 나누어 짐을 분담시키고, 백성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신다. 영이 임하니 장로들이 예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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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 남은 엘닷·메닷에게도 임하여 모세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 그러나 메추라기를 먹는 중
에 재앙이 닥쳐, 가장 탐하던 자들이 거기 묻혀 그곳이 욕심의 무덤이라 불린다. 두 응답과 두 지명을 같이 본
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광야 진영(다베라→회막 앞). 소품 — 만나(man), 이집트 음식, 메추라기(salav), 칠십 장로. 대조 소
재.

2 첫 느낌·분위기 출발 설렘의 급반전 — 울음·불평. 음식의 감각성. 모세의 무너짐. 끝의 재앙·지명.

3 시작과 끝 시작 — 원망의 불·다베라(1~3절). 끝 — 메추라기·재앙·기브롯 핫다아와(34~35절). 동형 구조(불평
→진노→지명).

4 등장인물·사물·상
황·사상

백성(asafsuf)·모세·여호와·칠십 장로·엘닷/메닷·여호수아. 두 줄 전개. 영(ruach) 나눔.

5 장면 컷 컷1 다베라(1~3). 컷2 고기 갈망(4~9). 컷3 모세 탈진(10~15). 컷4 칠십 장로(16~25). 컷5 엘닷·메닷
(26~30). 컷6 메추라기·재앙(31~35).

6 의문·발견·정보 영 나눔의 결. 25절 번역 모호(일회/지속). 엘닷·메닷의 진영 예언. 정보 — 메추라기 분량(두 규빗·열
호멜). 응답/심판의 양면.

7 동영상 원망의 불→고기 갈망→모세 탈진→영 나눔→엘닷·메닷→메추라기·무덤. 울음에서 영으로, 다시 무
덤으로.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한 문제, 두 응답 — 영과 고기". 부제 — "나뉜 영과 욕심의 무덤".

9 기도·내면 떠오름 광야의 울음과 영의 나눔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아뢰게 하소
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문제, 두 응답: 고기를 구하는 울음에 영의 나눔(모세의 짐)과 메추라기(백성의 식욕)가 한 단락
에서 함께 다뤄진다. 본문은 둘을 교차시킨다.

2. 결 2 — 두 지명: 장의 양 끝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새 지명으로 닫힌다. 사건이 곧 이름이 된다.

3. 결 3 — 모세의 무너짐: 지도자가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소서" 호소한다. 본문은 그 무너짐
을 숨기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0장 (출발 직후로 이어짐). 민 12장 (다음 장, 모세 비방). 출 18장(이드로의 짐 나눔 병
행).

다른 권 — 출 16장 (만나·메추라기 처음). 신 9:22 (지명 회상). 시 78·106편 (메추라기·욕심 회상). 욜
2:28 (영을 부어주심, 25-29절 병행).

정경 흐름 —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첫 위기가 닥친다. 12장의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출발 직후 터지는 원망에 한 사람이 놀란다.

멈춤 1: 이집트 음식을 그리워하는 울음에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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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혼자 질 수 없습니다"라는 모세의 호소에서 멈춘다.

멈춤 3: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재앙이 함께 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겹친 두 응답이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혼자 질 수 없는 짐 앞에서 아뢰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출발 직후 원망의 불이 붙고 다베라가 된다

[x] 섞여 사는 무리가 고기를 구하며 운다

[x] 이집트 음식과 만나가 마주 놓인다

[x] 모세가 짐 아래 무너져 호소한다

[x] 모세의 영을 떼어 칠십 장로에게 나눈다

[x] 엘닷·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한다

[x] 메추라기가 바람에 실려 쌓인다

[x] 먹는 중 재앙이 닥쳐 욕심의 무덤이 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짐.

미해결 질문

민수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영을 "떼어" 나눈다는 것은 무슨 결인가?

모세의 영을 떼어 칠십 장로에게 나누심(17절). 모세의 영이 줄어드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Q2. 25절의 예언이 일회성인가 지속인가?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번역이 갈림. 본문 표면이 모호. 보존.

Q3. 엘닷과 메닷은 왜 진영에 남았는데 영이 임했는가?

회막에 안 나왔으나 예언함(26절). 그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4. 메추라기는 응답인가 심판인가?

주시면서 동시에 진노가 함께 있음. 본문이 한 단어로 정리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5. 왜 두 사건(영 나눔 / 메추라기)이 한 단락에 교차하는가?

모세의 짐 문제와 백성의 식욕 문제가 16-23절에서 함께 다뤄짐. 두 결의 연결은 보존.

Q6.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모세의 말의 결은?

여호수아의 만류에 대한 모세의 응답(29절). 그 바람의 범위는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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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2장
NUM-012 ·  오경 ·  히브리어

비방, 구름, 그리고 잠잠한 부르짖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미리암이 희게 되고,
가장 온유한 자가 그를 위해 운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 진영 안(비방) → 회막 앞(소환·선언) → 진영 밖(미리암 격리).

핵심 소재 — 구름 기둥(anan, 5절 회막 문에 강림. 인도가 아닌 강림·심판의 자리).

발단 소재 — "구스 여자"(kushit, 70인역 '에티오피아 여자'. 십보라와 동일인 여부 불명).

마지막 소재 — 미리암의 피부 "나병(tsaraat)이 눈(sheleg)처럼"(10절, 레 13-14장 격리와 연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가정 내 다툼으로 시작 →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팽팽해짐. 3절 해설의 갑작스러운 삽입.

"눈처럼 희게"의 선명한 색. 끝의 조용한 7일 기다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 말(비방).

끝(15-16절): 백성이 미리암을 위해 칠 일을 머문 뒤 하세롯을 떠나 바란으로 — 침묵의 기다림.

시끄러움(비방) → 잠잠함(기다림). 한 사람의 일이 전체의 멈춤이 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미리암 / 아론 / 모세 / 여호와 / (배경) 온 백성.

순서: 비방 → 소환 → 선언(환상·꿈 vs 대면) → 나병 → 아론 호소 → 모세 중보 → 7일 격리·기다림.

핵심 선언(6-8절): 일반 선지자(navi)는 환상(marah)·꿈(chalom), 모세는 "대면하여"(peh el peh) 명
백히, "여호와의 형상(temunah)을 봄".

미리암만 나병이 듦(아론의 벌 미기록).

모세의 반응: 비방한 누이를 위한 짧은 중보(13절). 3절 해설 — 모세의 온유(anav)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
다 더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비방 — 구스 여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컷 2 (3절): 해설 삽입 —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컷 3 (4-8절): 회막 소환·선언 — 구름 강림, 환상·꿈 vs 대면

컷 4 (9-10절): 진노와 나병 — 구름이 떠나자 미리암이 눈처럼 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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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11-14절): 두 호소 — 아론 간청, 모세 중보, 7일 격리

컷 6 (15-16절): 기다림과 출발 — 백성 7일 머묾, 하세롯→바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anav(ָענָו) — 온유한/겸손한 (3절).

peh el peh(ֶה הֶ אֶל פ� .입과 입을 맞대어/대면하여' (8절). 70인역 στόμα κατὰ στόμα' — (פ�

temunah(ָנה� .형상/모습 (8절, 모세가 봄) — (ת�ְמו

marah(מַּרְאָה) 환상 / chalom(חֲלוֹּם) 꿈 — 일반 선지자에게의 계시 방식 (6절).

tsaraat(עַּת .눈(흰색) — (ש�ֶלגֶ)나병/피부병. sheleg — (צָרַּ

kushit(כ�ֻש�ִית) — 구스 여자. navi(נבִָיא) — 선지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신현(theophany): 구름 기둥 강림과 직접 발화(divine speech)가 사건의 중심.

화자 삽입(3절): 이야기 밖 해설이 비방 한복판에 끼어듦 (서술 층위 전환).

표면 이유(구스 여자)와 속 이유(권위 다툼)의 대비·아이러니.

7일 모티프: 격리·기다림이 레 13-14장 피부병 기간과 동일.

1절 여성 단수 동사형으로 시작 — 미리암 주동 암시(본문은 직접 잇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궁정·신전 신탁 전달자(예언자)의 권위 분쟁 사례. 민12 모세의 독특한 지위 선언과 비교.

근동 피부병 격리 관행 — 진영 밖 7일 격리. 민12:14-15와 형식 비교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2 ↔ 출 2:21 (모세의 미디안 아내 십보라 — 구스 여자 논의)

민 12 ↔ 출 15:20 (미리암, 여선지자)

민 12 ↔ 레 13~14장 (나병 규례·7일 격리)

민 12 ↔ 출 33:11 / 신 34:10 ("대면하여 말씀하심", "모세 같은 선지자 없음")

민 12 ↔ 신 24:9 (미리암의 일 기억하라)

민 12 ↔ 민 11장 (앞 장, 영·예언과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진영 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두고 수군댄다. 표면 이유는 그가 취한 구스 여자, 속엣말은 "여호
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화면 밖에서 한 줄이 끼어든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작 당사자는 변호하지 않는다. 갑자기 세 사람이 회막으로 불려 나오고,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선다. 선언이 울린다 —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입과 입을 맞대어 말한다." 구름이 떠나자 미리암의 피부가 눈처럼 하얘진다. 아론이 빌고, 모세가 짧게 부르
짖는다.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7일 격리를 정하시고, 온 백성이 떠나지 않고 7일을 기
다린 뒤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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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비방한 자를 위해 부르짖다 — 대면과 온유"

초벌 부제: "비방과 잠잠한 부르짖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어휘 분포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비방·심판" 관찰이 권위·복종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 본장에선 "비방 → 강림 → 선언 → 벌" 구
조 사실까지만 기록.

미리암만 벌받은 까닭 — 1절 여성 단수형 사실만 기록, 단정 보류.

"구스 여자"의 정체 — 동일인 여부 불명, 인종·결혼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2장은 한 가정의 비방이 구름의 강림과 미리암의 나병으로 이어지고, 비방당한 자의 잠잠
한 부르짖음과 온 백성의 7일 기다림으로 닫힌다.

한 문단: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으로 연다. 표면 명분은 그가 취한 구스 여자지
만, 속엣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권위의 문제다. 그 한복판에 이야기 밖 해설이
끼어든다 —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작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세 사
람이 회막으로 불려 나오고,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선언한다 — 일반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모세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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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여 입과 입을 맞대어 말한다고. 구름이 떠나자 미리암의 피부가 눈처럼 하얘진다. 아론이 빌고, 모세는
비방한 누이를 위해 짧게 부르짖는다. 7일 격리가 정해지고, 온 백성이 떠나지 않고 그를 기다린 뒤에야 다시
행진한다. 비방과 잠잠한 부르짖음을 같이 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진영 안→회막 앞→진영 밖. 핵심 소재 — 구름 기둥(anan, 강림·심판), 구스 여자(kushit), 미리암
의 나병(tsaraat, 눈처럼 흼).

2 첫 느낌·분위기 가정 다툼 → 하나님의 개입으로 팽팽. 3절 해설의 삽입. "눈처럼 희게"의 색. 끝의 조용한 기다림.

3 시작과 끝 시작 — 비방(1절, 말). 끝 — 백성의 7일 기다림·바란 출발(15~16절, 침묵). 한 사람의 일이 전체의
멈춤.

4 등장인물·사물·상
황·사상

미리암·아론·모세·여호와. 비방→소환→선언(환상·꿈 vs 대면 peh el peh)→나병→호소→중보→
격리. 모세의 온유(anav).

5 장면 컷 컷1 비방(1~2). 컷2 해설 삽입(3). 컷3 소환·선언(4~8). 컷4 진노·나병(9~10). 컷5 두 호소(11~14).
컷6 기다림·출발(15~16).

6 의문·발견·정보 미리암만 벌받음(1절 여성 단수형). 표면/속 이유 차이. 3절 해설의 화자. 짧은 중보. 정보 — 7일 격
리(레 13-14장 기간).

7 동영상 비방→해설→구름 강림·선언→나병→두 호소→7일 기다림·바란. 시끄러움에서 잠잠함으로.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비방한 자를 위해 부르짖다 — 대면과 온유". 부제 — "비방과 잠잠한 부르짖음".

9 기도·내면 떠오름 비방과 구름의 회막 안으로 들어가 걷는다. 주께 아뢴다 — "변호하지 않고 잠잠한 자리를 알게 하소
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변호하지 않는 자: 비방의 한복판에 "모세는 온유하더라"는 해설이 끼어들고, 정작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본문이 대신 말한다.

2. 결 2 — 표면과 속: 비방의 명분(구스 여자)과 다툼의 핵심(권위)이 어긋난다.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두기만
한다.

3. 결 3 — 잠잠한 부르짖음과 7일: 비방당한 자가 비방한 누이를 위해 짧게 부르짖고, 온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 7일을 멈춘다. 한 사람과 전체가 묶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1장 (앞 장, 영·예언의 문제와 연결). 민 13장 (다음 장, 바란에서 정탐꾼 파송으로 이어
짐).

다른 권 — 출 33:11 ("대면하여 말씀하심" — 8절 병행). 신 34:10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레
13~14장 (나병·7일 격리). 신 24:9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정경 흐름 — 지도자의 권위와 영의 문제(11~12장)가 정리된 뒤, 본문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13장의 결
정적 장면으로 나아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가족의 비방에서 한 사람이 익숙한 결을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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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모세는 온유하더라"는 해설의 갑작스러운 삽입에서 멈춘다.

멈춤 2: 구름이 내려와 "대면하여 말한다"는 선언에서 멈춘다.

멈춤 3: 비방한 누이를 위해 부르짖는 모세의 짧은 기도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변호하지 않는 잠잠함이라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비방 앞에서 잠잠히 부르짖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x] 표면 이유와 속 이유가 어긋난다

[x] 화자가 "모세는 온유하더라" 끼워 넣는다

[x] 구름 기둥이 회막에 강림한다

[x]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선언이 울린다

[x] 미리암만 눈처럼 희어진다

[x] 모세가 비방한 누이를 위해 짧게 부르짖는다

[x] 온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 7일을 멈춘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잠잠함.

미해결 질문

민수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둘이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이 들었는가?

아론의 벌은 본문에 없음. 1절 여성 단수형이 미리암 주동을 암시하나 본문이 직접 잇지 않음. 보존.

Q2. 표면 이유(구스 여자)와 속 이유(권위)의 관계는?

1절은 구스 여자, 2절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두 이유의 연결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3. 3절 해설("온유하더라")은 누가 끼워 넣었는가?

이야기 밖 화자의 삽입. 서술 주체의 결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4. 모세의 중보가 왜 그토록 짧은가?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한 줄(13절). 짧음의 결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Q5. "구스 여자"는 십보라인가 다른 여자인가?

출 2장의 미디안 십보라와 동일인 여부 불명. 본문이 분명히 하지 않음. 해석 보류.

Q6. 왜 온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 7일을 멈췄는가?

미리암의 격리 동안 진영 전체가 기다림(15절). 한 사람과 전체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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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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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3장
NUM-013 ·  오경 ·  히브리어

같은 땅을 같은 눈으로 보고도 두 보고가 갈린다. 본 것은 같고, 가늠한 크기가 달랐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출발 무대는 바란 광야(3절). 정탐 경로는 신 광야 → 르홉·하맛 어귀 → 네게브 → 헤브론 → 에스골 골짜
기(21-24절). 광야에서 경작지로, 다시 광야로 왕복하는 무대.

소품: 막대기에 둘이 꿰어 멘 포도 한 송이, 석류, 무화과(23절). 견고한 성읍·장막(19, 28절).

제도 배경: 각 지파에서 지휘관 급 한 명씩 열둘 차출(2-15절). 이름·지파가 항목 목록.

"정탐하다"는 *tur*(두루 다니며 답사하다). 골짜기 이름 '에스골'(*eshkol*)은 단어 자체가 '포도송이'이
며 24절이 그 유래를 밝힘.

가나안은 통일 왕국이 아닌 성읍 단위 도시국가 군집(배경 자료) —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크다"(28절)와
대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부(과일 운반까지)는 밝고 들뜬 공기, 32절 전후로 가라앉음. 참가자 다수가 "그러나"에서 마음이 철
렁하는 인상을 공유.

떠남→돌아옴의 왕복 구조가 분위기 반전을 만듦.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 명령 *tur*.

33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였으리라" — 자
기 가늠.

시작은 '보내라', 끝은 '본 것을 어떻게 쟀는가'. '보다'(*ra'ah*)가 시작·끝에 흐르되, 끝은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가늠으로 닫힘.

결론은 본 장에서 닫히지 않고 14장으로 이월(보고가 갈린 채 멈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열두 정탐꾼(이름·지파, 4-15절) / 유다 갈렙 / 에브라임 호세아.

16절: 모세가 *호세아*(Hosea, '구원')를 *여호수아*(Yehoshua, '여호와는 구원')로 개명. 신명(神名) 추
가가 본문에 명시됨.

공통 보고(27-29절): "젖과 꿀이 흐르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며 아낙 자손이 있다."

갈렘의 권유(30절): "올라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 사람의 반응(31-33절): "못 올라간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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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보고'와 '악평'을 다른 단어로 구분: 32절 *dibbah*(나쁜 소문·험담)로 표기.

아낙 자손은 "네피림에서 나왔다"(33절). 70인역 *γίγαντες*(거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6절): 정탐 명령, 열둘 호명, 호세아→여호수아 개명

컷 2 (17-20절): 임무 항목 — 땅·백성·성읍·토질·나무, 실과 가져오라

컷 3 (21-24절): 40일 답사, 헤브론·에스골, 송이를 막대기에 메고 옴

컷 4 (25-29절): 귀환, 공통 보고 — "젖과 꿀이 흐르나 거민이 강하다"

컷 5 (30-33절): 갈렙의 권유 ↔ 열 사람의 악평, "메뚜기 같았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tur*(ר� .두루 다니며 살피다·답사하다. 본장 정탐 동사 — (ת�ו

*eshkol*(ֹּל .포도송이. 골짜기 이름의 유래(24절) — (אֶש�ְכ�

*dibbah*(32 ,ד�בִ�ָה절) — 나쁜 소문·험담·악평. 사실 '보고'와 구별되는 단어.

*nephilim*(33 ,נפְיִליִם절) — 창 6:4와 동일어. 70인역 *γίγαντες*.

*anaq*(ָעֲנק) / 아낙 자손 — 키 큰 거민으로 묘사.

*chagavim*(33 ,חֲגבִָים절) — 메뚜기들. 자기 가늠의 비유.

*Yehoshua*(ַּיהְוֹּש�ֻע) — 호세아(*Hosea*, 구원)에 신명이 더해진 개명(16절).

*eretz zavat chalav udvash* — "젖과 꿀이 흐르는 땅"(27절).

6 — (2) 문학 구조

이름·지파 목록(4-15절) → 임무 항목(17-20절) → 답사 → 보고의 두 갈래(30절 경첩).

같은 땅에 대한 두 묘사: "젖과 꿀이 흐른다"(27절) ↔ "거민을 삼키는 땅"(32절).

사실 진술(28-29절)과 평가(31-33절)가 같은 입에서 분기.

'보다'(*ra'ah*)의 결이 시작·끝을 묶되, 끝은 '자기를 어떻게 보았는가'로 전환.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가나안 성읍국가 체제(아마르나 서신): 분립된 견고한 성읍들.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와 대조.

고대 군사 정찰 보고 양식(지형·인구·요새 점검)과 17-20절 임무 항목의 병행.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3 ↔ 민 14 (보고의 결과)

민 13 ↔ 신 1:19-46 (모세의 회고, 정탐 청원의 결)

민 13 ↔ 수 14:6-15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음)

민 13 ↔ 히 3:16-19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함)

민 13 ↔ 고전 10:5-11 (광야 세대의 경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란 광야에서 열두 명이 호명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로 바뀐다. 임무가 항목으로 정리
되고 그들은 북으로 올라간다. 헤브론을 지나 한 골짜기에서 너무 큰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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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석류와 무화과를 딴다. 40일 뒤 회중 앞에 서서 한목소리로 보고한다 — "젖과 꿀이 흐르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다." 갈렙이 "올라가 취하자" 외치는 순간, 함께 갔던 열 사람이 그 말을 꺾는다. 그 땅을 '삼키는
땅'이라 부르고, 거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상대 눈에도 그랬으리라 말한다. 같은 송이를 손
에 든 채 두 목소리가 갈라진 그 자리에서 화면이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같은 보고, 갈라진 결론"

초벌 부제: "본 것은 같고, 가늠한 크기가 달랐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믿음 없음/믿음 있음"의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보고가 30절에서 갈린다"는 어
휘 분포까지만 기록.

*dibbah*(악평)와 '보고'의 구분은 단어 분포로만 남기고, 책임 판단은 14장·묵상으로 이월.

네피림·아낙 자손의 정체는 open_questions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3장은 같은 땅을 같은 40일 동안 본 열두 사람의 보고가, 사실에서는 하나였다가 가늠에서
둘로 갈라지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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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본문은 이름과 지파를 항목으로 정리하며 무대를 세우고, 임무를 다섯 항목으로 못 박은 뒤, 너무 커
서 둘이 막대기에 메는 한 송이를 무대 한가운데 놓는다. 귀환한 보고는 27-29절까지 한목소리다 — "젖과 꿀
이 흐르나 거민이 강하다." 그러다 30절 갈렙의 "올라가 취하자"와 31절 열 사람의 "못 올라간다"가 같은 입의
끝에서 갈린다. 본문은 사실(보고)과 험담(dibbah)을 다른 단어로 나누어 두고, 마지막을 "메뚜기 같았
다"는 자기 가늠으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바란 광야 출발 → 헤브론·에스골 답사 → 광야 귀환의 왕복 무대. 소품 — 둘이 멘
포도 한 송이, 석류, 무화과, 견고한 성읍.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과일 운반까지 밝고 들뜬 공기, 32절 전후로 가라앉음. "그러나"에서 마음이 철렁
한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
는지 기록하기

시작 — "가나안을 정탐하라"(1-2절). 끝 — "메뚜기 같았다"(33절)는 자기 가늠.
결론은 14장으로 열린 채 멈춘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열둘의 이름·지파, 호세아→여호수아 개명(16절). 공통 보고 → 갈렙(30절) ↔ 열
사람(31-33절)의 분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
기

컷1 명령·개명(1-16) · 컷2 임무 항목(17-20) · 컷3 답사·송이(21-24) · 컷4 공통 보
고(25-29) · 컷5 두 결론(30-3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
용 등을 기록해두기

같은 땅 두 묘사("젖과 꿀" ↔ "삼키는 땅"). *dibbah*(악평)와 보고의 구분. 메뚜
기 자기 가늠. 정보 — *tur*는 '두루 살피다', *eshkol*은 '송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
상 얻기

호명·개명 → 답사 → 한 송이 → 한목소리 보고 → 30절 분기 → "메뚜기"에서 멈
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같은 보고, 갈라진 결론". 초벌 부제 — "본 것은 같고, 가늠한 크기가
달랐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송이가 놓인 자리 곁에 서서, 자기가 자꾸 거인 쪽만 재고 있는지 주께 아뢴다. 답
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30절의 경첩: 같은 무리가 같은 사실에서 두 결론으로 갈리는 지점. 본문은 그 사이의 까닭을 비워
둔다.

2. 결 2 — 두 단어,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27절)과 "거주민을 삼키는 땅"(32절)이 한 장 안에 있다. 같
은 땅에 정반대 수식.

3. 결 3 — 보고와 악평의 분리: 본문이 사실 진술과 *dibbah*(험담)를 다른 단어로 둔다. 무게가 '무엇을 보
았나'가 아니라 '본 것을 어떻게 잴까'에 실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4장 (회중의 반응과 형벌). 민 13:16의 여호수아 개명은 뒤에서 다시 받친다.

다른 권 — 신 1:19-46 (모세의 회고). 수 14:6-15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히 3:16-19 (들어가지 못한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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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 흐름 — 한 세대가 문턱에서 멈춘 자리. 같은 땅이 뒷 책에서 다시 정탐되고(수 2장), 이번엔 다른 결
로 닫힌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열두 이름이 호명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떠올린다.

멈춤 1: 둘이 멘 한 송이의 무게에서 멈춘다 — 땅은 분명히 풍성하다.

멈춤 2: 30절, 같은 사실에서 두 목소리가 갈리는 그 경첩에서 멈춘다.

멈춤 3: "메뚜기 같았다", 본 적 없는 상대의 시선을 스스로 만들어 넣는 문장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본 것과 잰 것은 다르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같은 송이를 들고도 무엇을 재고 있는지* 묻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
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열두 사람이 같은 땅을 40일 동안 본다

[x]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개명된다(16절)

[x] 27-29절까지 보고는 한목소리다

[x] 30절에서 두 결론으로 갈린다

[x] 한 땅이 "젖과 꿀" ↔ "삼키는 땅"으로 두 번 수식된다

[x] 본문이 보고와 악평(*dibbah*)을 다른 단어로 둔다

[x] 마지막은 "메뚜기 같았다"는 자기 가늠으로 닫힌다

[x] 결론은 14장으로 열린 채 멈춘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가늠.

미해결 질문

민수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같은 사실 보고가 30절에서 왜 둘로 갈라지는가?

27-29절은 한목소리, 30절 갈렙과 31절 이후가 분기. 본문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음.

Q2. 갈렙은 왜 같은 땅을 다르게 보았는가?

본문은 갈렙이 다른 정보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음. 같은 40일·같은 땅. 차이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3. 한 땅에 대한 두 묘사 — "젖과 꿀"(27절) ↔ "삼키는 땅"(32절)의 관계는?

동일한 땅에 정반대 수식. 어느 쪽이 거짓이라기보다, 같은 사실의 다른 가늠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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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메뚜기 같았다"는 자기 가늠은 누구의 시선인가?

33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으리라" — 상대의 시선을 자기가 추측. 본 적 없는 시선을 스스
로 만들어 넣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보고(report)와 악평(*dibbah*)을 본문이 다른 단어로 나눈 이유는?

26-29절의 사실 진술과 32절 *dibbah*의 구분. 이 분포만 기록하고 판단은 14장으로 이월.

Q6. 정탐 명령(1-2절)과 신명기 1장 회고의 결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하나, 신 1:22는 백성의 청원을 회고함. 두 본문을 함께 읽을 여지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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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4장
NUM-014 ·  오경 ·  히브리어

밤새 통곡한 백성이 돌아가자 하고, 한 사람이 그 앞을 막아선다. 못 들어간다던 입이, 무모하
게 올라가 패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진영·회막 앞, 마지막에 산지(호르마, 45절)로 이동.

소품: 찢긴 옷(6절), 들린 돌(10절), 언약궤(44절). '시체'가 반복 소재(28-29, 32-33절).

제도 배경: 회중(*edah*)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우두머리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모의(4절).

"원망하다"는 *lun*(밤새 웅성거리다). 출 16장 만나 원망과 동일어. 1절 "밤새 통곡"과 겹침.

18절 "노하기를 더디 하고"는 *erech appayim*(콧김이 늦음), 출 34:6-7 문구. 70인역 *μακρόθυμος*.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첫 절부터 울음. 죽음을 반복해 입에 올림. 격렬한 동작들이 한 호흡에 몰림. 끝은 차가운 패주.

여호와의 긴 말과 모세의 긴 말이 마주 서는 무게 중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 올라가기 싫은 울음.

45절: "아말렉·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 무모히 올라갔다 패주.

방향이 뒤집힘: 못 올라간다던 입이 (만류에도) 올라가 패함(*mapilim*, 41-44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온 회중 / 모세·아론 / 여호수아·갈렙 / 여호와.

5절: 모세·아론 얼굴을 땅에 댐(*naphal al panim*). 6절: 여호수아·갈렙 옷 찢고 호소.

10절: 회중이 돌로 치려 함 ↔ 같은 절에 여호와의 영광(*kavod*) 출현.

11-12절: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13-19절: 모세의 중보 — 열방의 시선 + 주의 인자(출 34장 인
용).

20절: "사하노라" + 21-38절 형벌 선고. 사함과 형벌이 한자리.

34절: 정탐 40일 → 형벌 40년의 직접 환산. 갈렙·여호수아만 예외(30, 3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밤새 통곡, "애굽으로 돌아가자"

컷 2 (5-10a절): 엎드림·옷 찢음·돌을 듦

컷 3 (10b-12절): 영광 출현, "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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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3-19절): 모세의 중보, 출 34장 인용

컷 5 (20-38절): "사하노라" + 형벌, 40일→40년, 예외 둘

컷 6 (39-45절): 뒤늦은 슬픔, 무모한 진격, 호르마 패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lun*(ן� .룬) — 밤새 머물며 원망하다. 출 16장과 동일어 ,לו

*edah*(ָעדֵה) — 회중·총회.

*naphal al panim*(נָיִם .얼굴을 땅에 대다(5절) — (נפַָּל עַּל פ�

*kavod yhwh*(ָכ�ְבוֹּד יהְוה) — 여호와의 영광(10절).

*erech appayim*(18 ,ִַּים .*절) — 노하기를 더디 함. 70인역 *μακρόθυμοςאֶרֶךְ אַּפ�

*salach*(20 ,סָלַּח절) — 사하다.

*shama*(28 ,ש�ָמַּע절) — 듣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mapilim* 계열(41-44절) — 교만히·고집 부려 들이밂.

6 — (2) 문학 구조

두 긴 말의 대칭: 여호와의 선고(11-12) ↔ 모세의 중보(13-19).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2절) → "광야에 너희 시체가"(28-29절).

측정의 비례(measure-for-measure): 40일 → 40년(34절).

반전: 통곡(1절) → 무모한 진격(40-45절). 같은 마음의 두 얼굴.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회중 총회(*edah*) 운영과 지도자 신임·불신임 구도 — 4절 "우두머리를 세우자"와 대조.

아말렉·가나안 산지족의 거주 분포 — 45절 호르마 추격의 지형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4 ↔ 민 13 (정탐 보고가 촉발)

민 14 ↔ 출 32:9-14 (모세 중보의 병행 구조)

민 14 ↔ 출 34:6-7 (여호와 성품 선포 문구)

민 14 ↔ 신 1:34-46 (회고)

민 14 ↔ 시 95:7-11 / 히 3:7-19 / 유 1:5 (광야 세대 경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진영에 밤새 울음이 가득하고, 그 울음이 곧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모의가 된다.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 "그 땅은 아름답다, 두려워 말라" 외친다. 회중이 돌을 드는 순간 회막에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긴 말과 모세의 긴 중보가 마주 선다. "사하노라"는 말과 같은 자리에서 형벌이 선
고된다 —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되고, 이 세대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본
다. 백성은 크게 슬퍼하다가 다음 날, 슬픔을 또 다른 고집으로 바꿔 산으로 올라간다. 궤도 모세도 함께 가지
않은 채. 산지족이 내려와 호르마까지 그들을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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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마흔 날, 마흔 해"

초벌 부제: "못 들어간다던 입이, 무모하게 올라가 패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사함 + 형벌"이 신학 프레임(징벌론·은혜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20절 사함과 21-38절
형벌이 같이 있다"는 분포까지만.

모세 중보를 영웅 서사로 미화하지 않도록 — 출 32장과의 구조 병행만 기록.

40일→40년 환산은 본문 명시(34절)이므로 사실로 기록, 비례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4장은 밤새 통곡하며 못 올라간다던 백성이, 하루 만에 만류를 뿌리치고 무모하게 올라가
패하는, 같은 마음의 두 얼굴을 담은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통곡과 모의로 열고, 모세·아론의 엎드림과 두 정탐꾼의 찢긴 옷을 그 위에 세운다. 회중이
돌을 드는 순간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긴 선고와 모세의 긴 중보가 마주 선다. "사하노라"는 말과 같은
자리에서 형벌이 선고되는데, 그 단위가 정확하다 —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된다(34절). 백성이 입에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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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죽었더라면"(2절)이 "광야에 시체가 엎드러지리라"(28-29절)로 그대로 돌아온다. 슬퍼한 뒤의 진
격은 순종이 아니라 또 다른 고집(mapilim)이 되어, 궤도 모세도 없이 올라간 자들이 호르마까지 쫓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진영·회막 앞 → 산지(호르마)로 이동. 소품 — 찢긴 옷, 들린 돌, 언약궤. '시
체'가 반복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첫 절부터 울음. 격렬한 동작이 한 호흡에 몰리고, 끝은 차가운 패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시작 — 밤새 통곡(1절). 끝 — 호르마 패주(45절). 못 올라간다던 입이 무모히
올라가 패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
황과 사상 파악하기

회중 ↔ 모세·아론·여호수아·갈렙. 돌을 듦(10절)과 영광 출현이 같은 절. "사하
노라"(20절) + 형벌이 한자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통곡·모의 · 컷2 엎드림·옷 찢음·돌 · 컷3 영광·선고 · 컷4 모세 중보 · 컷5 사
함+형벌(40일→40년) · 컷6 무모한 진격·패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옴(2절↔28-29절). 사함과 형벌의 동거. 정보 —
*lun*은 '밤새 웅성거림', 40일→40년 환산은 본문 명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통곡·모의 → 엎드림·돌 → 영광 → 두 긴 말 → 사함+형벌 → 슬픔 → 무모한 진
격 → 패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마흔 날, 마흔 해". 초벌 부제 — "못 들어간다던 입이, 무모하게 올
라가 패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통곡하는 진영 한가운데 서서,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온 적이 있었
는지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입과 메아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2절)이 "광야에 시체가"(28-29절)로 그대로 돌아온다.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그 메아리를 본문이 잇는다.

2. 결 2 — 두 긴 말이 마주 선 자리: 여호와의 선고(11-12)와 모세의 중보(13-19)가 이 장의 무게 중심이다. 중
보가 끌어온 문구는 출애굽기 34장의 그 문구다.

3. 결 3 — 사함과 형벌의 동거: "사하노라"(20절)와 형벌(21-38절)이 한자리에 있다. 본문은 둘을 분리하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3장 (정탐 보고가 촉발). 14:6의 여호수아·갈렙은 13장의 두 사람과 잇닿는다.

다른 권 — 출 32:9-14 (거의 같은 구조의 중보). 출 34:6-7 (인용된 성품 문구). 신 1:34-46 (회고).

정경 흐름 — 시 95·히 3이 이 하루를 "광야에서 시험한 날"로 다시 읽는다. 한 세대의 문턱이 후대의 거울
이 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밤새 우는 진영의 소리에 한 사람이 함께 잠긴다.

멈춤 1: 돌이 들리는 그 순간 영광이 나타나는 10절에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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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사하노라"와 형벌이 같은 자리에 있는 20-23절에서 멈춘다.

멈춤 3: 자기 입의 말("죽었더라면")이 그대로 돌아오는 28-29절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슬픔이 곧 순종은 아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자기 입에서 나간 말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

[x] 모세·아론이 엎드리고 두 정탐꾼이 옷을 찢는다

[x] 돌을 드는 순간 영광이 나타난다(10절)

[x] 여호와의 선고와 모세의 중보가 마주 선다

[x] "사하노라"와 형벌이 한자리에 있다

[x] 40일이 40년으로 환산된다(34절)

[x] 입에 올린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

[x] 무모한 진격이 호르마 패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메아리.

미해결 질문

민수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사하노라"(20절)와 형벌(21-38절)은 어떻게 한자리에 있는가?

사함을 받았다고 명시되나, 그 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사함과 결과의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2. 정탐 40일이 형벌 40년이 되는 비례(34절)의 까닭은?

본문이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라고 직접 환산. 왜 그 단위인지는 설명하지 않음.

Q3.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결(2절↔28-29절)은 우연인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 "광야에 시체가 엎드러지리라". 28절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명시. 답하지 않고
보존.

Q4. 같은 무리 중 갈렙·여호수아만 예외인 까닭은?

30, 38절에서 둘만 들어간다고 명시. 본문은 갈렙의 "다른 영"(24절)을 언급하나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
음.

Q5. 사함받은 뒤의 무모한 진격(40-45절)은 무엇인가?

슬퍼한 뒤 곧 올라감. 슬픔이 순종이 아니라 또 다른 고집(*mapilim*)이 됨. 그 차이는 묵상으로 이월.

• 

• 

• 

• 

• 

• 

• 

• 

• 

• 

• 

• 

• 

• 

• 

• 

• 

80



Q6. 궤와 모세가 함께 가지 않은 것(44절)의 무게는?

본문이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를 분명히 적음. 패주(45절)와의 관계는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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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5장
NUM-015 ·  오경 ·  히브리어

형벌의 광야 한가운데에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규례가 끼어든다. 옷자락의 술 하나가 계명
을 기억하게 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가 시간상 둘로 나뉨: 규례(1-31, 37-41절)는 미래의 땅("들어가거든")을 가리키고, 사건(32-36절)은
"광야에 있을 때" 현재.

소품: 고운 가루·기름·포도주(분량 규정), 떡 반죽 첫 것. 끝에서 옷·술(*tzitzit*)·청색 끈(*petil
tekhelet*).

"술"은 *tzitzit*(늘어뜨린 다발), 청색 실은 *tekhelet*(귀한 청색 염료). 70인역 *κράσπεδα*.

제사 용어 재정리: 소제 *minchah*, 전제 *nesech*, 향기로운 냄새 *reach nichoach*. 레위기 1-7장과
겹침.

본토인과 타국인(*ger*)에게 같은 규례 적용(14-16, 29절)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 장의 무거운 형벌 뒤 갑자기 차분한 법전 톤. "땅에 들어가거든"으로 시작해 의아함을 줌.

규례 사이에 한 사람의 사건이 끼어들어 결이 출렁임. 끝에서 무대가 옷 한 벌로 좁혀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 미래의 땅.

41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니라" — 과거의 출애굽.

미래(들어갈 땅)와 과거(나온 애굽)가 양 끝에 걸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40-41절에 두 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모세·'너희'(회중)·타국인(*ger*). 가운데 안식일에 나무하던 한 사람(32절).

32-34절: 그 사람을 가둠, "어떻게 할지 지시받지 못하여" — 규례가 사건으로 정해지는 구조.

죄의 두 갈래: 부지중에(*bishgagah*, 22-29절, 속죄 가능) ↔ 높이 든 손(*beyad ramah*, 30-31절, 끊
어짐 *karet*). 70인역 '교만의 손'.

나무하던 사람 사건(32-36절)이 '높이 든 손' 규례 바로 다음에 배치됨.

끝의 술: 39절에 "보고(*ra'ah*) → 기억하고(*zakhar*) → 행하라(*asah*)" 세 동사. "마음과 눈의 욕심
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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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6절): "땅에 들어가거든" 소제·전제 분량, 본토인·타국인 동일

컷 2 (17-21절): 떡 반죽 첫 것의 거제

컷 3 (22-29절): 부지중의 죄(*bishgagah*) 속죄 규례

컷 4 (30-36절): 높이 든 손의 죄(*beyad ramah*)·끊어짐(*karet*), 나무하던 사람 사건

컷 5 (37-41절): 옷자락 술(*tzitzit*)·청색 끈,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minchah*(ָמִנחְה) — 소제(곡물 예물).

*nesech*(ְֶנסֶך) — 전제(부어 드리는 술).

*reach nichoach*(ַּרֵיחַּ ניִחוֹּח) — 향기로운 냄새.

*bishgagah*(ָב�ִש�ְגגָה) — 부지중에·실수로.

*beyad ramah*(30 ,ב�ְידָ רָמָה절) — 높이 든 손으로. 70인역 *ἐν χειρὶ ὑπερηφανίας*(교만의 손).

*karet*(כ�ָרֵת) — 끊어짐("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tzitzit*(38 ,צִיצִת절) — 옷자락 술. *petil tekhelet*(ֶתְִיל ת�ְכלֵת .*청색 끈. 70인역 *κράσπεδα — (פ�

*zakhar*(39 ,זכַָּר절) — 기억하다.

6 — (2) 문학 구조

법전(1-31, 37-41절) 사이에 내러티브 사건(32-36절)이 끼는 frame-within-narrative.

죄의 대조 쌍: 부지중(*bishgagah*) ↔ 높이 든 손(*beyad ramah*).

"그 땅에 들어가거든"(2, 18절) 반복이 미래 시점을 잡음.

끝의 동사 사슬: 보고 → 기억하고 → 행하라(3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봉인(40-41절).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곡물·전제 헌물 관행과 소제·전제 규정의 비교.

고대 의복의 옷단·술(tassel)이 신분·소속의 표지였던 관습 — *tzitzit* 규정의 배경 비교.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5 ↔ 레 1-7 (제사 용어의 재정리)

민 15 ↔ 출 31:14-15 (안식일 위반 규정)

민 15 ↔ 신 22:12 (옷단 술 규정)

민 15 ↔ 민 14 (직전 형벌, "땅에 들어가거든"의 대조)

민 15 ↔ 마 23:5 (옷술 확장 언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무거운 형벌이 끝난 자리에서 목소리가 갑자기 미래를 가리킨다 —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물마다 곁들일
가루·기름·포도주의 분량이 차분히 정해지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같은 규례임이 거듭 명시된다. 떡 반죽
첫 것을 떼라는 규례가 이어진 뒤, 죄가 둘로 갈린다. 부지중의 죄는 속죄로 덮이나, 높이 든 손의 죄는 끊어
진다. 바로 그 순간 안식일에 나무하던 한 사람이 끌려와, 판결을 기다리며 갇힌다. 추상적이던 규례 한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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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살아 있는 한 사람이 선다. 그리고 화면이 옷 한 벌로 좁혀진다 — 옷자락 네 귀의 술과 청색 끈 하나. 그
술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않게.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땅에 들어가거든 — 형벌 위의 약속"

초벌 부제: "옷자락 술 하나가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나무하던 사람 사건을 율법주의/은혜 대조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규례 사이에 사
건이 끼어든다"는 구조까지만.

*tzitzit*·*tekhelet*의 후대 관습(유대 기도보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 본문이 말하는 "보고 기억
하라"까지만.

'보고 두려워함(13장)' ↔ '보고 기억함(15장)'은 어휘 대조로만 보존, 신학 연결은 묵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5장은 못 들어간다던 세대의 형벌 직후에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미래의 규례가 끼어들
고, 그 한가운데에 한 사람의 사건이 박히며, 끝에는 옷자락의 작은 술 하나가 시선을 붙드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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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본문은 미래의 땅을 가리키는 헌물 규례로 차분히 열린다 — 제물마다 곁들일 가루·기름·포도주의
분량, 본토인과 타국인(ger)에게 같은 규례. 그러다 죄를 둘로 나눈다. 부지중의 죄(bishgagah)는 속죄로
덮이나, 높이 든 손(beyad ramah)의 죄는 끊어진다(karet). 바로 그 자리에 안식일에 나무하던 한 사람이
끌려와 판결을 기다린다. 추상적 규례 한가운데에 살아 있는 한 사람이 선다. 끝에서 화면은 옷 한 벌로 좁혀
진다 — 옷자락 술(tzitzit)과 청색 끈. 그 술을 "보고(ra'ah) 기억하고(zakhar) 행하라(asah)".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규례는 미래의 땅, 사건(32-36절)은 현재의 광야. 소품 — 가루·기름·포도주, 옷
자락 술·청색 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형벌 직후의 차분한 법전 톤. 규례 사이에 사건이 끼어들고, 끝에서 옷 한 벌로
좁혀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시작 — "땅에 들어가거든"(2절, 미래). 끝 —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41
절, 과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두 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
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회중·타국인. 가운데 나무하던 한 사람(판결 대기). 죄의 두 갈래
— 부지중 ↔ 높이 든 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소제·전제 분량 · 컷2 떡 반죽 첫 것 · 컷3 부지중의 죄 · 컷4 높이 든 손·나무
한 사람 · 컷5 옷자락 술.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형벌 직후의 "들어가거든". 법전 속 사건. 정보 — *tzitzit*은 늘어뜨린 술,
*tekhelet*은 귀한 청색, *beyad ramah*는 '높이 든 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미래의 규례 → 떡 첫 것 → 죄의 두 갈래 → 한 사람의 사건 → 옷자락 술("보고
기억하고 행하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땅에 들어가거든 — 형벌 위의 약속". 초벌 부제 — "옷자락 술 하
나가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
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옷자락 작은 술을 손에 쥔 채, 자기 시선을 잡아 줄 끈 하나가 있는지 주께 아뢴
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들어가거든"의 시점: 못 들어간다던 형벌(14장) 직후에 땅을 전제한 규례가 온다. 본문은 형벌과
약속을 나란히 둔다.

2. 결 2 — 법전 속 한 사람: 추상 규례 한가운데(32-36절)에 살아 있는 한 사람이 박힌다. '높이 든 손'의 규례
가 곧 한 사람의 사건으로 구체화된다.

3. 결 3 — 보고·기억하고·행하라: 끝의 세 동사(39절)가 옷자락의 작은 술에 걸린다. '보는 것'이 두려움(13
장)이 아니라 기억으로 향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4장 (형벌의 직전 맥락). "땅에 들어가거든"이 14장의 "못 들어간다"와 마주 본다.

다른 권 — 레 1-7장 (제사 용어). 출 31:14-15 (안식일). 신 22:12 (옷단 술). 마 23:5 (옷술 언급).

정경 흐름 — 형벌과 규례가 한 장에 공존하며, 광야 세대의 자녀가 들어갈 땅을 미리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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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첫마디에 한 사람이 멈칫한다 — 방금 못 들어간다 했는데.

멈춤 1: 부지중과 높이 든 손을 나누는 30-31절에서 멈춘다.

멈춤 2: 규례 한가운데 끌려온 한 사람(32절)에서 멈춘다.

멈춤 3: 옷자락의 작은 술 하나가 시선을 붙드는 39절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형벌의 한가운데에도 미래의 규례가 주어진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자기 시선을 붙드는 작은 표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형벌 직후 "땅에 들어가거든"으로 시작한다

[x] 제물에 곁들이는 가루·기름·포도주의 분량이 정해진다

[x] 본토인과 타국인에게 같은 규례가 거듭 명시된다

[x] 죄가 부지중과 높이 든 손으로 갈린다

[x] 규례 한가운데 나무하던 한 사람이 끼어든다

[x] 그 사람을 판결 받기까지 가둔다

[x] 옷자락에 술과 청색 끈을 달라 한다

[x] 술을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억.

미해결 질문

민수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형벌(14장) 직후에 "땅에 들어가거든"(2절)으로 시작하는 배치의 까닭은?

못 들어간다던 직후에 땅을 전제한 규례가 옴. 본문은 배치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Q2. 헌물 규례 한가운데에 나무하던 사람 사건(32-36절)이 끼어든 까닭은?

법전 사이에 구체 사건이 삽입됨. "높이 든 손" 규례 바로 다음 배치. 그 연결의 의도는 묵상으로 이월.

Q3. "어떻게 할지 지시받지 못하여"(34절) 가둔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규례가 사건을 통해 정해지는 구조. 레 24장과 같은 '판결 대기' 장면. 답하지 않고 보존.

Q4. 부지중(*bishgagah*)과 높이 든 손(*beyad ramah*)을 나눈 기준은?

속죄 가능과 끊어짐(*karet*)을 가르는 선. 본문은 두 단어로 구분만 하고 경계의 정의는 말하지 않음.

Q5. 옷자락 술이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않게" 한다(39절)는 것은?

작은 끈 하나가 시선을 붙드는 장치.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의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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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고 두려워함'(13장)과 '보고 기억함'(15장)의 같은 동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같은 *ra'ah*(보다)가 두 방향.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으므로 어휘 대조로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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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6장
NUM-016 ·  오경 ·  히브리어

한 무리가 직분을 두고 일어선다. 땅이 입을 벌리고, 향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를 번갈아 보여 줌: 회막 문 앞(향로를 든 무리)과 다단·아비람의 장막 앞(땅이 갈라짐).

소품: 향로(*machtah*) 250개, 불과 향(*ketoret*). 끝에 향로를 두들겨 펴 제단 싸는 판으로(38-39절).

제도 배경: 레위인의 일과 제사장의 일의 구별. 고라는 그 구별을, 다단·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을 겨냥.

"분수에 지나도다"는 *rav lachem*(너무 많다). 3절(고라→모세) ↔ 7절(모세→레위인)에서 거울처럼
마주 섬.

향을 사르는 일이 허가된 직무였던 배경 — 향로 시험(6-7절)과 레 10장 '낯선 불'의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절부터 팽팽한 긴장. 두 줄기(고라·레위인 / 다단·아비람)가 동시에 굴러감.

큰 동작(향로 집결·땅 갈라짐·불·다음 날 원망·아론의 향로)이 연달아 출렁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고라·다단·아비람·온이 "일어나서" — 일어섬.

50절: "아론이 모세에게로 돌아오니 염병이 그쳤더라" — 돌아옴과 그침.

향로가 처음(심판의 시험, 6-7절)과 끝(막아서는 도구, 47-48절)에 다른 자리에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고라·다단·아비람·온·250인 ↔ 모세·아론 ↔ 여호와.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림(*naphal al panim*). 22절: 모세·아론 중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
에게…".

두 줄기: 고라 쪽은 향로 시험(6-7절), 다단·아비람 쪽은 소환 거부(12-14절).

13절: 다단·아비람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름(가나안에 쓰던 표현의 전도).

30-33절: "땅이 입을 벌려"(*patztah ha'aretz*) 삼킴, 산 채로 *sheol*로. 250인은 불(35절).

41절: 다음 날 회중이 또 원망. 47-48절: 아론이 향로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섬 → 염병 그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1절): 무리의 일어섬,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 엎드림, 향로 시험 제안

컷 2 (12-15절): 다단·아비람 소환 거부, 애굽=젖과 꿀

컷 3 (16-22절): 향로 집결, 영광 출현, 모세·아론 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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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23-35절): 땅이 삼킴(*sheol*) / 250인은 불 — 두 결말

컷 5 (36-40절): 향로를 두들겨 펴 제단 판으로, 외인 금지의 표징

컷 6 (41-50절): 회중의 재원망, 염병, 아론의 향로, 그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rav lachem*(ֶב־לכָם .너희에게 충분하다·분수에 지나다. 3절·7절 양방향 — (רַּ

*machtah*(מַּחתְ�ָה) — 향로.

*ketoret*(קְטֹּרֶת) — 향.

*naphal al panim*(נָיִם .엎드리다(4, 22, 45절) — (נפַָּל עַּל פ�

*patztah ha'aretz et piha*(30 ,ָיִה צְָתָה האָָרֶץ אֶת פ� .절) — 땅이 입을 벌리다. 70인역 직역פ�

*sheol*(33·30 ,ש�ְאוֹּל절) — 스올, 죽은 자의 처소.

*magephah*(ָפֵה� .염병(46-49절) — (מַּג

*badal/hivdil*(ב�ָדַּל/הבְִד�יִל) — 구별하다(9절, 레위인을 구별하심).

6 — (2) 문학 구조

두 줄기의 평행 진행: 고라·레위인(향로) / 다단·아비람(소환 거부).

거울 표현: *rav lachem*가 3절·7절에서 마주 섬.

전도(顚倒): 애굽을 "젖과 꿀의 땅"(13절)이라 부름 — 13~14장의 가나안 표현이 뒤집힘.

두 양식의 결말: 땅이 삼킴(다단·아비람) / 불(250인). 향로의 자리 반전(시험 → 막음).

원인설화(etiology): 두들겨 편 향로가 제단의 표징이 됨(40절).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향 헌물이 허가된 사제만의 직무였던 관습 — 향로 시험의 배경.

광야 진영 배치(레위 지파의 회막 인접) — 다단·아비람 장막 위치의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6 ↔ 민 17 (지팡이 표징으로 이어짐)

민 16 ↔ 출 30:7-10 (향단·향)

민 16 ↔ 레 10:1-3 (낯선 불)

민 16 ↔ 신 11:6 (다단·아비람 회고)

민 16 ↔ 시 106:16-18 / 유 1:11 (후대의 회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무리가 일어선다. 고라와 레위인들, 르우벤 자손 다단·아비람이 모세·아론 앞에 서서 "온 회중이 거룩하거
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외친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리고, 향로 시험을 제안한다. 다단·아비람은
소환을 거부하며 애굽을 젖과 꿀의 땅이라 부른다. 이튿날 향로를 든 무리가 회막 문에 모이고 영광이 나타난
다. 모세·아론이 엎드려 중보한 뒤 회중을 그 장막에서 물러서게 한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 땅이 입을 벌려 다
단·아비람과 그 집을 산 채로 스올로 삼키고, 향로를 든 250인은 불에 사라진다. 그 향로들은 두들겨 펴져 제
단을 싸는 판이 되어, 외인이 분향하지 못하게 하는 표징으로 남는다. 다음 날 회중이 또 원망하자 염병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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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다. 거기서 염병이 그치고, 아론이 모세에게 돌
아온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향로의 두 자리"

초벌 부제: "땅이 입을 벌리고, 향로가 둘로 갈린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심판 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절제. "땅이 삼킴 / 250인은 불"이라는 본문 사실의 결까지만,
잔혹한 디테일은 더하지 않음.

고라 반역을 교회 정치·지도력 교훈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직분 구별을 두고 일어
선다"는 구도까지만.

애굽=젖과 꿀의 전도는 어휘 분포로만 보존, 의미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6장은 직분을 두고 두 무리가 일어서고, 같은 "분수에 지나도다"가 양쪽에서 마주 서며, 같
은 향로가 심판의 시험이 되었다가 막아서는 자리가 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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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본문은 일어섬으로 열린다. 고라와 레위인은 직분의 구별을 향로 시험으로 겨루려 하고, 다단·아비
람은 모세의 소환을 거부하며 애굽을 거꾸로 "젖과 꿀의 땅"이라 부른다. 모세는 맞서기 전에 먼저 엎드린다
(naphal al panim). 모세의 말이 끝나자 땅이 입을 벌려(patztah ha'aretz) 한 무리를 산 채로 sheol로 삼
키고, 향로를 든 250인은 불에 사라진다. 그 향로는 두들겨 펴져 제단의 표징이 된다. 그러나 다음 날 회중이
또 원망하자 염병이 일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다. 향로의 두 자리가 한 장 안에
마주 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회막 문 / 장막 앞)를 번갈아. 소품 — 향로 250개, 불과 향. 끝에 두들
겨 편 향로가 제단 판으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절부터 팽팽한 긴장. 두 줄기가 동시에 굴러가며 큰 동작이 연달아 출렁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시작 — 무리의 일어섬(1절). 끝 — 아론이 돌아오고 염병이 그침(50절). 향로
의 자리가 처음과 끝에서 반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
황과 사상 파악하기

고라·다단·아비람·250인 ↔ 모세·아론. 모세가 엎드려 중보. 애굽을 "젖과 꿀
의 땅"이라 부르는 전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일어섬·향로 제안 · 컷2 소환 거부 · 컷3 향로 집결·중보 · 컷4 땅이 삼킴/불
· 컷5 표징이 된 향로 · 컷6 염병과 아론의 향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거울처럼 마주 선 *rav lachem*. 표징이 된 향로. 정보 — *machtah*는 향
로, *sheol*은 죽은 자의 처소, 땅의 '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
기

일어섬 → 향로 제안·소환 거부 → 집결·중보 → 땅과 불 → 표징 → 염병·아론
의 향로 → 그침.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향로의 두 자리". 초벌 부제 — "땅이 입을 벌리고, 향로가 둘로
갈린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
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향로를 든 무리 곁에 서서, 누구에게 "분수에 지나도다" 하며 일어선 적이 있었
는지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울처럼 마주 선 말: "분수에 지나도다"(rav lachem)가 고라(3절)와 모세(7절) 양쪽에서 똑같이
쓰인다. 같은 말이 두 방향으로 부딪힌다.

2. 결 2 — 향로의 두 자리: 같은 향로가 심판의 시험(6-7절)이었다가 막아서는 도구(47-48절)가 된다. 그 사
이에 250인의 향로는 제단의 표징이 된다.

3. 결 3 — 먼저 엎드림: 모세는 맞서기 전에 엎드린다(4, 22, 45절). 심판의 한가운데에 중보가 반복해 끼어
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7장 (지팡이 표징으로 직분 다툼이 다시 다뤄짐). 16:9의 "구별하심"(hivdil)이 이어진
다.

다른 권 — 출 30:7-10 (향단). 레 10:1-3 (낯선 불). 신 11:6 (다단·아비람 회고).

정경 흐름 — 시 106·유 1:11이 이 사건을 후대의 거울로 다시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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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무리가 일어서는 그 긴장 속에 한 사람이 함께 선다.

멈춤 1: 같은 "분수에 지나도다"가 양쪽에서 부딪히는 3·7절에서 멈춘다.

멈춤 2: 맞서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모세(4절)에서 멈춘다.

멈춤 3: 향로가 막아서는 자리가 되는 47-48절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같은 도구가 심판도 되고 막음도 된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향로를 든 무리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두 무리가 직분을 두고 일어선다

[x] 같은 "분수에 지나도다"가 양쪽에서 마주 선다

[x] 모세가 맞서기 전에 먼저 엎드린다

[x] 다단·아비람이 애굽을 "젖과 꿀의 땅"이라 부른다

[x] 땅이 입을 벌려 한 무리를 삼킨다

[x] 향로를 든 250인은 불에 사라진다

[x] 그 향로가 제단의 표징이 된다

[x] 아론의 향로가 염병을 그치게 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직분.

미해결 질문

민수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분수에 지나도다"(*rav lachem*)가 양쪽에서 같은 말로 쓰인 까닭은?

3절(고라→모세)과 7절(모세→레위인)에서 거울처럼 마주 섬. 같은 말의 두 무게는 묵상으로 이월.

Q2. 두 무리(고라 / 다단·아비람)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까닭은?

고라는 향로 시험으로, 다단·아비람은 소환 거부로. 두 줄기가 한 장에 엮인 의도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Q3. 땅이 삼킴(스올)과 불, 두 결말이 함께 있는 까닭은?

다단·아비람은 땅, 250인은 불. 두 양식의 결말. 차이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향로가 심판의 시험에서 막아서는 도구로 바뀐 것(47-48절)은?

같은 향로가 처음과 끝에서 다른 자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자리는 묵상으로 이월.

Q5. 두들겨 편 향로가 제단의 표징이 된 까닭은?

40절 — 외인이 분향하지 못하게 하는 기념물. 심판의 도구가 경계의 표지로 남는 구조. 답하지 않고 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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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다단·아비람이 애굽을 "젖과 꿀의 땅"(13절)이라 부른 것은 무엇인가?

13~14장의 가나안 표현이 애굽으로 전도됨. 본문은 그 전도를 적기만 하고 풀지 않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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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7장
NUM-017 ·  오경 ·  히브리어

열두 지팡이가 하룻밤을 보낸다. 죽은 막대기 하나가 싹과 꽃과 살구 열매를 한꺼번에 내며,
원망을 그치게 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회막, 증거궤 앞. 시간이 '하룻밤'으로 좁혀짐(7-8절).

소품: 열두 지팡이(*matteh*), 각 지파 두령 이름. 한 지팡이의 싹·순·꽃·살구 열매.

*matteh*는 '지팡이'와 '지파'를 동시에 뜻함. 열두 지팡이 = 열두 지파.

열매는 *sheqed*(살구나무·아몬드). 같은 어근 *shaqad*는 '깨어 지키다'. 70인역 '견과'.

지팡이가 가문·부족 권위의 표지였던 배경, 성소에 증거물을 안치하는 관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 장의 소란 뒤 조용한 정적. 말다툼이 멈추고 물건 하나를 밤새 둠.

단순한 세 동작(모음·하룻밤·꺼냄) 가운데 큰 변화. 끝은 의외로 떨리는 외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5절): "그들의 원망(*telunnah*)을 그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 목적.

끝(12-13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 백성의 떨림.

"원망을 그치게"가 1·5·10절에 반복되며 처음과 끝을 묶되, 끝에 다른 결의 외침이 남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모세·아론·열두 두령(이름만 지팡이에)·온 회중. 두령들은 직접 발화하지 않음.

상황은 시험: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5절). 말이 아닌 물건으로 가림.

8절: 아론의 지팡이에 싹(*perach*)·꽃(*tzitz*)·익은 열매(*gamal sheqedim*)가 동시에.

10절: 그 지팡이만 증거궤 앞에 보관 —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증거, *edut*)". 나머지는 두령들에게 돌
려줌.

12-13절: 백성의 떨림 —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으리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명령 — 지팡이에 이름 쓰고 증거궤 앞에 두라

컷 2 (6-7절): 열둘을 모아 둠

컷 3 (8절): 이튿날 — 싹·순·꽃·살구 열매가 한꺼번에

컷 4 (9-11절): 꺼내 보임, 각자 가져감, 아론의 것은 보관(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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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12-13절): 백성의 떨림 —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matteh*(מַּט�ֶה) — 지팡이이자 지파(이중 어의).

*sheqed*(8 ,ש�ָקֵד절) — 살구나무·아몬드. 어근 *shaqad* '깨어 지키다'.

*perach*(ח רֶַּ .꽃 — (צִיץ)*싹/움. *tzitz — (פ�

*gamal sheqedim*(מַָּל ש�ְקֵדיִם� .익은 살구 열매를 맺다 — (ג

*telunnah*(ָה� .*원망(1·5·10절). 70인역 *γογγυσμός — (ת�ְלנֻ

*edut*(ת� .증거. *ohel ha'edut* 증거의 장막 — (עדֵו

*bet av*(ב�ֵית אָב) — 조상의 집(지팡이에 이름을 쓰는 단위).

6 — (2) 문학 구조

세 동작의 단순 구조: 모음 → 하룻밤 → 꺼냄. 가운데에 변화 압축.

싹·꽃·열매의 동시성(8절): 보통 차례로 오는 단계가 한 절에 몰림.

짝 명령: "두라"(5절) ↔ "도로 두라"(10절). 증거궤 앞이 처음·끝에 걸림.

말놀이: *matteh*(지팡이/지파), *sheqed/shaqad*(살구나무/깨어 지킴).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지팡이가 가문·부족 권위의 표지였던 관습 — 이름을 새긴 열두 지팡이의 배경.

성소에 증거물을 안치·보관하는 신전 관행 — 증거궤 앞 보관의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7 ↔ 민 16 (직전 반역, 죽음 ↔ 생명의 마주섬)

민 17 ↔ 출 25:16-22 (증거궤)

민 17 ↔ 히 9:4 (싹 난 지팡이가 궤 안 목록에)

민 17 ↔ 렘 1:11-12 (살구나무 *shaqed* 환상과 말놀이)

민 17 ↔ 출 7:9-12 (모세·아론의 지팡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소란이 가라앉은 자리에서 명령이 내려온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 두령의 이름을 쓰고 아론의 이름은 레위
의 지팡이에 쓴다. 열둘을 모아 증거궤 앞에 둔다. 밤이 지나고 이튿날, 열한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
팡이 하나에 싹이 트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익은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다. 한 막대기에 봄의 전 과정이 다 들
어 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꺼내 회중에게 보이고, 각 두령이 자기 것을 가져간다. 아론의 지팡이만 도로 증
거궤 앞에 두어, 패역한 자들을 향한 표징으로 남겨 원망을 그치게 한다. 그런데 화면은 밝게 닫히지 않는다.
백성이 떨며 외친다 —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으리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표징을 본 뒤
의 떨림으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하룻밤의 봄"

초벌 부제: "죽은 막대기 하나가 원망을 그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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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싹 난 지팡이를 알레고리(부활·은혜 등)로 곧장 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싹·꽃·열매가 동시에 났
다"는 사실까지만.

16장(죽음)과 17장(생명)의 마주섬은 배치 관찰로만 보존, 신학 연결은 묵상으로 이월.

끝의 떨림(12-13절)을 긍정/부정으로 단정하지 않음 — 외침의 어휘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7장은 직분 다툼을 말이 아닌 한 가지 표징으로 가리는 짧은 장으로, 열두 지팡이 중 하나가
하룻밤에 싹과 꽃과 익은 살구 열매를 한꺼번에 내며 원망을 그치게 한다.

한 문단: 본문은 앞 장의 소란 뒤에 단순한 세 동작으로 움직인다 — 모으고, 하룻밤 두고, 꺼낸다. 지팡이
(matteh)는 지파이기도 해서, 열두 지팡이가 곧 열두 지파다.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서 싹(perach)·
꽃(tzitz)·익은 살구 열매(gamal sheqedim)가 동시에 난다. 죽은 막대기에서 봄의 전 과정이 하룻밤에 일
어난 것으로 그려진다. 그 지팡이만 증거궤 앞에 남겨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edut)"이 되고, 목적은 "원망
(telunnah)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은 밝게 닫히지 않는다 — 백성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
다" 떨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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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회막 증거궤 앞, 시간은 '하룻밤'. 소품 — 열두 지팡이(이름 새김), 싹·꽃·살구
열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소란 뒤의 조용한 정적. 단순한 세 동작 가운데 큰 변화. 끝은 의외의 떨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5절). 끝 —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
다"(13절). 목적과 떨림이 마주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
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아론·열두 두령(이름만)·회중. 시험은 물건으로. 8절 싹·꽃·열
매 동시성. 10절 표징 보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명령·이름 새김 · 컷2 모아 둠 · 컷3 한꺼번에 핀 지팡이 · 컷4 꺼냄·보관 ·
컷5 백성의 떨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
을 기록해두기

세 단계의 동시성. 표징과 두려움의 거리. 정보 — *matteh*는 지팡이/지파,
*sheqed/shaqad*는 살구나무/깨어 지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
기

모음 → 하룻밤 → 한꺼번에 핀 지팡이 → 꺼냄·표징 보관 → 백성의 떨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하룻밤의 봄". 초벌 부제 — "죽은 막대기 하나가 원망을 그치
게 한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
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증거궤 앞 싹 난 지팡이 곁에 서서, 자기 안의 마른 막대기 같은 자리를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 단계의 동시성: 싹·꽃·익은 열매가 한 절(8절)에 함께 있다. 차례로 와야 할 것이 하룻밤에 한꺼
번에 온다.

2. 결 2 — 두라, 도로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5절)와 "도로 두라"(10절)가 짝을 이룬다. 표징은 한 번 보이
고 다시 보관된다.

3. 결 3 — 표징과 떨림의 거리: 분명한 표징 뒤에 평안이 아니라 "다 망하리이까"의 떨림이 온다. 본문은 둘을
곧장 잇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6장 (직전의 죽음과 마주 보는 생명). 16:9의 "구별하심"이 17장의 한 지팡이로 다시 보
인다.

다른 권 — 출 25:16-22 (증거궤). 히 9:4 (궤 안의 싹 난 지팡이). 렘 1:11-12 (살구나무 말놀이).

정경 흐름 — 직분의 표징이 성소 안에 보관되어, 다툼의 답이 물건 하나로 남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소란이 멈춘 정적 속에 한 사람이 함께 숨을 고른다.

멈춤 1: 싹·꽃·열매가 한꺼번에 있는 8절에서 멈춘다.

멈춤 2: 그 지팡이만 도로 두는 10절에서 멈춘다.

멈춤 3: 표징 뒤에 떨며 외치는 12-13절에서 멈춘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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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한 사람이 *마른 것에도 하룻밤의 봄이 올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싹 난 지팡이 곁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열두 지팡이에 두령의 이름을 쓴다

[x]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하룻밤 둔다

[x]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 싹·꽃·살구가 한꺼번에 난다

[x] 다른 지팡이는 돌려주고 그것만 보관한다

[x] 목적은 "원망을 그치게" 함이다

[x] *matteh*가 지팡이이자 지파다

[x] 표징이 "패역한 자에 대한 증거"로 남는다

[x] 끝은 백성의 떨림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표징.

미해결 질문

민수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싹·꽃·열매가 한꺼번에 난 것(8절)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자연에선 차례로 오는 세 단계가 한 절에 동시에. 시간의 압축을 본문은 설명 없이 보여 줌.

Q2. 왜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에 남기는가?

나머지는 두령들에게 돌려주고 하나만 보관. "표징(증거)으로"라고만 함(10절). 그 보관의 의미는 묵상으
로 이월.

Q3. "원망을 그치게"(5·10절)와 끝의 떨림(12-13절)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표징으로 원망은 멈췄으나 백성은 "다 망하리이까" 떪. 표징과 평안의 거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16장(죽음)과 17장(생명)의 마주섬은 우연인가?

염병(16장 끝)과 싹 난 지팡이(17장)가 잇닿음. 본문이 직접 잇지 않으므로 배치로만 보존.

Q5. *matteh*가 지팡이이자 지파라는 이중 어의는 무엇을 만드는가?

지팡이 = 지파. 한 지팡이의 싹이 한 지파를 가리키는 결. 그 겹침의 무게는 묵상으로 이월.

Q6. 살구나무(*sheqed*)와 '깨어 지킴'(*shaqad*)의 어근 겹침은?

렘 1장의 말놀이와 같은 어근. 본장은 어근 배경으로만 두고, 연결 의미는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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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8장
NUM-018 ·  오경 ·  히브리어

직무에는 책임이 얹힌다. 기업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네 분깃이라'는 말이 땅 대신 주어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성소 둘레. 회막을 중심으로 아론 집안(안쪽 직무)·레위인(바깥 직무)의 동심원 배치.

소품: 곡식·새 포도주·기름의 처음 것, 첫 열매, 처음 난 것(*bekhor*). 사제의 몫이 음식으로.

두 제도: 직무 분담(누가 지키는가)과 분깃 분배(누가 먹는가)가 한 쌍.

"직무"는 *mishmeret*('지킬 것'), 사제 몫은 *terumah*('들어 올려 바친 것·거제').

19절 "소금 언약"(*berit melach*): 소금의 항구성으로 조약을 부르던 관용. 70인역 '영원한 소금의 언
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법전 톤이나 첫마디가 묵직함("성소의 죄를 담당하라"). 책임과 몫이 번갈아 나옴.

장면 변화 거의 없는 규례 흐름 가운데 "소금 언약" 한 마디가 박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성소에 대한 죄(*avon*)를 담당하라" — 책임 부과.

32절: "거제로 드린 후에는 죄(*avon*)를 짊어지지 아니하리라" — 책임 해소의 조건.

같은 *avon*이 양 끝에 걸려, 죄를 담당하라 → 죄를 지지 않으리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아론(모세를 거치지 않은 직접 말씀, 1·8·20절)·아론의 아들들·레위인·이스라엘 자손.

직무 분담(1-7절): 아론 집안은 제단·휘장 안, 레위인은 회막 일을 돕되 성물엔 못 가까이.

분깃 분배(8-32절): 거제·십일조의 몫을 정함.

20절: "땅의 기업·분깃이 없겠고… 나는 네 *chelek*(분깃)이요 *nachalah*(기업)이니라." 땅 단어 자리
에 여호와.

26절: 레위인이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떼는 "십일조의 십일조"(*maaser min hamaaser*).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직무 분담, 성소의 죄책 담당

컷 2 (8-19절): 제사장의 분깃, "영원한 소금 언약"

컷 3 (20절): "나는 네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컷 4 (21-24절): 레위인의 분깃(십일조), 기업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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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25-32절): 레위인의 거제(십일조의 십일조), 죄를 지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avon*(ֺעוָן) — 죄책·허물(1·32절 양 끝).

*mishmeret*(מִש�ְמֶרֶת) — 직무·지킬 것(파수의 어근).

*terumah*(מָה� .거제, 들어 올려 바친 것 — (ת�ְרו

*maaser*(מַּעֲש�ֵר) — 십일조. *maaser min hamaaser*(26절) — 십일조의 십일조.

*chelek*(ֶחלֵק) — 분깃. *nachalah*(ַָּחֲלה .'기업. 둘 다 본래 '받을 땅 — (נ

*berit melach*(19 ,ב�ְרִית מֶלַּח절) — 소금 언약. 70인역 *διαθήκη ἁλὸς αἰωνίου*.

*bekhor*(ב�ְכוֹּר) — 처음 난 것.

6 — (2) 문학 구조

책임과 몫의 짝 구성: 직무(1-7) ↔ 분깃(8-32).

*avon*(죄책)이 1절·32절을 묶는 수미상관.

20절 "나는 네 분깃이라"가 긴 규례 한가운데에 중심처럼 놓임.

'받고 다시 드림'의 구조: 레위인도 받은 십일조에서 거제를 떼어 드림(26절).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신전의 사제 봉록(제물 일부가 사제 몫)과의 비교.

소금으로 맺는 언약(salt covenant)의 항구성 상징 — 19절 *berit melach*의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8 ↔ 민 16-17 (반역·표징 직후의 직무 정리)

민 18 ↔ 레 27:30-33 (십일조)

민 18 ↔ 신 18:1-5 (제사장의 분깃)

민 18 ↔ 수 13:14,33 (레위인의 기업 없음)

민 18 ↔ 고전 9:13-14 / 히 7:5 (후대의 재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툼과 표징이 지나간 뒤, 여호와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먼저 책임을 지운다 — "너와 네 집은 성소의
죄책을 담당하라." 아론 집안은 제단·휘장 안의 일을, 레위인은 회막 일을 맡되 성물엔 가까이 못 간다. 이어
몫이 정해진다. 곡식·포도주·기름의 처음 것과 첫 열매, 처음 난 것이 사제의 음식이 되고, 그것을 "영원한 소
금 언약"이라 부른다. 한가운데에 한 절이 박힌다 — "너는 땅의 기업이 없겠고 분깃도 없으리라. 나는 네 분
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땅 단어가 와야 할 자리에 여호와 자신이 들어온다. 레위인도 땅 없이 이스라엘의 십
일조를 받되, 받은 데서 다시 십일조를 떼어 거제로 드린다. 그렇게 바르게 드린 뒤에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리라." 책임을 지웠던 말이 책임이 풀리는 말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땅 대신 한 말씀"

초벌 부제: "기업이 없는 자에게 분깃 대신 주어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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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내가 네 분깃이라"를 곧장 적용 설교로 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땅 단어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온
다"는 어휘 사실까지만.

십일조 규례를 현대 헌금론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 본문의 분배 구조까지만 기록.

16-17장과의 배치 연결은 관찰로만 보존, 인과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8장은 직무에 책임을 얹고 그 책임에 분깃을 짝지어 주되, 땅이 없는 자에게는 땅 단어의 자
리에 "내가 네 분깃이라"는 여호와 자신을 두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앞 두 장의 다툼과 표징 뒤에, 여호와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먼저 책임(avon, 죄책)을
지운다. 아론 집안은 안쪽 직무를, 레위인은 바깥 직무를 맡는다. 이어 몫이 정해진다 — 거제(terumah)·첫
열매·처음 난 것이 사제의 음식이 되고,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부른다. 한가운데(20절)에 한 절이 박
힌다. 땅 단어(chelek·nachalah)가 와야 할 자리에 여호와 자신이 들어온다 —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
니라." 레위인도 땅 없이 십일조를 받되, 받은 데서 다시 십일조를 떼어 드린다. 그렇게 바르게 드린 뒤에는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리라"(32절). 첫 절의 avon이 끝 절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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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성소 둘레의 동심원 배치(아론 안쪽 / 레위 바깥). 소품 — 곡식·포도주·기름의 처
음 것, 첫 열매. "소금 언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법전 톤, 묵직한 첫마디("죄를 담당하라"). 책임과 몫이 번갈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
는지 기록하기

시작 — "죄(*avon*)를 담당하라"(1절). 끝 —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리라"(32절).
같은 단어로 열고 닫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아론(직접 말씀)·아론의 아들·레위인·회중. 직무 분담 ↔ 분깃 분배. 20절
땅 자리에 여호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
기

컷1 직무 분담 · 컷2 제사장 분깃·소금 언약 · 컷3 "나는 네 분깃이라" · 컷4 레위인
의 십일조 · 컷5 십일조의 십일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
용 등을 기록해두기

같은 죄 단어로 양 끝을 묶음. 땅 대신 분깃. 정보 — *mishmeret*는 '지킬 것',
*terumah*는 '들어 올린 것', *berit melach*는 소금 언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책임 부과 → 사제 분깃·소금 언약 → "나는 네 분깃" → 레위인 십일조 → 받고 다
시 드림 → 죄가 풀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땅 대신 한 말씀". 초벌 부제 — "기업이 없는 자에게 분깃 대신 주어
진 말씀".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내가 네 분깃이라" 하시는 자리에 서서, 땅 대신 주를 분깃 삼는다는 말의 무게를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죄 단어, 양 끝: avon(죄책)이 1절("담당하라")과 32절("짊어지지 아니하리라")에 놓인다. 책
임을 지우는 데서 시작해 풀리는 데서 닫힌다.

2. 결 2 — 땅 단어 자리에 인격: "분깃"(chelek)과 "기업"(nachalah)은 본래 받을 땅이다. 20절은 그 자리에
여호와 자신을 둔다.

3. 결 3 — 받고 다시 드림: 레위인은 십일조를 받되, 받은 데서 다시 십일조를 떼어 드린다(26절). 받음이 끝
이 아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6-17장 (직분 다툼과 표징). 그 직후에 직무·분깃이 정리된다.

다른 권 — 레 27:30-33 (십일조). 신 18:1-5 (제사장의 분깃). 수 13:14,33 (레위인의 기업 없음).

정경 흐름 — 고전 9·히 7이 "제단을 섬기는 자가 제단의 것으로 산다"는 결을 다시 읽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죄를 담당하라"는 묵직한 첫마디에 한 사람이 멈춘다.

멈춤 1: 직무에 몫이 짝지어지는 자리(8절 이하)에서 멈춘다.

멈춤 2: 땅 단어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오는 20절에서 멈춘다.

멈춤 3: 받은 데서 다시 드리는 26절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책임과 분깃은 한 쌍이다*는 결을 손에 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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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내가 네 분깃이라" 하시는 자리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직무에 책임(죄책 담당)이 얹힌다

[x] 아론 집안과 레위인의 일이 나뉜다

[x] 사제의 몫이 음식(거제·첫 열매)으로 정해진다

[x]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부른다

[x]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다(두 번 명시)

[x] 땅 단어 자리에 "나는 네 분깃이라"가 들어온다

[x] 레위인은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를 드린다

[x] 같은 죄 단어로 1절과 32절이 열리고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분깃.

미해결 질문

민수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레위 지파만 땅의 기업이 없는가(20, 24절)?

다른 지파는 땅을 받으나 레위만 "기업이 없다"고 두 번 못 박음. 그 빈자리에 십일조가 들어옴. 까닭은 묵
상으로 이월.

Q2. "나는 네 분깃이요 기업이라"(20절)에서 땅 단어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온 것은?

*chelek*·*nachalah*(둘 다 본래 '땅')의 자리에 인격이 들어옴. 그 대체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보존.

Q3. 받는 레위인이 다시 십일조를 떼는(26절) 구조는 무엇인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데서 다시 드림("십일조의 십일조"). 그 '받고 다시 드림'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같은 단어 "죄(*avon*)"가 1절·32절 양 끝에 놓인 까닭은?

'담당하라'(1절)와 '짊어지지 않으리라'(32절). 책임 부과와 해소가 같은 단어로 묶임. 답하지 않고 보존.

Q5. 거제 규례를 "영원한 소금 언약"(19절)이라 부른 까닭은?

소금의 항구성으로 언약을 부름. 본문은 관용 표현을 쓰되 그 의미를 풀지 않음.

Q6. 16-17장(다툼·표징) 직후에 직무·분깃 규례(18장)가 온 배치는?

다툼 다음에 정리가 옴. 본문이 직접 잇지 않으므로 배치로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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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19장
NUM-019 ·  오경 ·  히브리어

죽음에 닿은 자를 살아 있는 물이 씻는다. 한 번 태운 잿더미가 정결의 물이 되는 결.

관찰된 사실

민수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진영 밖"(3절). 정결의 재료가 거룩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다.

소품 — 흠 없고 멍에 메지 않은 붉은 암소(*parah adummah temimah*), 백향목(*erez*), 우슬초
(*ezov*), 홍색 실(*shani tolaat*), 재, 흐르는 물(생수).

"정결하게 하는 물"이 원어로 *mei niddah* — *niddah*는 본래 '분리/부정'을 뜻하는 단어인데 정결의
물 이름에 쓰임.

역할이 잘게 분화 — 제사장 엘르아살, 암소 태우는 자, 재 거두는 자, 물 뿌리는 자, 부정한 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절차가 빽빽하고 손동작이 끊이지 않음. 죽음이 짙게 깔린 무거움.

그 무거움 끝에 "물"이 반복되어 닦이는 인상. "부정"과 "정함"이 번갈아 부딪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니라" — 규례 선언으로 시작.

22절: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부정할 것이며…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부정의 전이로 닫
힘.

10절·21절에 동일하게 "영원한 율례"(*chuqqat olam*)가 두 번 박힘.

1회적 사건(암소 한 마리)에서 항구적 규례(누구에게나 두고두고)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아론 / 제사장 엘르아살 / 이름 없는 일꾼들 /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자.

핵심 역설: 정결케 하는 일을 다룬 자들이 거꾸로 "저녁까지 부정"해짐(7·8·10·21절).

"부정"(*tame*)과 "정함"(*tahor*)이 계속 대조됨.

재가 *chatat*(정결제/속죄제)라는 이름을 받음(9절).

죽음과의 접촉(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이 모든 절차를 발동.

부정이 장막·그릇으로 번지며(13·20절), 절차 불이행은 "회중에서 끊어짐"으로 이어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율례 선언 — 흠 없고 멍에 메지 않은 붉은 암소

컷 2 (3-8절): 진영 밖에서 잡고 태움, 피 일곱 번 뿌림, 세 소품 던짐, 다룬 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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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3 (9-10절): 재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보관

컷 4 (11-16절): 시체 부정 규정 — 만진 자·천막 안의 자·들에서 죽은 자 만진 자

컷 5 (17-22절): 재+생수, 셋째·일곱째 날 뿌림, 불이행의 결과, 부정의 전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parah adummah*(רָָה אֲדמֻ�ָה 붉은 암소. *adummah*(붉다)는 *adam*(사람)·*adamah*(흙)와 — (פ�
어근 결을 나눔.

*temimah*(ת�ְמִימָה) — 흠 없는. 제물의 완전성 요건.

*mei niddah*(ָמֵי נדִ�ה) — '정결하게 하는 물'. *niddah*는 본래 '분리/부정'.

*chatat*(חַּט�ָאת) — 보통 '속죄제/정결제'. 9절에서 재 자체에 이 이름이 붙음.

*tame*(טָמֵא) / *tahor*(טָהוֹּר) — 부정/정함. 본장에서 계속 대조.

*erez*(אֶרֶז, 백향목) / *ezov*(אֵזוֹּב, 우슬초) / *shani tolaat*(ש�ְניִ תוֹּלַּעַּת, 홍색 실) — 6절에 한 묶음으로
던져짐.

*chuqqat olam*(ָת עוֹּלם .영원한 율례. 10·21절 두 번 — (חקֻ�ַּ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두 덩이 구조 — 컷 2(재를 만듦) ↔ 컷 5(재를 씀), 가운데 컷 3(보관)이 잇는다.

"셋째 날·일곱째 날" 두 번 뿌림의 반복(12·19절). 일곱째 날에 완성.

"영원한 율례"가 본문 안쪽에 두 번(10·21절) 박혀 단위를 묶음.

정결케 함과 부정해짐이 같은 절차 안에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역설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의 시체 부정 관념 — 죽은 몸과의 접촉이 의례적 부정을 일으킨다는 폭넓은 배경.

재를 물에 타 정화에 쓰는 의례 — 흠 없는 짐승을 통째로 태워 그 재를 보관·재사용하는 절차의 특이성.

m.Parah(미쉬나 파라) 계열의 후대 랍비 논의에서 이 의례의 역설이 길게 다뤄짐(참고,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19 ↔ 레 16 (속죄·정결 의례의 결)

민 19 ↔ 민 31:19-24 (전쟁 후 시체 부정에 이 물 사용)

민 19 ↔ 시 51:7 (우슬초로 정결케)

민 19 ↔ 겔 36:25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민 19 ↔ 히 9:13-14 (붉은 암소의 재와 그리스도의 피 대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흠 없는 붉은 암소가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 통째로 태워진다. 제사장이 피를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백향
목·우슬초·홍색 실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 그 일을 한 자들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정한 자가 재를 거두
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둔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 사람의 시체에 닿는다. 천막 안의 사람과 그릇까지 이레 부
정해진다. 보관한 재에 흐르는 생수를 부어, 정한 자가 우슬초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린다. 일곱째 날에 부
정한 자는 정결해지고, 물을 뿌린 자는 다시 자기 옷을 빤다. 한 번 태운 재가 두고두고 죽음에 닿은 자를 씻
기며 흐른다.

• 

• 

• 

• 

• 

• 

• 

• 

• 

• 

• 

• 

• 

• 

• 

• 

• 

• 

• 

• 

• 

• 

105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죽음에 닿은 자리를 씻는 물"

초벌 부제: "재가 물이 되어 — 죽음과 정결 사이의 한 절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시체 부정 + 재 의례 + 문학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정결케 하는 자가 부정해지는" 역설이 신학 프레임(예표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어휘·절
차 분포까지만 기록.

"붉은" 색의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open_questions에 보존.

히 9:13-14 대조는 교차 참조로만 두고,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19장은 흠 없는 붉은 소 한 마리를 진영 밖에서 단번에 태워, 그 재가 두고두고 죽음에 닿은
자를 씻는 물이 되는 절차다.

한 문단: 본문은 율례 선언으로 열린다. 흠 없고 멍에 메지 않은 붉은 암소가 진영 밖에서 통째로 태워지고,
피가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려지며, 백향목·우슬초·홍색 실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 그 재는 정결한 곳에 보관되
어 "정결하게 하는 물"의 재료가 된다.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자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 물이 뿌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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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해진다. 그런데 같은 절차가 그것을 다룬 자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정결과 부정이 한 흐름 안에서 양방향
으로 흐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진영 밖(3절). 소품 — 흠 없고 멍에 메지 않은 붉은 암소, 백향목·우슬초
·홍색 실, 재, 흐르는 생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빽빽한 절차와 짙은 죽음의 무게. 끝에 반복되는 "물"이 닦이는 인상. "부정"과
"정함"이 번갈아 부딪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시작 — "법의 율례니라"(2절). 끝 — 부정의 전이(22절). "영원한 율례"가 10·21
절 두 번. 1회성 → 항구성.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
황과 사상 파악하기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름 없는 일꾼들. 정결케 하는 자가 거꾸로 부정해지는 역
설. 재가 *chatat*(정결제)로 불림(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율례(1~2). 컷 2 태움(3~8). 컷 3 재 보관(9~10). 컷 4 시체 부정(11~16). 컷
5 물 뿌림·전이(17~2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정결케 하는 자가 부정해짐. "붉은" 색의 까닭. 정보 — *mei niddah*(부정의
단어가 정결의 물 이름), 셋째·일곱째 날 두 번 뿌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진영 밖 태움→재 보관→시체 접촉→재+생수→셋째·일곱째 날 뿌림→정결과
부정이 양방향으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죽음에 닿은 자리를 씻는 물". 초벌 부제 — "재가 물이 되어".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
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진영 밖 정결한 곳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죽음에 닿아 굳은 자리에도
이 물이 닿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정결케 하는 자의 부정: 같은 물이 한쪽은 씻고 한쪽은 부정하게 만든다(21절). 정결의 절차가 양방
향으로 흐르는 결이 본문 표면에 박혀 있다.

2. 결 2 — 한 번과 두고두고: 암소는 단 한 번 태워지지만, 그 재는 항구적 규례로 두고두고 쓰인다(10·21절
"영원한 율례"). 1회성과 반복성이 한 절차에 묶인다.

3. 결 3 — 진영 밖에서 시작되는 정결: 정결의 재료가 거룩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3절)에서 만들어진다.
바깥과 안의 방향이 본문의 결을 가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1:19-24 (전쟁 후 시체 부정에 이 물을 실제로 사용). 본 규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은
권에서 다시 보인다.

다른 권 — 레 16장 (속죄·정결 의례의 결). 겔 36:25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히 9:13-14 (붉은 암소의
재와 더 큰 정결을 대조하는 신약의 결).

정경 흐름 — 죽음에 닿은 자를 씻는 절차는, 정경 전체가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가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율례 선언의 무게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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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흠 없는 소가 진영 밖에서 통째로 태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정결케 하는 자가 거꾸로 부정해지는 역설(21절)에서 멈춘다.

멈춤 3: 죽음에 닿은 자에게 셋째·일곱째 날 물이 뿌려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한 번 태운 재가 두고두고 죽음을 씻는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죽음에 닿아 굳은 자리가 씻길 수 있는가를 묻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
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율례 선언(2절)으로 열려 부정의 전이(22절)로 닫힌다

[x] 정결의 재료가 진영 밖에서 만들어진다

[x] 한 번 태운 재가 두고두고 쓰인다

[x] 정결케 하는 자가 거꾸로 부정해진다

[x]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뿌려야 한다

[x] 시체 부정이 장막·그릇으로 번진다

[x] "영원한 율례"가 두 번 박혀 단위를 묶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씻음.

미해결 질문

민수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정결케 하는 일을 다룬 자가 거꾸로 부정해지는 까닭은?

관찰 사실: 암소를 다룬 제사장·일꾼·물 뿌린 자가 모두 저녁까지 부정(7·8·10·21절).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하필 "붉은" 암소인가?

*adummah*(붉다)가 피·흙·사람과 어근을 나누는 결은 관찰되나, 본문은 색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뿌려야 하는 까닭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12·19절), 일곱째 날에 완성됨.

두 번의 시간 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4.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이름에 부정을 뜻하는 *niddah*가 쓰인 까닭은?

부정을 뜻하던 단어가 정결의 물 이름이 됨.

그 어휘의 뒤집힘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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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정결 절차의 불이행이 "회중에서 끊어짐"으로 이어지는 무게는 왜 이렇게 큰가?

13절·20절에서 시체 부정의 미정결이 성막을 더럽히는 문제로 번짐.

개인의 부정이 공동체·성소로 옮아가는 결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정결의 재료가 "진영 밖"에서 만들어지는 까닭은?

거룩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3절)에서 절차가 시작됨.

바깥에서 정결이 만들어지는 방향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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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0장
NUM-020 ·  오경 ·  히브리어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저문다. 미리암과 아론이 떠나고, 한 번의 침으로 모세도 가나안 밖에 선
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 신(*Tsin*) 광야 가데스(1절), 반석 앞, 호르 산(22절). 한 장 안에서 이동.

가데스(*Qadesh*)는 '거룩함'(*qadash*)과 어근을 나눔. 정작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책망
이 나옴(12절).

소품 — 반석(*sela*), 지팡이(*mateh*). 명령은 "반석에게 말하라"였으나 행동은 "두 번 침".

배경 인물 — 에돔(에서의 후손, "형제"). 청한 길은 "왕의 대로"(*derekh hammelekh*, 1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양 끝의 죽음(미리암 1절, 아론 28절)으로 닫힌 공기. 가운데 목마름과 격앙된 다툼.

장면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한 세대가 저무는 인상. "다툼"(므리바)이 청각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 장사되니라" — 죽음으로 시작.

28-29절: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매… 삼십 일을 애곡" — 죽음으로 닫힘.

두 죽음 사이(12절)에 모세·아론의 가나안 입성 금지 통고가 끼어 있음.

출애굽 삼남매(미리암·아론·모세)가 한 장 안에서 모두 약속의 땅 밖에 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미리암 / 회중 / 모세 / 아론 / 여호와 / 에돔 왕 / 엘르아살.

회중의 다툼(2-5절): 물 없음을 모세 탓으로, 애굽을 그리워함.

모세의 발화(10절):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 화난 어조, "우리가".

명령("말하라", 8절)과 행동("두 번 침", *hikkah paamayim*, 11절)의 어긋남.

책망의 까닭(12절): "나를 믿지(*he'emantem*) 않고 거룩하게(*hiqdishtem*) 하지 않은 고로".

에돔의 통행 거절(18-21절)과 이스라엘의 우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미리암의 죽음·장사

컷 2 (2-13절): 물 다툼, 두 번 침, 입성 금지 통고, 므리바 명명

컷 3 (14-21절): 에돔에 통행 청함·거절·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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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22-26절): 호르 산 이동, 아론 옷을 엘르아살에게

컷 5 (27-29절): 아론의 죽음, 삼십 일 애곡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Merivah*(מְרִיבָה) — 다툼. 출 17장의 므리바와 같은 이름.

*sela*(סלֶַּע) — 반석. *mateh*(מַּט�ֶה) — 지팡이.

*hikkah paamayim*(ִַּעֲמָים .두 번 침. 명령("말하라")과 어긋남 — (הכִ�ָה פ�

*lo he'emantem*(ֹּא האֱֶמַּנתְ�ֶם ֹּא הקְִד�שִ�ְת�ֶם)*믿지 아니함. *lo hiqdishtem — (ל 거룩하게 아니함(12 — (ל
절).

*Qadesh*(�ֵקָדש) — 가데스. '거룩함'(*qadash*)과 어근을 나눔.

*derekh hammelekh*(ְֶד�רֶֶךְ הַּמ�ֶלך) — 왕의 대로(17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죽음의 괄호 구조 — 미리암(1절) … 아론(28절)이 장을 감쌈.

가운데 무게중심 — 모세·아론의 입성 금지(12절).

지명(가데스=거룩함)과 책망("거룩하게 않음")의 어근 아이러니.

여정의 처음(출 17)과 끝(민 20)에 같은 이름 "므리바"의 물 다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왕의 대로" —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잇는 고대 간선로. 통행 교섭의 외교 관례(물·식량 값 지불 약속).

에돔(에서의 후손)에게 "형제"라 청하는 혈연 배경(창 25·36장).

미리암의 우물 전승(후대 랍비 b.Taanit 계열, 참고이며 본문 연결은 없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0 ↔ 출 17:1-7 (르비딤 반석, 같은 '므리바')

민 20 ↔ 민 27:12-14 (입성 금지 회고)

민 20 ↔ 신 1:37; 3:26 (모세의 입성 금지)

민 20 ↔ 시 106:32-33 (므리바에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됨)

민 20 ↔ 고전 10:4 (반석은 그리스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묻힌다. 물이 없어 회중이 다시 다툰다.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시나,
모세는 화난 목소리로 "우리가 물을 내랴" 외치며 반석을 두 번 친다. 물은 풍성히 쏟아지지만,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한다는 통고를 받는다. 그 물 이름이 므리바로 붙는다. 무대가 국경으로
옮겨가 모세가 에돔에 통행을 청하나 거절당하고 우회한다. 마지막으로 호르 산에서 아론의 옷이 엘르아살
에게 입혀지고,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는다. 온 회중이 삼십 일을 애곡한다. 한 세대를 이끈 세 사람이 차례
로 약속의 땅 밖에 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두 죽음 사이, 한 번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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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한 세대의 저묾 — 미리암·모세·아론과 가나안의 문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왕의 대로 + 에돔 혈연 + 문학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모세의 잘못을 한 가지(두 번 침/화냄/말투)로 확정하지 않고 open_questions에 보존. 본장은 "믿음·거
룩함"으로만 묶음.

"반석은 그리스도"(고전 10:4) 대조는 교차 참조로만 두고, 예표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미리암 우물 전승은 후대 자료임을 명시, 본문 연결로 끌어오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서, 출애굽을 이끈 세 사람이 한 번의 어긋남을
계기로 모두 약속의 땅 문턱 밖에 서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열린다. 물이 없어 회중이 다투고,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시
나 모세는 화난 목소리로 "우리가 물을 내랴" 외치며 반석을 두 번 친다. 물은 풍성히 나오지만,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고 그 물 이름이 므리바(다툼)로 붙는다. 형제 민족 에돔은 통행을 거
절하고, 마지막으로 아론이 호르 산에서 옷을 후계에게 넘기고 죽는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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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 가데스(신 광야)·반석 앞·호르 산. 소품 — 반석·지팡이. 배경 — 에돔
국경과 "왕의 대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양 끝의 죽음으로 닫힌 공기. 가운데 목마름과 격앙된 다툼. 한 세대가 저무는 인
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
는지 기록하기

시작 — 미리암의 죽음(1절). 끝 — 아론의 죽음·삼십 일 애곡(28~29절). 가운데
모세 입성 금지(12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미리암·회중·모세·아론·에돔 왕·엘르아살. "말하라"(8절)와 "두 번 침"(11절)의
어긋남. 책망 — 믿음·거룩함(1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미리암 죽음(1). 컷 2 물 다툼·두 번 침·금지·므리바(2~13). 컷 3 에돔 거절
(14~21). 컷 4 호르 산·옷 이양(22~26). 컷 5 아론 죽음(27~2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모세의 잘못은 무엇인가. 명령을 어겼는데도 물이 나옴. 정보 — 가데스(거룩함)
와 책망의 어근 아이러니, 출 17과 같은 이름 므리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미리암 죽음→물 다툼→두 번 침→물은 나오나 문은 닫힘→에돔 거절·우회→호
르 산 옷 이양→아론 죽음.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두 죽음 사이, 한 번의 침". 초벌 부제 — "한 세대의 저묾".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반석 앞 혹은 호르 산 비탈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물은 나와도 문이 닫
히는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죽음의 괄호: 미리암(1절)과 아론(28절)의 죽음이 장을 양쪽에서 감싼다. 한 세대의 퇴장이 본문의
골격이다.

2. 결 2 — 명령과 행동의 거리: "반석에게 말하라"(8절)와 "두 번 침"(11절) 사이의 어긋남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린다. 본문은 그 거리에 입성 금지를 붙인다.

3. 결 3 — 물은 나오나 문은 닫힘: 불순종에도 물은 풍성히 나오지만, 같은 자리에서 약속의 땅 문이 닫힌다.
응답과 금지가 한 장면에 함께 놓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7:12-14 (입성 금지의 회고, 같은 사건 재언급).

다른 권 — 출 17:1-7 (르비딤의 므리바, 여정 처음의 짝). 시 106:32-33 (모세가 입술로 망령됨). 고전
10:4 (반석을 다시 읽는 신약의 결).

정경 흐름 — 이끈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라는 결은, 정경이 "약속과 사람의 한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미리암의 짧은 죽음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말하라" 하셨는데 "두 번 친"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물은 나오는데 문은 닫히는 통고(12절)에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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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3: 아론이 산 위에서 옷을 벗고 죽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이끈 자도 문턱 밖에 설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응답과 한계가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죽음(1절)으로 열려 죽음(28절)으로 닫힌다

[x] 가운데 모세의 입성 금지가 놓인다

[x] "말하라"와 "두 번 침"이 어긋난다

[x] 물은 나오나 문은 닫힌다

[x] 형제 민족 에돔이 통행을 거절한다

[x] 아론의 옷이 산 위에서 후계에게 넘어간다

[x] 출애굽 삼남매가 모두 약속의 땅 밖에 선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문턱.

미해결 질문

민수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모세의 잘못은 정확히 무엇인가?

관찰 사실: "말하라"는 명령에 "두 번 침", "우리가 내랴"는 발화, 화난 어조가 함께 있음.

본문은 "믿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음"(12절)으로만 묶음. 한 가지로 좁히지 않고 보존.

Q2. 명령을 어겼는데도 물이 풍성히 나온 까닭은?

11절에서 물이 충분히 나와 회중과 짐승이 마심.

불순종과 응답이 함께 놓인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3. 미리암의 죽음이 한 절(1절)로 지나가는 까닭은?

출애굽을 노래로 이끈 인물인데 애곡 기록이 없음. 아론은 삼십 일 애곡(29절).

그 비대칭은 관찰까지.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4. 형제 민족 에돔이 통행을 거절한 까닭은?

정중한 청(14-17절)에도 거절하고 군대로 막음(18-21절).

본문은 에돔의 속내를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여정의 처음(출 17)과 끝(민 20)에 같은 이름 "므리바"가 놓인 까닭은?

같은 이름의 물 다툼이 광야 여정의 양 끝에 있음.

두 므리바의 짝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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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아론의 옷을 산 위에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절차의 무게는?

제사장직이 죽음 직전 산 위에서 넘겨짐(26·28절).

옷의 이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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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1장
NUM-021 ·  오경 ·  히브리어

물려 죽어가는 자가 쳐다보면 산다. 우물의 노래와 정복이 광야의 길을 연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이동하는 행군 무대 — 아랏(남쪽), 홍해 길 우회, 우물, 헤스본(아모리), 바산 에드레이.

소품 — 놋뱀(*nachash nechoshet*)과 장대(*nes*, '깃대·표징'), 우물(*be'er*).

본문 안에 옛 노래 두 개 인용 — "여호와의 전쟁기"(14절, 현존하지 않는 옛 노래책), "우물의 노래"(17-18
절).

배경 인물 —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기복이 심한 공기 — 승리·원망·물림·살아남·노래·정복이 오르내림.

짧은 단락들이 행진하듯 이어짐. 앞쪽에 "뱀"이 몰려 청각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 몇을 사로잡음 — 위기로 시작.

35절: 옥과 그 백성을 다 쳐 그 땅을 점령 — 완전한 승리로 닫힘.

첫 단락도 서원·진멸로 승리(2-3절 "호르마"), 끝 단락도 승리. 두 승리가 양 끝을 잡음.

"호르마"(*Chormah*)는 진멸하다(*charam*)에서 온 이름 — 행위와 지명이 한 단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아랏 왕 / 회중 / 여호와 / 모세 / 불뱀들 / 시혼 / 옥.

회중의 원망(5절):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멸시.

불뱀 → 회개·중보 → 놋뱀 → "쳐다보면(*hibbit*) 산다(*chai*)"(8절). 뱀은 제거되지 않고 형상이 들
림.

두 왕에게 같은 청(22절: 통행만 청함) → 거절 → 전쟁 → 점령. 같은 패턴 두 번(시혼·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아랏 전투·서원·진멸·호르마

컷 2 (4-9절): 우회·원망·불뱀·놋뱀 "보면 산다"

컷 3 (10-15절): 행군 노정·"여호와의 전쟁기" 인용

컷 4 (16-20절): 우물·"우물의 노래"

컷 5 (21-31절): 시혼 전쟁·헤스본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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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32-35절): 옥 전쟁·바산 점령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Chormah*(חרְָמָה) / *charam*(ם .진멸. 지명과 행위가 한 어근 — (חרַָּ

*saraf*(ש�ָרָף, 불뱀) / *nachash nechoshet*(נחְַּש� נחְֹּש�ֶת, 놋뱀) — *nachash*(뱀)와 *nechoshet*(놋)의
소리 닮음.

*nes*(ֵנס) — 장대/깃대/표징.

*hibbit*(הבִ�ִיט, 쳐다보다) / *va-chai*(ָוחָי, 산다) — "쳐다보면 산다".

*be'er*(ב�ְאֵר) — 우물. "우물의 노래"의 중심어.

*Sichon*(סִיחֹּן) / *Og*(עוֹּג) — 두 왕. *Cheshbon*(헤스본) / *Bashan*(바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위기로 열려 정복으로 닫히는 봉투 구조. 양 끝에 두 승리.

가운데 놋뱀 단락이 회개→들림→봄으로 무게중심.

옛 노래 두 편(여호와의 전쟁기·우물의 노래)이 내러티브에 삽입됨.

시혼·옥 단락이 같은 패턴(청함→거절→전쟁→점령)으로 쌍을 이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의 뱀 형상·치유 모티프 — 청동 뱀상이 치유·보호 상징으로 쓰인 폭넓은 배경.

옛 노래·전쟁기 인용 관습 — 구전 단편을 내러티브에 끼워 넣는 기법.

아모리·바산 영토(헤스본·에드레이)는 요단 동편 정착지로 알려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1 ↔ 출 15:22-26 (광야의 쓴 물·치유)

민 21 ↔ 신 2:24-3:11 (시혼·옥 정복의 신명기 회고)

민 21 ↔ 왕하 18:4 (히스기야가 놋뱀 느후스단을 부숨)

민 21 ↔ 요 3:14-15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민 21 ↔ 고전 10:9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남쪽에서 아랏의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이 서원하고, 그 땅을 진멸하여 호르마라 부른다. 길이 멀어 백성이 만
나를 멸시하다 불뱀에 물려 죽는다. 회개와 모세의 중보 끝에, 여호와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게 하시고 "보면
산다" 하신다.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산다. 행군이 이어지며 옛 전쟁기가 인용되고, 우물 앞에서 노래가 솟는
다. 아모리 왕 시혼이 통행을 거절하고 나와 싸우다 패하여 헤스본을 잃고, 이어 바산 왕 옥도 같은 길을 걷는
다. 위기로 열린 장이 두 왕의 땅을 차지하며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산다"

초벌 부제: "보면 사는 자리 — 광야의 행군과 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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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뱀 형상 모티프 + 노래 인용 기법 + 두 왕 영토)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보면 산다"를 예표론(요 3:14)으로 끌어오지 않음. 교차 참조로만 두고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놋뱀이 후대 우상(느후스단, 왕하 18:4)이 된 일은 교차 참조로만 명시, 본장 의도로 확정하지 않음.

옛 노래 인용의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open_questions에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1장은 위기와 원망과 물림을 지나, 죽어가던 자가 들어 올려진 형상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고, 노래하며 행군해 두 왕의 땅을 차지하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아랏의 공격이라는 위기로 열려, 서원과 진멸로 첫 승리를 거둔다(호르마). 길이 멀어 백성이
만나를 멸시하다 불뱀에 물려 죽고, 회개와 중보 끝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다. 뱀은 제거되지 않고 그 형상이
들려, "쳐다보면 산다." 행군이 이어지며 옛 노래들이 삽입되고, 우물 앞에서 노래가 솟는다. 시혼과 옥, 두 왕
이 같은 패턴으로 거절하고 패하여, 위기로 열린 장이 정복으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이동하는 행군 무대(아랏~바산). 소품 — 놋뱀과 장대(*nes*), 우물. 두 옛 노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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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승리·원망·물림·살아남·노래·정복이 오르내리는 기복. 짧은 단락들의 행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지 기록하기

시작 — 아랏의 공격(1절). 끝 — 옥의 땅 점령(35절). 양 끝에 두 승리. "호르
마"=진멸(*charam*).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
황과 사상 파악하기

회중·모세·불뱀·시혼·옥. 만나 멸시→물림→"보면(*hibbit*) 산다(*chai*)".
두 왕에 같은 청·거절·정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호르마(1~3). 컷 2 놋뱀(4~9). 컷 3 전쟁기 인용(10~15). 컷 4 우물 노래
(16~20). 컷 5 시혼(21~31). 컷 6 옥(32~3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뱀을 제거 않고 형상을 들어 봄. 우물의 노래 삽입. 정보 — *nachash/
nechoshet* 말놀이, 여호와의 전쟁기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위기·진멸→원망·물림→놋뱀·봄·삶→노래·행군→시혼·옥 정복.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산다". 초벌 부제 — "보면 사는 자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
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장대 아래·우물가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물린 자리를 외면 말고 들린
곳을 쳐다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제거가 아니라 봄: 뱀은 그대로 두고 그 형상이 들린다. 문제를 치우는 대신 들어 올려진 것을 보는
동작에 살아남이 걸린다(8-9절).

2. 결 2 — 멸시한 입과 물린 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한 입(5절) 바로 뒤에 물림(6절)이 놓인다. 본문은
그 순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3. 결 3 — 삽입된 노래: 메마른 행군 가운데 "우물의 노래"가 솟는다(17-18절). 내러티브가 멈추고 노래가 흐
르는 자리에 본문의 결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본 장의 시혼·옥 정복은 민수기 후반 요단 동편 정착(민 32장)의 토대가 된다.

다른 권 — 신 2:24-3:11 (같은 정복의 회고). 왕하 18:4 (놋뱀이 우상이 되어 부서짐). 요 3:14-15 (들린 뱀
을 다시 읽는 신약의 결).

정경 흐름 — "들린 것을 봄으로 산다"는 결은, 정경이 거듭 "올려진 것을 바라봄"을 들여다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사로잡힘의 위기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멸시한 입이 물린 몸으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뱀이 제거되지 않고 형상이 들리는 자리(9절)에서 멈춘다.

멈춤 3: 메마른 길에 우물 노래가 솟는 자리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들린 것을 보는 것만으로 산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물린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린 곳을 바라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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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위기(1절)로 열려 정복(35절)으로 닫힌다

[x] 양 끝에 두 승리가 놓인다

[x] 뱀은 제거되지 않고 형상이 들린다

[x] "쳐다보면 산다"가 살아남의 동작이다

[x] 만나를 멸시한 입이 물린 몸으로 이어진다

[x] 메마른 행군에 우물 노래가 삽입된다

[x] 시혼·옥이 같은 패턴으로 패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봄.

미해결 질문

민수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뱀을 제거하지 않고 "뱀의 형상"을 보게 하신 까닭은?

관찰 사실: 불뱀은 그대로 두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 "보면 산다"(8-9절) 하심.

본문은 그 방식의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본문 한가운데 "우물의 노래"가 통째로 들어온 까닭은?

내러티브가 멈추고 짧은 노래(17-18절)가 삽입됨.

인용 기법은 관찰까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현존하지 않는 "여호와의 전쟁기"를 인용한 까닭은?

본문 밖의 옛 노래책(14절)을 끌어다 씀.

자기 밖 자료를 인용하는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4. 만나를 멸시한 입과 물린 몸이 바로 이어진 순서의 무게는?

"하찮은 음식"(5절) 직후 불뱀(6절)이 옴.

그 순서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시혼과 옥, 같은 패턴이 두 번 적힌 까닭은?

청함→거절→전쟁→점령이 두 왕에게 똑같이 반복됨.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6. 위기(1절)와 승리(3·35절)가 한 장에 거듭 엮인 까닭은?

사로잡힘과 진멸·정복이 같은 장 안에 함께 놓임.

오르내림의 배열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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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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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2장
NUM-022 ·  오경 ·  히브리어

저주를 사러 온 길에서, 말 못 하던 나귀가 눈 못 뜬 예언자보다 먼저 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점 전환 — 처음으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모압 왕 쪽)에서 이스라엘을 봄.

두 무대 — 모압 평지/먼 브돌(*Pethor*, 강 가)과 그 사이 좁아지는 포도원 길, 끝의 바못바알.

소품 — 암나귀(*aton*), 빼든 칼(*chereb shelufah*), 복채(점술의 삯, 7절).

배경 — 직전 21장의 정복 소식(2절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이 모압의 두려움을 깖.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바깥에서 본 이스라엘, 공포로 열림. 나귀 장면에서 묘한 우스움. 같은 일의 반복(사신·세 번 비킴).

"보다/못 보다"의 뒤집힘. "가다"(*halakh*)가 줄곧 흔들리는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3절: 모압이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함 — 두려운 봄으로 시작.

41절: 발람이 바못바알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봄 — 저주하려는 봄으로 닫힘.

두 "봄"이 양 끝을 잡되, 실제 예언은 다음 장(23장)으로 넘어가며 막이 내림.

호칭 — 1절의 익명 "그들"이 41절에서 눈앞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발락(모압 왕) / 발람(복술가) / 모압·미디안 장로 / 하나님 / 여호와의 사자 / 나귀.

발람의 동요: 거절(13절)→재문의(19절)→감(21절). 입으론 "여호와 말씀만"(18절).

모순: "가라"(20절) 하셨으나 "노하셨다"(22절)가 나란히 놓임.

나귀가 사자를 봄(*ra'ah*), 발람은 눈(*ayin*)이 열려야 봄(31절). 나귀가 말함(*dabar*, 28절).

나귀의 질문(28절)과 사자의 질문(32절)이 "왜 세 번 때리느냐"로 포개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모압의 두려움·발락의 저주 청함

컷 2 (7-14절): 첫 사신·"가지 말라"·거절

컷 3 (15-21절): 둘째 사신·조건부 "가라"

컷 4 (22-27절): 길 위 나귀·세 번 비킴·세 번 맞음

컷 5 (28-35절): 나귀가 말함·눈 열림·사자의 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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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36-41절): 발락과 만남·바못바알에서 진영을 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Balaq*(ָב�ָלק, 모압 왕) / *Bilam*(ָב�ִלעְם, 복술가).

*qabah*(קָבַּב) / *arar*(ר .저주하다(두 동사가 함께 쓰임) — (אָרַּ

*aton*(אָתוֹּן) — 암나귀. 후반부에 집중 반복.

*chereb shelufah*(ָפה� .빼든 칼 — (חרֶֶב ש�ְלו

*ra'ah*(רָאָה, 보다) / *ayin*(ִעַּין, 눈) — 31절 "눈을 밝히시매 보니라".

*dabar*(ד�בַָּר, 말하다) —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함(2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두 "봄"의 봉투 구조(두려운 봄 1절 ↔ 저주하려는 봄 41절).

사신 단락의 쌍(컷 2 ↔ 컷 3): 사신→물음→응답의 반복.

세 번 반복(나귀가 비킴·맞음, *shalosh*)과 두 질문(나귀 28절 ↔ 사자 32절)의 포개짐.

봄과 못 봄의 역전 — 짐승이 보고 예언자가 못 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의 직업적 복술가 — 삯을 받고 저주·축복을 행하는 예언자.

데이르 알라(Deir Alla) 비문 — "브올의 아들 발람"이 요단 동편 비문에 등장(배경 자료, 해석 아님).

전쟁 전 저주 의뢰 관습 — 적을 치기 전 복술가에게 저주를 청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2 ↔ 민 31:8,16 (발람의 최후와 그의 계략)

민 22 ↔ 신 23:4-5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

민 22 ↔ 수 24:9-10 (발락·발람 회고)

민 22 ↔ 벧후 2:15-16 (말 못 하는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음)

민 22 ↔ 유 1:11; 계 2:14 (발람의 길·교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 먼 브돌의 복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저주를 청한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 "가지 말라"는 답에 한 번 거절하나, 더 높은 사신이 오자 다시 물어 조건부로 길을 나
선다. 길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고, 나귀만 그를 보아 세 번 비키다 세 번 맞는다. 마침내 나귀
가 입을 열어 말하고, 발람의 눈이 열려 사자를 본다. 사자의 책망 끝에 발람은 "이르는 말만 하라"는 조건으
로 길을 이어, 발락과 만나 바못바알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본다. 저주의 입이 열리기 직전에 막이 내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짐승이 보고 예언자가 못 보다"

초벌 부제: "막아선 사자 — 봄과 못 봄이 뒤집힌 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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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복술가 배경 + 데이르 알라 비문 + 봉투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가라 하셨으나 노하심"의 모순을 한 방향으로 풀지 않고 open_questions에 보존.

발람의 선악 평가(후대 m.Avot, 벧후·유·계의 부정적 평가)는 교차 참조로만 두고, 본장 자체 해석으로
끌어오지 않음.

데이르 알라 비문은 배경 자료임을 명시, 본문 인물과의 동일성을 단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른 복술가의 길 위에서, 말 못 하던 나귀가 눈 못 뜬 예언자
보다 먼저 칼 든 사자를 보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두려워하는 모압 왕의 시점에서 열린다. 발락은 먼 브돌의 발람에
게 사신을 두 번 보내 저주를 청하고, 발람은 거절과 재문의 끝에 길을 나선다.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고, 나귀만 그를 보아 세 번 비키다 세 번 맞는다. 마침내 나귀가 입을 열고, 발람의 눈이 열려 사자
를 본다. 책망 끝에 발람은 "이르는 말만 하라"는 조건으로 발락과 만나, 저주를 시작하기 직전 이스라엘 진영
을 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이스라엘 바깥 시점. 두 무대(모압 평지/브돌, 좁은 길). 소품 — 암나귀(*aton*)·빼
든 칼·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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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바깥에서 본 공포로 열림. 나귀 장면의 묘한 우스움. "가다"가 줄곧 흔들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
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두려운 봄(1~3절). 끝 — 저주하려는 봄(41절). 예언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며 막이 내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
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락·발람·사자·나귀. "가라"(20절)와 "노하심"(22절)의 모순. 짐승이 보고
(*ra'ah*) 예언자는 눈(*ayin*)이 열려야 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
기

컷 1 저주 청함(1~6). 컷 2 첫 사신·거절(7~14). 컷 3 둘째 사신·감(15~21). 컷 4 나
귀 세 번(22~27). 컷 5 나귀 말함·눈 열림(28~35). 컷 6 진영을 봄(36~4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허락과 진노의 모순. 짐승이 먼저 봄. 정보 — 나귀·사자의 같은 질문, 데이르 알라
비문의 발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
상 얻기

모압의 두려움→두 사신→길의 사자→나귀 세 번·말함→눈 열림·책망→발락 만남·
진영 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짐승이 보고 예언자가 못 보다". 초벌 부제 — "막아선 사자".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
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좁아지는 포도원 길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막아서신 것을 못 본 채 짐승만
탓하지 않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봄과 못 봄의 역전: 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발람은 못 보고, 말 못 하는 나귀가 칼 든 사자를 본다
(23·31절). 본문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이 역전에 박혀 있다.

2. 결 2 — 허락과 진노가 한 길에: "가라"(20절) 하셨는데 가니 "노하셨다"(22절). 본문은 그 모순을 풀지 않
고 나란히 둔다.

3. 결 3 — 포개진 두 질문: 나귀의 "왜 세 번 때리느냐"(28절)와 사자의 같은 질문(32절)이 겹친다. 짐승의 입
과 천사의 입이 한 말을 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1:8,16 (발람의 최후와 그의 계략, 인물의 끝).

다른 권 — 신 23:4-5·수 24:9-10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회고). 벧후 2:15-16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행
동을 막음, 신약의 결).

정경 흐름 — 저주하러 온 입에서 끝내 축복이 나오는 결(다음 장)은, 정경이 "사람의 저주를 넘어서는 축
복"을 들여다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바깥에서 본 이스라엘, 모압의 공포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가라"와 "노하심"이 한 길에 놓인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나귀가 보고 예언자는 못 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3: 말 못 하던 나귀가 입을 여는 자리(28절)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막아서신 것을 못 보는 눈도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자기 길에 선 칼을 보지 못한 채 짐승만 탓하지 않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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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시점에서 열린다

[x] 두려운 봄(1절)으로 열려 저주하려는 봄(41절)으로 닫힌다

[x] 짐승이 보고 예언자가 못 본다

[x] "가라"와 "노하심"이 한 길에 놓인다

[x]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다

[x] 나귀와 사자가 같은 질문을 한다

[x] 저주를 시작하기 직전 막이 내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봄.

미해결 질문

민수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하나님이 "가라"(20절) 하셨는데 그가 가니 "노하신"(22절) 까닭은?

관찰 사실: 허락과 진노가 같은 길에 나란히 놓임.

본문은 그 모순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예언자가 정작 사자를 못 본 까닭은?

나귀는 보고, 발람은 눈이 열려야 봄(31절).

봄과 못 봄의 역전은 관찰까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나귀의 질문과 사자의 질문이 같은 까닭은?

"왜 세 번 때리느냐"가 짐승의 입(28절)과 천사의 입(32절)에서 똑같이 나옴.

두 질문의 포개짐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발람의 입("여호와 말씀만")과 발걸음(자꾸 가려 함)이 어긋난 까닭은?

바른 말과 가려는 행동이 한 인물 안에 함께 있음(18절 ↔ 21절).

본문은 그 속내를 다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까닭은?

진영 안이 아니라 모압 왕·복술가 쪽에서 이스라엘을 봄.

시점 전환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Q6. 저주를 시작하기 직전에 장이 멈추는(41절) 까닭은?

무대만 차려 놓고 예언은 다음 장으로 넘어감.

막을 그 자리에서 내리는 배열은 답하지 않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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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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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3장
NUM-023 ·  오경 ·  히브리어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 나온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 말을 잃는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봉우리 무대 — 바못바알 자리, 비스가 소빔 들(14절).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보임.

소품 — 제단 일곱(*mizbeach*), 수송아지(*par*)·숫양(*ayil*) 각 일곱(*sheva*). 1절과 29절에 동일.

발람의 노래는 *mashal*(잠언/비유적 신탁, 시 형식)로 불림(7절).

배경 — 복술(*nachash*)·점술이 이스라엘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진술(23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저주의 의도와 축복의 결과가 빗나가는 공기. 같은 의식이 반복됨.

두 노래의 웅장한 시적 흐름. "축복"과 "저주"가 정반대로 부딪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제단 일곱을 쌓고… 준비하라" — 제단 쌓기로 시작.

29-30절: "제단 일곱을 쌓고… 준비하니라" — 동일한 제단 쌓기로 닫힘(세 번째 시도).

수미상관 사이에 두 번의 축복 노래. 셋째 노래는 24장으로 넘어가며 막이 내림.

노래마다 "야곱"(*Yaaqov*)과 "이스라엘"(*Yisrael*)이 평행으로 짝지어짐(히브리 시 평행법).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발락 / 발람 / 여호와 / 모압 고관들. 이스라엘은 내려다보이는 배경.

발락의 반복된 항의(11절·25절):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하였도다".

발람의 진술: "저주할 수 없는 것을 어찌 저주하랴"(8절), "받은 말씀만 말한다"(12·26절).

첫째 노래(7-10절): "홀로(*badad*) 거하는 백성", "티끌의 수(*mispar rova*)".

둘째 노래(18-24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kazav*)·후회(*nicham*) 없으심", "복술 없음".

발락은 장소를 바꾸면 결과가 바뀔 줄 알고 무대를 세 번 옮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첫째 제단·제물, 말씀 받음

컷 2 (7-12절): 첫째 노래 "홀로 거하는 백성", 발락 항의

컷 3 (13-17절): 비스가 소빔 들로 이동·둘째 제단·제물

컷 4 (18-26절): 둘째 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발락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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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27-30절): 브올 산으로 이동·셋째 제단·제물 준비 (셋째 노래는 24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barak*(ְך .정반대로 부딪힘 — (저주 ,קָבַּב)*축복) / *qabah ,ב�ָרַּ

*mashal*(מָש�ָל) — 잠언/비유적 신탁, 시 형식의 예언.

*badad*(ָב�ָדד) — 홀로(9절). *mispar rova*(ַּר רֹּבַּע .티끌의 수(10절) — (מִסְפ�

*lo ish El*(ֹּא אִיש� אֵ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19절). *kazav*(거짓말) / *nicham*(후회)" — (ל

*nachash*(ַּחַּש� .복술) / *kishshuf* 계열(점술) — 이스라엘에 통하지 않음(23절) ,נ

*mizbeach*(ַּמִזבְ�ֵח, 제단) · *par*(수송아지) · *ayil*(숫양) — 각 일곱.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제단 쌓기의 수미상관(1절 ↔ 29절).

두 단락의 쌍(컷 1-2 ↔ 컷 3-4): 제단·제물 → 노래 → 항의.

세 번 반복되는 시도(*three_fold_attempt*), 세 번째는 다음 장으로 넘김.

야곱·이스라엘의 평행법, 신탁시(*mashal*)의 시적 평행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의 일곱 제단·번제 의례 — 신탁을 구하기 전 제단·제물을 바치는 관습.

신탁시(*mashal*)의 형식 — 평행법으로 구성된 예언 노래.

복술·점술(*nachash*)로 신의 뜻을 읽으려는 관행과 그 한계(2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3 ↔ 민 22장 (발람이 불려 온 경위)

민 23 ↔ 민 24장 (셋째·넷째 예언)

민 23 ↔ 신 23:5 (저주를 축복으로)

민 23 ↔ 삼상 15:29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으심)

민 23 ↔ 말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첫째 봉우리에서 제단 일곱과 제물을 바치고, 발람이 홀로 올라가 말씀을 받는다. 돌아와 부르는 첫째 노래는
"홀로 거하는 백성"을 축복한다. 발락이 항의하자, 비스가 소빔 들로 무대를 옮겨 같은 절차를 되풀이한다.
둘째 노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도 후회도 없으시다, 축복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더 단호
히 흐른다. 발락이 또 항의한다. 마지막으로 브올 산꼭대기로 옮겨 셋째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막
이 내린다. 저주를 시킨 입에서 두 번 축복이 나온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저주하려 열 때마다 축복이 나오다"

초벌 부제: "두 번의 노래 — 저주를 시킨 입에서 나온 축복"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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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일곱 제단 의례 + mashal 신탁 형식 + 평행법)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19절)의 신학을 풀어내지 않고, 교차 참조(삼상 15:29, 말 3:6)로만 둠.

"홀로 거하는 백성"(9절)을 선민 신학으로 끌어가지 않고 어휘 관찰까지만 기록.

복술가의 입에서 "복술 없음"이 나오는 아이러니를 설명 없이 그대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3장은 저주를 사러 온 입이 일곱 제단의 절차를 거듭 밟아도, 그 입에서 두 번 다 축복만 흘
러나오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제단 일곱을 쌓는 절차로 열린다. 발람이 홀로 말씀을 받고 돌아와 부르는 첫째 노래는 "홀로
거하는 백성"을 축복한다. 발락이 항의하자 무대를 비스가 소빔 들로 옮겨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고, 둘째 노
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도 후회도 없으시다"로 더 단호히 흐른다. 발락이 또 항의하나, 마지막
으로 브올 산에서 셋째 제단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막이 내린다. 장소를 바꿔도 같은 입에서 같은 축복이 나온
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봉우리(바못바알·비스가 소빔). 소품 — 제단 일곱·수송아지·숫양. 노래는
*mashal*(신탁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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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저주의 의도와 축복의 결과가 빗나가는 공기. 같은 의식의 반복. 웅장한 시적 흐
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
는지 기록하기

시작·끝 모두 제단 일곱 쌓기(1·29절)의 수미상관. 셋째 노래는 24장으로. 야곱·
이스라엘 평행.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락(저주 청함)·발람(받은 말씀만)·여호와. 첫째 노래 "홀로 거하는 백성", 둘째
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첫 제단(1~6). 컷 2 첫 노래(7~12). 컷 3 둘째 제단(13~17). 컷 4 둘째 노래
(18~26). 컷 5 셋째 제단 준비(27~3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저주의 입에서 축복. 발락의 장소 바꾸기. 정보 — *lo ish El*(19절), 복술가의
"복술 없음"(23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단·제물→말씀 받음→첫 노래·항의→무대 이동→둘째 노래·항의→셋째 제단
준비에서 멈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저주하려 열 때마다 축복이 나오다". 초벌 부제 — "두 번의 노래".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봉우리 위 일곱 제단 곁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축복하신 것이 돌이켜지
지 않는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저주의 입에서 나온 축복: 발락이 저주를 청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온다(11·25절). 본문
의 골격이 이 빗나감에 박혀 있다.

2. 결 2 — 장소를 바꿔도 같은 입: 발락은 무대를 세 번 옮기지만 결과는 같다. 자리를 바꾸면 말이 바뀔 줄 안
생각이 거듭 무너진다.

3. 결 3 — 변하지 않으심의 노래: 둘째 노래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도 후회도 없으시다"(19절)가
축복의 돌이킬 수 없음을 받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2장(불려 온 경위)·민 24장(셋째·넷째 예언). 한 묶음의 발람 단락.

다른 권 — 신 23:5(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회고). 삼상 15:29·말 3:6(변하지 않으심을 같은 어휘로 다시
말함).

정경 흐름 — 사람의 저주가 끝내 축복으로 돌려지는 결은, 정경이 "사람의 뜻을 넘어서는 약속"을 들여다
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일곱 제단의 절차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저주를 시킨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장소를 바꿔도 같은 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3: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19절)의 노래 앞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축복하신 것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사람이 저주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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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제단 쌓기(1·29절)의 수미상관으로 묶인다

[x] 저주의 입에서 두 번 축복이 나온다

[x] 발락이 무대를 세 번 옮긴다

[x]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가 없으시다(19절)

[x] 복술가의 입에서 "복술 없음"이 선포된다(23절)

[x] 야곱·이스라엘이 평행으로 짝지어진다

[x] 셋째 노래 직전에 막이 내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축복.

미해결 질문

민수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저주를 시킨 입에서 매번 축복이 나오는 까닭은?

관찰 사실: 발락이 저주를 청하나 두 노래 모두 축복으로 흐름(11·25절).

본문은 그 까닭을 풀어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발락은 왜 자꾸 장소를 바꾸는가?

같은 백성을 다른 봉우리에서 보면 저주가 될 줄 알고 세 번 옮김.

그 생각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3. 복술가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복술이 없다"(23절)가 나오는 까닭은?

점술을 직업으로 삼은 자가 점술의 무력함을 선포함.

그 아이러니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멀리서 본 백성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21절)고 한 까닭은?

광야에서 거듭 원망하던 백성을 "허물 없는"으로 묘사함.

본문은 그 묘사의 근거를 풀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같은 절차(제단 일곱)가 정확히 세 번 반복되는 까닭은?

1·14·29절에 동일한 제단·제물 절차가 세 번.

반복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Q6. 발람도 자기 입을 어쩌지 못하는 까닭은?

"받은 말씀만 말한다"(12·26절)며 스스로도 결과를 바꾸지 못함.

그 무력함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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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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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4장
NUM-024 ·  오경 ·  히브리어

영이 임하자 점술이 멈춘다. 눈이 열린 자가 멀리서 한 별을 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23장 끝 브올 봉우리에서 이어짐. 발람이 광야를 향한 진영을 내려다봄(2절). 끝은 각자 제 길로
떠남(25절).

소품 — 장막(*ohel*, 5절), 별(*kokhav*)과 규(*shevet*, 17절, 통치자 이미지).

노래 도입구 — "눈을 감았던/열린 자"(*shetum ha-ayin* / *gelui einayim*, 3·15절), 예언자 자기소개
양식.

방식 전환 — 1절에서 점술(*nachash*)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ruach elohim*)이 임함(2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점치는 결에서 영에 사로잡힌 결로 바뀐 공기. 시선이 가까운 진영에서 "후일"로 멀어짐.

별 구절에서 트이는 인상. 발락의 결렬로 닫히는 결말의 공기. 노래가 고조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점술을 그치고 광야를 향해 눈을 듦 — 사로잡힌 봄으로 시작.

25절: "발람도 발락도 각자 자기 곳/길로" — 결렬·흩어짐으로 닫힘.

가운데(10절) 발락의 분노가 절정. 세 장에 걸친 시도가 깨짐.

시선이 가까운 장막(5절)에서 "후일"(*acharit hayamim*, 14절)·먼 별(17절)로 옮겨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발람 / 발락 / 여호와의 영 / 노래 속 여러 민족(에돔·세일·아말렉·겐·앗수르·깃딤).

발람의 전환: 점술 그침→눈 듦→영 임함(1-2절).

셋째 노래(3-9절): "장막이 아름답다", 강·동산·물가 나무의 무성한 풍경, "축복/저주" 도식.

넷째 노래(15-19절): "이때가 아니며 가깝지 아니하다", "한 별(*kokhav*)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darakh*) 한 규(*shevet*)가 일어난다".

발락의 폭발(10-11절): 손뼉을 치며 빈손으로 쫓아냄. 발람은 떠나기 전 더 많은 노래를 쏟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점술 그침·눈 듦·영 임함

컷 2 (3-9절): 셋째 노래 "네 장막이 아름답다"

컷 3 (10-14절): 발락의 분노·쫓아냄·"후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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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5-19절): 넷째 노래 "한 별·한 규"

컷 5 (20-25절): 아말렉·겐 등 짧은 노래들·각자 제 길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ruach elohim*(ֹּהיִם �חַּ אֱל .하나님의 영(2절). 점술(*nachash*)을 대신함 — (רו

*shetum ha-ayin*(ִש�ְתֻם העָיָן) — 눈이 감긴/열린 자(난해어, 3절). *gelui einayim*(눈이 열린, 4·16절).

*kokhav*(כ�וֹּכָב, 별) / *shevet*(ש�ֵבֶט, 규/홀) — 통치자 이미지(17절).

*darakh*(ְך .나오다/밟다(별이 "나온다") — (ד�רַָּ

*acharit hayamim*(מִָים� .후일/마지막 날(14절) — (אַּחֲרִית הַּי

*Yaaqov*(야곱) / *Yisrael*(이스라엘) — 평행법으로 반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셋째 노래(가까운 풍경) ↔ 넷째 노래(먼 미래)의 대조, 가운데 컷 3의 결렬이 가름.

예언자 자기소개 도입구의 반복(3·15절).

점강이 아닌 점층 — 셋째에서 넷째로, 다시 여러 민족으로 시선이 넓어지고 멀어짐.

야곱·이스라엘 평행법, 신탁시(*mashal*)의 시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신탁 도입구 형식 — "눈이 열린 자의 말"(3·15절) 같은 예언자 자기소개 양식.

별·규(왕홀)를 통한 왕권 상징 — 떠오르는 별과 손에 든 규가 통치자를 가리키는 이미지.

점술(*nachash*)에서 영(*ruach*)으로의 양식 전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4 ↔ 민 23장 (첫째·둘째 예언)

민 24 ↔ 창 49:9-10 (유다 —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민 24 ↔ 마 2:1-2 (동방 박사가 본 별)

민 24 ↔ 계 22:16 (광명한 새벽 별)

민 24 ↔ 벧후 1:19 (새벽 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발람이 이번엔 점치러 따로 가지 않고 광야를 향해 눈을 든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셋째 노래는 가
까이 본 진영의 장막을 "아름답다, 무성하다"고 축복하며 "축복하는 자는 복,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맺는다.
발락이 손뼉을 치며 빈손으로 쫓아낸다. 발람은 떠나기 전 넷째 노래를 쏟는다. "이때가 아니며 가깝지 아니
하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시선이 먼 후일로 옮겨간다. 이어 아말
렉·겐·앗수르·깃딤을 짧게 훑은 뒤, 두 사람이 각자 제 길로 갈라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초벌 부제: "후일을 향한 봄 — 셋째·넷째 노래와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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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신탁 도입구 + 별·규 왕권 이미지 + 점강/점층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한 별·한 규"(17절)의 정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고 open_questions에 보존. 후대 적용(창 49:10, 마
2장)은 교차 참조로만 둠.

"점술→영"의 전환 까닭을 풀지 않고 어휘 관찰까지만 기록.

70인역 이독(아각/곡, 별/사람)은 배경 자료로만 두고 본문 해석으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4장은 점술을 그친 입에 영이 임해, 가까운 진영의 장막을 축복하던 시선이 끝내 먼 후일의
한 별로 옮겨가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발람이 더는 점치지 않고 광야를 향해 눈을 드는 데서 열린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
고, 셋째 노래는 눈앞의 장막을 "아름답다, 무성하다"고 축복한다. 발락이 폭발해 빈손으로 쫓아내자, 발람은
떠나기 전 넷째 노래를 쏟는다. "이때가 아니며 가깝지 아니하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일어난
다." 시선이 가까움에서 후일로 넓어진다. 여러 민족을 짧게 훑은 뒤, 두 사람은 각자 제 길로 갈라진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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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브올 봉우리. 소품 — 장막(*ohel*), 별(*kokhav*)·규(*shevet*). 도입구 "눈이 열
린 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점치는 결에서 영에 사로잡힌 결로. 시선이 가까운 진영에서 "후일"로 멀어짐. 결렬
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
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점술 그침·눈 듦(1절). 끝 — 각자 제 길로(25절). 가운데 발락의 분노(10
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
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람·발락·여호와의 영. 셋째 노래(가까운 장막)와 넷째 노래("한 별·한 규",
*darakh kokhav*).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
기

컷 1 영 임함(1~2). 컷 2 셋째 노래(3~9). 컷 3 결렬(10~14). 컷 4 넷째 노래(15~19).
컷 5 여러 민족·갈라짐(20~2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
용 등을 기록해두기

"별·규"의 정체. 점술→영의 전환. 정보 — *acharit hayamim*(14절 후일), 70인
역 이독(아각/곡).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
상 얻기

눈 듦·영 임함→셋째 노래(가까운 장막)→결렬·쫓김→넷째 노래(먼 별)→여러 민
족→갈라짐.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초벌 부제 — "후일을 향한 봄".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
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봉우리 위 별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가깝지 않아도 후
일의 한 별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점술에서 영으로: 발람이 더는 점치지 않고 영에 사로잡혀 말한다(1-2절). 기술이 그친 자리에 영이
임하는 전환이 본문의 결을 연다.

2. 결 2 — 가까움에서 후일로: 셋째 노래는 눈앞 장막을, 넷째 노래는 "이때가 아닌" 먼 별을 본다(5·17절).
시선의 거리가 점층으로 넓어진다.

3. 결 3 — 빈손과 더 큰 노래: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먼 예언이 쏟아진다(10~24절).
결렬이 노래를 멈추지 못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3장(첫째·둘째 예언). 셋째·넷째까지 네 노래가 한 묶음을 이룬다.

다른 권 — 창 49:9-10(유다 —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 2:1-2·계 22:16(별을 다시 읽는 신약의 결).

정경 흐름 — "후일에 나올 한 별"이라는 먼 봄은, 정경이 거듭 "아직 오지 않은 통치자"를 멀리서 바라보는
결과 마주 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점술을 그치고 눈을 드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멈춤 1: 가까운 장막이 "아름답다"고 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2: 쫓겨나는데도 노래가 더 멀리 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멈춤 3: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17절)는 먼 봄 앞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깝지 않아도 후일에 떠오를 한 별이 있다는 결을 손에 쥔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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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지금 가깝지 않은 먼 별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
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점술을 그친 입에 영이 임한다(1~2절)

[x] 가까운 장막에서 먼 별로 시선이 옮겨간다

[x] "한 별·한 규"가 후일의 통치자 이미지로 나온다(17절)

[x] "이때가 아니며 가깝지 아니하다"고 못 박는다

[x] 쫓겨나는 자리에서 노래가 더 멀리 간다

[x] 여러 민족으로 시선이 넓어진다

[x] 만남이 각자 제 길로 갈라져 닫힌다(25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별.

미해결 질문

민수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한 별"과 "한 규"(17절)는 누구/무엇을 가리키는가?

관찰 사실: "야곱에게서 나오는" 통치자 이미지인데 이름이 없음. "이때가 아니며 가깝지 아니하다"(17
절).

본문은 이름을 지목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발람이 점술을 그치고 영에 사로잡혀 말하게 된 까닭은?

1-2절에서 방식이 점술에서 영으로 바뀜.

전환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3. 시선이 가까운 장막에서 먼 "후일"로 옮겨가는 까닭은?

셋째 노래는 가까운 풍경, 넷째 노래는 먼 미래(*acharit hayamim*).

그 거리의 이동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나는데도 예언이 더 쏟아지는 까닭은?

발락이 빈손으로 쫓아낸 뒤 오히려 넷째 노래와 여러 민족 예언이 이어짐(20-24절).

본문은 그 까닭을 풀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마지막에 여러 민족(아말렉·겐·앗수르·깃딤)을 짧게 훑고 끝내는 까닭은?

한 백성의 축복을 넘어 여러 나라로 시선이 넓어짐.

그 배열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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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만남이 결렬(각자 제 길)로 닫히는 무게는?

세 장에 걸친 발락·발람의 동행이 빈손과 갈라짐으로 끝남(25절).

그 결렬의 마무리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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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5장
NUM-025 ·  오경 ·  히브리어

한 사람의 일어섬이 염병을 멈춘 결. 진노가 평화의 언약으로 돌아선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싯딤"(shittim, 1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의 한 곳. 여호수아 2~3장에서 도하 출발지로 다시 등
장.

무대가 둘로 갈림: 이웃의 제사·식사 자리(2절) ↔ 회막 문 앞 통곡 자리(6절).

소품: 제사 음식, 창(romach, 8절), 안쪽 천막 칸(qubbah, 8절, 드문 단어).

배경 신: "바알브올"(baal peor, 브올 산의 주). 브올은 23장 발람 단의 산 이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 장 축복(22~24장) 뒤라 더 뚜렷한 하강의 공기. 6인 중 다수가 "갑자기 가라앉음"을 공유.

중반에 숨이 멎는 긴장 → 끝의 "평화의 언약"에서 풀림. 두 정서가 한 장 안에 마주 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vayyachel).

18절: 그 일의 출처("브올의 일"과 고스비)를 되짚는 설명으로 닫힘.

사건이 열리고(시작), 마지막에 그 뿌리를 되돌아보는 앞뒤 감쌈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 모세 / 비느하스(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7·11절 삼대 계보) / 시므리·고스비(이름은
14~15절에야 공개) / 온 회중.

11절: 비느하스가 "qinah(열심·질투)로 qanna(질투)하여" — 같은 어근 겹침. 여호와의 qinah를 함께
가졌다는 어법.

상황: 회막 문 통곡(6절)과 한 사람의 행동(6-8절)이 같은 시간에 겹침 — 우는 무리와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의 대비.

모압 여자(1절)로 열렸으나, 이름이 공개된 인물 고스비는 "미디안 수령의 딸"(15절). 모압과 미디안이 겹
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싯딤 — 제사·식사에 이끌림, 바알브올에 "붙음"(tsamad).

컷 2 (4-5절): 여호와의 명령, 모세의 재판 명령, 진노.

컷 3 (6-9절): 통곡 — 한 사람의 행동 — 비느하스의 일어섬·창 — 염병 그침, 이만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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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0-18절): 평화의 언약·영원한 제사장 직분, 두 이름 공개, 미디안 대적 명령.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shittim(ש�ִט�ִים) — 싯딤, '조각목들'. 도하 출발지(수 2~3장)로 재등장.

baal peor(עְוֹּר .브올의 바알. 지명+신명 결합 — (ב�ַּעַּל פ�

tsamad(צָמַּד) — 붙다·결합하다. 3·5절. 멍에처럼 매임의 어감.

qinah / qanna(ָא� נ .열심·질투. 11절에 겹쳐 쓰임 — (קִנאְָה / קַּ

romach(רֹּמַּח) — 창. 8절. 70인역 σειρομάστης(긴 창).

maggefah(ָפֵה� .염병·치심. 8·9·18절. 민수기에 반복되는 소재 — (מַּג

kipper(ֶר .속죄하다. 13절. 제사 용어가 한 행동에 쓰인 드문 경우 — (כ�ִפ�

brit shalom(ב�ְרִית ש�ָלוֹּם) — 평화의 언약. 12절. 겔 34:25, 37:26에 재등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장이 둘로 갈림: 1-9절(사건·심판) ↔ 10-18절(언약·이름 공개·명령).

"염병"(maggefah)이 사건의 절정(8-9)과 회고(18)를 묶음.

이름의 지연: 사건은 6-8절, 인물 이름은 14-15절에야 공개되는 후치(後置) 배열.

"붙음"(3·5절)과 "일어섬"(7절)이 대조 동작.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풍요 제의에서 신상 숭배·공동 식사·의례가 결합되던 정황 — 바알브올 제의의 배경.

22~24장 발람 내러티브에 이어지는 모압·미디안 동맹 인물의 연속.

제사장 직분의 가문 세습 관습 — 12-13절 영원한 직분 언약의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5 ↔ 민 31:16 (브올의 일).

민 25 ↔ 신 4:3 (바알브올의 일을 본 눈).

민 25 ↔ 시 106:28-31 (비느하스가 일어나… 의로 여겨짐).

민 25 ↔ 호 9:10 (바알브올에서).

민 25 ↔ 고전 10:8 (음행 경계).

민 25 ↔ 계 2:14 (발람의 교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싯딤 평지에 진이 머문다. 이웃의 제사 자리에 백성이 청함을 받아 먹고 절하며, 한 지명의 신에게 "붙는다".
진노가 임하고 회막 문 앞에 온 회중이 모여 운다. 그 우는 무리 앞으로 한 사람이 여인을 데리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지나간다. 그때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간다. 그리고 염병이 그친다.
죽은 자의 수가 이만 사천으로 밝혀진다. 장면이 바뀌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
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다. 끝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고, 미디안을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닫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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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한 사람이 일어서자 멈춘 것"

초벌 부제: "싯딤에서 — 붙음과 일어섬, 그리고 평화의 언약"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문학 구조 다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음행·심판 세부는 "표면까지만"으로 절제.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4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음행·심판 장면이 도덕 설교로 번질 위험 → "본문이 말하는 표면까지만" 기록, 묵상으로 이월.

"평화의 언약"·"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범위 해석 자제 → 어휘 분포만 기록.

모압/미디안 겹침은 의문으로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5장은 "붙음"으로 열려 "일어섬"으로 멈추고, 진노가 평화의 언약으로 돌아서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싯딤에서 시작된 일(1절)과 그 일의 출처(18절)를 앞뒤로 감싼 채, 그 가운데에 두 동작을 마
주 세운다. 한 지명의 신에게 백성이 "붙고"(tsamad, 3·5절), 회막 문 앞 통곡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선다"(7
절). 그 일어섬에서 염병이 그치고, 죽은 자의 수가 끝에 가서야 이만 사천으로 밝혀진다. 사건의 신원(시므리
·고스비)도 한참 뒤에야 공개된다. 본문은 진노의 자리 바로 옆에 평화의 언약을 둔다.

• 

• 

• 

• 

• 

• 

• 

• 

• 

• 

• 

• 

• 

• 

• 

• 

• 

• 

• 

• 

142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무대 = 싯딤(요단 동편 모압 평지). 둘로 갈린 무대 — 제사·식사 자리(2절) ↔ 회막 문 앞 통곡(6절). 소품
— 제사 음식·창(romach)·안쪽 천막 칸(qubbah). 배경 신 — 바알브올.

2 첫 느낌·분위
기

앞 장 축복 뒤의 급격한 하강. 중반의 긴장 → 끝의 평화의 언약에서 풀림. 두 정서가 한 장에 마주 섬.

3 시작과 끝 시작 — "싯딤에서… 시작하니라"(vayyachel, 1절). 끝 — 그 일의 출처를 되짚는 설명(18절). 사건을 앞
뒤로 감싼 구조.

4 등장인물·사
물·상황·사상

여호와·모세·비느하스(삼대 계보)·시므리·고스비·온 회중. 11절 qinah/qanna 어근 겹침. 모압(1절)과
미디안(15절)의 겹침.

5 장면 컷 컷 1 붙음(1-3) · 컷 2 명령·진노(4-5) · 컷 3 통곡·일어섬·그침·이만 사천(6-9) · 컷 4 언약·이름 공개·명령
(10-18).

6 의문·발견·정
보

모압/미디안 겹침. 이름의 후치 배열. brit shalom(겔 34·37 재등장), kipper가 한 행동에 쓰인 결.

7 동영상 붙음 → 진노 → 통곡 → 한 사람의 일어섬 → 염병 그침 → 평화의 언약. 어수선함이 한 동작에서 멈추는
흐름.

8 초벌 제목·부
제

제목 — "한 사람이 일어서자 멈춘 것". 부제 — "싯딤에서 — 붙음과 일어섬, 그리고 평화의 언약".

9 동영상 안 걷
기·기도

싯딤 평지를 걸으며 "무엇에 붙어 있는지"를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붙음"(tsamad)과 "일어섬": 3·5절의 "붙음"과 7절의 "일어섬"이 한 장 안에서 대조 동작으로 마
주 선다. 본문은 두 동사로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

2. 결 2 — 지연된 신원: 사건(6-8절)이 먼저 벌어지고, 인물의 이름(14-15절)과 규모(이만 사천, 9절)가 뒤에
밝혀진다. 본문은 정보를 나중에 채운다.

3. 결 3 — 진노 옆의 평화의 언약: maggefah(염병)의 자리 바로 옆에 brit shalom(평화의 언약, 12절)이
놓인다. 가장 무거운 단어와 가장 평온한 단어가 이웃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1:16 ("브올의 일"의 출처를 다시 되짚음). 민 26장 (이 사건 직후의 인구조사로 이어짐).

다른 권 — 신 4:3 ("바알브올의 일을 본 눈"). 시 106:28-31 ("비느하스가 일어나… 의로 여겨졌다"). 호
9:10 ("바알브올에서").

정경 흐름 — 고전 10:8과 계 2:14가 이 사건을 경계의 거울로 다시 든다. 한 사건이 정경 전체에서 되불린
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싯딤에서 "시작하니라"는 한 단어의 무게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한 무리가 울고,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동시성에서 멈춘다.

멈춤 2: "일어섬"과 "그침"이 한 호흡에 붙어 있는 지점에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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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3: 진노의 자리 옆에 "평화의 언약"이 놓인 순간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무엇에 붙어 있는지를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붙음과 일어섬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본문은 시작된 일과 그 출처를 앞뒤로 감싼다

[x] "붙음"과 "일어섬"이 대조 동작이다

[x] 인물의 이름과 규모가 사건 뒤에 채워진다

[x] 염병이 한 동작에서 그친다

[x] 진노의 자리 옆에 평화의 언약이 놓인다

[x] 모압으로 열려 미디안으로 닫힌다

[x] 무대가 둘로 갈린다 (먹는 자리 ↔ 우는 자리)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일어섬.

미해결 질문

민수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1절은 "모압 여자"인데 이름이 공개된 인물(고스비)은 왜 "미디안 사람"인가?

관찰 사실: 1절 모압 / 6·15절 미디안. 모압과 미디안이 한 사건에 겹침.

본문은 둘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왜 두 사람의 이름이 사건(6-8절) 한참 뒤(14-15절)에야 공개되는가?

이름의 후치 배열. 사건이 먼저, 신원이 나중.

본문은 이 배열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보존.

Q3.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13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라고 하나, 그 끝의 시점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해석은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4. "평화의 언약"(brit shalom, 12절)이 진노의 사건 직후 주어지는 결은?

진노가 임한 자리(3-5)와 평화의 언약(12) 사이의 거리가 짧음.

그 전환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어휘 분포만 기록.

Q5. 비느하스의 행동에 "속죄하였다"(kipper, 13절)는 제사 용어가 쓰인 이유는?

제사 행위가 아닌 한 행동에 제사 용어가 적용된 드문 경우.

관찰은 어휘 사용까지. 해석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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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염병"(maggefah)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그쳤는가"?

8·9·18절에 반복. 그침의 시점이 비느하스의 행동과 맞물림.

염병의 성격·인과는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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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6장
NUM-026 ·  오경 ·  히브리어

두 번째 세는 손. 다 죽은 한 세대 위에, 새 세대의 수가 다시 적힌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모압 평지 요단 강 가 여리고 맞은편"(3절). 25장과 같은 자리.

재료 = 사람의 이름·가문. 53-56절에 "땅"과 "제비"(goral)가 소품으로 추가.

구조 = 행정 문서 틀: 지파 → 가문(mishpachah) → 합계. 열두 번 반복(레위 별도).

레위 지파가 따로 선 별도 무대(57-62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단조로운 명단이 마지막 "한 사람도 없었더라"(65절)에서 묵직해짐.

"이는 ~의 가족이라" 후렴이 의례적 리듬을 만듦. 1장과 같은 틀, 다른 얼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계수하라"(paqad) 명령으로 열림 (1장과 동일 동사).

63-65절: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더라"로 닫힘. 갈렙·여호수아만 예외.

새 명단을 만드는 일과 옛 명단의 소멸을 확인하는 일이 한 사건의 양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대부분 가문 조상의 이름 — 르우벤·시므온·갓·유다·잇사갈·스불론·므낫세·에브라임·베냐민·단·아셀·납달
리.

명단 중 삽입 이야기 둘: 고라 사건 회고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9-11절); 슬로브핫의 다
섯 딸 이름(33절, 27장 복선).

분배 원칙: "수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rav/meat, 54절) + "제비로"(goral, 55절) 두 원칙 병치.

레위 별도 계수(57-62절):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62절), 기준도 "한 달 이상"(다른 지파는 "이십 세
이상").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모압 평지, 다시 계수하라는 명령.

컷 2 (5-50절): 열두 지파 가문별 명단·합계 (고라 사건·슬로브핫 딸들 삽입).

컷 3 (51절): 총계 601,730.

컷 4 (52-56절): 기업 분배 원칙 — 수에 따라, 그러나 제비로.

컷 5 (57-65절): 레위 별도 계수 + 옛 세대 소멸 확인 (갈렙·여호수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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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paqad(קַָּד .점검·계수·맡기다. 1·2절. 1장과 동일 동사. 70인역 ἐπισκέπτομαι — (פ�

mishpachah(ָחָה .가족·씨족. 지파 아래 토지 세습 단위 — (מִש�ְפ�

nachalah(ַָּחֲלה .기업·상속지. 53-56절 — (נ

goral(וֹּרָל� .제비. 55-56절. 70인역 κλῆρος — (ג

rav / meat(ב / מְעַּט .많음/적음. 54절. 출 16장 만나 분배 어휘와 동일 짝 — (רַּ

peqdei(ֵקְֻדי .계수된 자(들). 합계 표현에 반복 — (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1장 ↔ 26장의 액자 비교 구조(frame comparison): 같은 동사·같은 틀, 다른 세대.

지파별 "이는 ~의 가족이라" 후렴이 열두 번 반복(레위 별도).

순수 명단 사이에 박힌 두 삽입 서사(고라 아들 생존 11절 / 슬로브핫 딸들 33절).

총계(51절) → 분배 원칙(52-56절) → 옛 세대 소멸(63-65절)의 닫힘 배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에서 군역·과세용 정기 인구 등록 관행 — 계수의 행정적 배경.

토지를 제비(goral)로 분배하던 고대 관습 — 55-56절 배경.

가문 단위 토지 세습의 부족 사회 구조 — 기업 원칙의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6 ↔ 민 1장 (첫 인구조사, 액자 짝).

민 26 ↔ 민 14:28-35 (광야 사망 선고의 성취 확인).

민 26 ↔ 민 25장 (직전 염병).

민 26:33 ↔ 민 27:1-11 (슬로브핫 딸들 복선).

민 26 ↔ 수 14-19장 (기업 분배의 실행).

민 26 ↔ 고전 10:5-6 (광야 세대의 거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염병이 막 그친 모압 평지에서,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했던 계수를 다시 명령받는다. 지파가 하나씩 호명되
고 가문이 줄줄이 불리며 각 지파 끝에 수가 적힌다. "이는 ~의 가족이라"가 후렴처럼 반복된다. 명단은 두 번
멈춰 고라 아들들의 생존과 슬로브핫 다섯 딸의 이름을 적는다. 모든 지파가 불린 뒤 총계가 나오고, 땅을 수
에 따라 그러나 제비로 나누라는 원칙이 주어진다. 끝으로 레위가 따로 셈해지고, 화면이 옛 명단으로 돌아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를 확인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는다. 새 세대를 세는 손과 옛 세대의 끝을 확인하는
손이 같은 손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다시 세어 주시는 손"

초벌 부제: "모압 평지에서 — 두 번째 계수와 기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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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액자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숫자 증감은 "분포만" 기록.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지파별 증감을 인과·교훈으로 해석할 위험 → "숫자 분포만" 기록, 묵상으로 이월.

수에 따른 분배 vs 제비 분배의 조정 방식 → 의문으로 보존, 해석 자제.

고라 아들 생존(11절) 한 줄의 까닭 → 답하지 않고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6장은 새 세대를 세는 손이 옛 세대의 끝을 확인하는 손과 같은 손임을 보여주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1장과 같은 동사(paqad)와 같은 틀로 다시 계수하지만, 그 안의 얼굴은 모두 바뀌어 있다.
지파 → 가문 → 합계의 행정 틀이 열두 번 반복되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작은 이야기(고라 아들들의 생존, 슬
로브핫 딸들의 이름)가 박힌다. 총계가 나온 뒤 땅을 "수에 따라, 그러나 제비로" 나누라는 두 원칙이 병치되
고, 레위가 따로 셈해진 다음, 화면은 옛 명단으로 돌아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를 확인한다. 갈렙과 여호수
아만 남는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무대 =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3절). 재료 = 이름·가문. 소품 = 땅·제비(goral). 틀 = 지파→가문
(mishpachah)→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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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단조로운 명단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에서 묵직해짐. 후렴의 의례적 리듬. 같은 틀, 다른 얼굴.

3 시작과 끝 시작 — "계수하라"(paqad, 1-2절). 끝 — 옛 세대 소멸 확인(63-65절). 새 명단과 옛 끝이 한 사건의 양
면.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가문 조상들의 이름 + 두 삽입 서사(고라 아들 11절, 슬로브핫 딸들 33절). 분배 원칙 rav/meat(54절)
와 제비(55절) 병치. 레위 별도(57-62절).

5 장면 컷 컷 1 명령(1-4) · 컷 2 명단(5-50) · 컷 3 총계 601,730(51) · 컷 4 분배 원칙(52-56) · 컷 5 레위·옛 세대
소멸(57-65).

6 의문·발견·정보 두 총수가 거의 같음. 지파별 큰 증감. 두 분배 원칙의 병치. 레위의 다른 기준(한 달 이상).

7 동영상 다시 계수 → 호명 → 두 번의 멈춤 → 총계 → 분배 원칙 → 레위 → 옛 명단의 끝. 같은 손이 새것을 세
고 옛것의 끝을 확인.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다시 세어 주시는 손". 부제 — "모압 평지에서 — 두 번째 계수와 기업의 결".

9 동영상 안 걷기·
기도

호명되는 명단 가운데를 걸으며 "다 사라진 명단 위에 다시 세시는 손"을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
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동사, 다른 세대: 1장과 26장이 같은 paqad로 시작하나, 64-65절은 첫 명단의 사람이 "한 사
람도 없다"고 확인한다. 같은 행위가 두 세대를 가른다.

2. 결 2 — 명단에 박힌 두 이야기: 순수 숫자의 흐름이 고라 아들들(11절)과 슬로브핫 딸들(33절)에서 두 번
멈춘다. 본문은 숫자 사이에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

3. 결 3 — 두 분배 원칙의 병치: "수에 따라"(54절)와 "제비로"(55절)가 조정 설명 없이 나란히 놓인다. 본문
은 두 원칙을 함께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장(첫 계수, 액자 짝). 민 14:28-35(광야 사망 선고의 성취). 민 27:1-11(슬로브핫 딸들,
26:33의 전개).

다른 권 — 수 14-19장(기업 분배의 실행). 고전 10:5-6(광야 세대를 거울로 듦).

정경 흐름 — 두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두 기둥(시내 광야 ↔ 모압 평지)을 세운다. 책 이름 "민수기"(셈)가
이 장에서 다시 펼쳐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다시 계수하라"는 명령의 반복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명단이 고라 아들들의 생존에서 멈추는 지점에서 멈춘다.

멈춤 2: 딸들의 이름이 명단 한가운데 적히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한 사람도 없었더라"가 옛 명단을 닫는 곳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다시 세어 주시는 손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사라진 명단 위에 새로 적히는 이름들" 가운데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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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1장과 같은 동사·틀로 다시 센다

[x] 그 안의 얼굴은 모두 바뀌었다

[x] 명단 사이에 두 이야기가 박혀 있다

[x] 두 분배 원칙이 병치된다

[x] 레위는 따로 셈해진다

[x] 끝에서 옛 세대의 소멸이 확인된다

[x]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업.

미해결 질문

민수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두 인구조사의 총수가 거의 같은(603,550 → 601,730) 까닭은?

한 세대가 다 바뀌었는데 총계는 비슷함. 본문은 그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지파별 증감(시므온 급감, 므낫세 급증 등)의 까닭은?

본문은 숫자만 적고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숫자 분포만 보존.

Q3.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11절)는 왜 여기 삽입되었나?

16장 사건과의 관계, 이 한 줄의 위치. 본문은 더 설명하지 않음. 보존.

Q4. "수에 따른 분배"(54절)와 "제비 분배"(55절)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나?

두 원칙이 나란히 놓일 뿐 조정 방식이 명시되지 않음.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어휘 병치만 기록.

Q5. 슬로브핫의 딸들(33절)이 명단 한가운데 이름으로 등장한 결은?

27장 사건의 복선처럼 미리 놓임. 본문 배열의 의도는 답하지 않음.

Q6. 레위가 다른 지파와 다른 기준(한 달 이상)·다른 자리에서 셈해지는 까닭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62절)와 계수 기준 차이. 본문은 분포만 제시.

해석은 뒤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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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7장
NUM-027 ·  오경 ·  히브리어

다섯 딸의 청원이 율례를 바꾸고, 한 손이 다른 손 위에 얹히는 결.

관찰된 사실

민수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앞 무대(1-11절) = "회막 문"(2절), 모세·엘르아살·지휘관·온 회중 앞의 공적 자리.

뒷 무대(12-23절) = "아바림 산"(12절)에서 땅을 봄 → 위임의 자리.

소품 — 앞: "기업"(nachalah)·"산업"(achuzzah, 7절). 뒤: "손"(안수, samakh, 18·23절).

배경 그림 — "목자 없는 양"(17절), 고대 근동 통치 은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부분의 단정하고 또렷한 청원 ↔ 뒷부분의 가라앉은 끝맺음(모세의 끝).

"기업"이 앞부분에, "손을 얹으라"의 반복이 뒷부분에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두 장면 모두 '넘겨줌'의 공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와"로 열림.

23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니라"로 닫힘.

시작은 아래→위 청원, 끝은 위→아래 위임. 방향은 반대이나 둘 다 "끊어지지 않게 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앞: 다섯 딸(말라·노아·호글라·밀가·디르사, 1절)·모세·엘르아살·지휘관·온 회중·여호와.

뒤: 여호와·모세·여호수아·엘르아살.

딸들의 말(3-4절): 아버지의 자리를 밝히고 "이름"(shem)이 삭제되지 않게 청원.

절차: 청원 → 모세가 "여호와께 가져감"(5절) → 판결 "옳으니라"(7절) → 상속 율례(mishpat) 확정(8-11
절): 딸→형제→아버지의 형제→가까운 친족.

모세: 자기 끝을 들음(13절) → 회중을 위한 후계자를 구함(16-17절) → 여호수아("그 안에 영ruach이 있
는 자", 18절)에게 안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다섯 딸의 회막 문 앞 청원.

컷 2 (5-11절): 사연을 여호와께 → 판결 → 상속 율례 확정.

컷 3 (12-17절): 산에서 땅을 봄 → 자기 끝 들음 → 후계자 구함.

컷 4 (18-23절): 여호수아 선택 → 안수·위임 → 회중 앞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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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nachalah(ַָּחֲלה .기업·상속지. 1-11절 반복 — (נ

achuzzah(ָה� .산업·소유지. 7절 — (אֲחזֻ

shem(ש�ֵם) — 이름. 4절,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samakh(ְסָמַּך) — 손을 얹다·기대다·누르다. 18·23절. 무게를 싣는 동작.

ruach(ַּח� ."영·바람·숨. 18절,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 (רו

mishpat(ָט .판결·율례. 11절, 한 사례가 규례가 됨 — (מִש�ְ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장이 둘로 나뉨: 청원·판결(1-11) ↔ 후계·위임(12-23). 둘 다 '이어줌' 주제.

컷 2와 컷 4의 평행: "여호와의 명대로" 한 일을 회중 앞에서 공적 확정.

"여호와 앞에"·"여호와의 명대로"의 반복이 절차의 골격.

법적 사례 내러티브(legal case narrative): 한 사건 → 일반 율례로 확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부계 상속이 일반적이고 딸 상속이 예외였던 고대 법 관행 — 1-11절 청원 배경.

안수(손을 얹음)로 권위 이양을 표시하던 위임 의식 — 18-23절 배경.

지도자="목자", 백성="양 떼"의 통치 은유 — 17절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7 ↔ 민 26:33 (딸들 이름 미리 등장).

민 27 ↔ 민 36장 (딸들의 결혼·기업 보완 규례 — 본 율례의 후속).

민 27 ↔ 민 20:12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 27:14에서 재언급).

민 27 ↔ 신 34:9 (여호수아에게 임한 지혜의 영, 안수의 결과).

민 27 ↔ 수 1:1-9 (여호수아의 계승).

민 27 ↔ 요 10:11 (선한 목자, "목자 없는 양"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막 문 앞에 다섯 자매가 나란히 걸어 나와 모세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선다. 또렷이 말한다 —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지고 들어간다. "그들의 말
이 옳다"는 답이 내려오고, 한 사례가 모든 이스라엘의 상속 율례로 펼쳐진다. 화면이 바뀐다.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 들어가지 못할 땅을 바라보며 자기 끝을 듣는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구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
니라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할 다음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불려 나오고, 모세가 회중 앞에서
그에게 손을 얹는다. 가졌던 존귀의 일부가 그 손을 타고 옮겨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초벌 부제: "청원과 위임 —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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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평행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모세의 동기는 "표면까지만".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4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딸들의 청원을 현대 권리 담론으로 끌고 갈 위험 →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의 본문 어휘까지만 기록.

모세의 동기·심정 해석 자제 → 시선의 방향(16-17절)만 관찰.

안수(samakh)의 신학적 의미 → 동작·어휘 분포만, 해석은 묵상으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7장은 아래에서 올라온 청원과 위에서 내려온 위임이 마주 서서, 둘 다 끊어지지 않게 이어
줌을 다루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두 장면을 한 장 안에 나란히 둔다. 앞에서는 슬로브핫의 다섯 딸이 회막 문 앞에 서서 아버지
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청원하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가 한 사례가 모든 이스라엘의 상속 율례
로 확정된다. 뒤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 들어가지 못할 땅을 보며 자기 끝을 듣고도, 회중을 위한 후계자를
구해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는다. 땅의 이어짐과 지도력의 이어짐이 같은 결로 마주 본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앞 무대 = 회막 문(2절). 뒷 무대 = 아바림 산·위임의 자리(12·18절). 소품 — 기업(nachalah)·손(안수,
samakh). 배경 — "목자 없는 양"(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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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앞의 단정한 청원 ↔ 뒤의 가라앉은 끝맺음. 두 장면 모두 '넘겨줌'의 공기.

3 시작과 끝 시작 — 딸들이 "나아와"(1절). 끝 — "안수하여 위탁하니라"(23절). 아래→위 청원과 위→아래 위임,
둘 다 끊어지지 않게 함.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다섯 딸(1절)·모세·엘르아살·여호수아·여호와. 청원 → 여호와께 가져감(5절) → 판결(7절) → 율례
(mishpat, 8-11절). 모세의 후계 기도(16-17절).

5 장면 컷 컷 1 청원(1-4) · 컷 2 판결·율례(5-11) · 컷 3 산·끝·후계 구함(12-17) · 컷 4 안수·위임·공인(18-23).

6 의문·발견·정보 모세의 보류와 "여호와께 가져감"(5절). 한 사례의 율례 확장. 36장 보완. 모세의 시선 방향. 여호수아
의 우림 인도(21절).

7 동영상 청원 → 판결·율례 → 산·자기 끝 → 후계자 구함 → 안수·위임. 청원이 율례가 되고, 한 손이 다른 손에
얹힘.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부제 — "청원과 위임 —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두 자리".

9 동영상 안 걷기·
기도

회막 문 앞과 손이 얹히던 자리 곁에 서서 "내 자리가 끝날 때 시선이 어디를 향할지"를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청원과 위임의 평행: 앞(딸들의 청원)과 뒤(여호수아 위임)가 한 장 안에서 마주 선다. 한쪽은 땅의
이어짐, 한쪽은 지도력의 이어짐, 둘 다 "끊어지지 않게 함".

2. 결 2 — 보류하고 가져감: 모세는 청원에 즉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가져간다"(5절). 본문은 판결 이전에 한
단계의 보류를 둔다.

3. 결 3 — 자기 끝과 다음 사람: 모세는 자기 끝을 듣고도(13절) 회중의 후계자를 먼저 구한다(16-17절). 본문
은 끝의 자리에서 시선을 다음으로 돌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6:33(딸들 이름의 첫 등장). 민 36장(상속 율례의 보완). 민 20:12(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 27:14 재호출).

다른 권 — 신 34:9(안수의 결과, 여호수아의 지혜의 영). 수 1:1-9(계승의 실행).

정경 흐름 — "목자 없는 양"(17절)이 요 10:11의 선한 목자로 다시 메아리친다. 한 지도자의 위임이 정경
의 더 큰 결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다섯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와 서는 장면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모세가 즉답 대신 "여호와께 가져가는" 보류에서 멈춘다.

멈춤 2: 한 가정의 일이 모두의 율례로 펼쳐지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모세가 자기 끝을 듣고도 다음 사람을 구하는 시선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끊어지지 않게 이어줌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청원하는 자리"와 "넘겨주는 자리"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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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청원과 위임이 한 장에 마주 선다

[x] 모세는 즉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가져간다

[x] 한 사례가 일반 율례가 된다

[x] 모세가 자기 끝을 듣는다

[x] 그가 먼저 구한 것은 후계자다

[x] 한 손이 다른 손 위에 얹힌다

[x] 둘 다 "끊어지지 않게 함"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어줌.

미해결 질문

민수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모세는 왜 곧바로 판결하지 않고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갔는가"(5절)?

지도자가 답을 보류하고 가져가는 절차. 본문은 그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한 가정의 사례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의 율례로 확장되는가?

7절 "옳으니라" → 8-11절 일반 규례. 그 확장의 폭과 원리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보존.

Q3. 27장의 상속 율례가 36장에서 다시 보완되는 까닭은?

딸의 결혼으로 기업이 옮겨가는 문제. 본 율례가 끝이 아닌 결. 본문 배열만 관찰.

Q4.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므리바 물, 14절)가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결은?

20장 사건의 재호출. 그 반복의 위치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모세가 자기 끝을 듣고 처음 구한 것이 후계자였던 결은?

시선이 자기 일이 아니라 회중을 향함(16-17절). 동기 해석은 자제, 방향만 기록.

Q6. 여호수아가 "우림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점(21절)이 모세와 다른 결은?

모세의 직접 대면과 여호수아의 중개적 인도의 차이. 본문은 차이를 명시만 함.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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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8장
NUM-028 ·  오경 ·  히브리어

시간이 제물로 짜인 결. 매일·안식일·월삭·절기가 같은 형식의 배수로 쌓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시간표"(달력): 매일(3-8) → 안식일(9-10) → 월삭(11-15) → 유월절·무교절(16-25) → 칠칠절
(26-31).

소품 — 짐승(어린 양·수송아지·숫양), 고운 가루(소제 minchah), 기름, 포도주(전제 nesekh).

수량 단위 — "에바 십분의 일"(issaron), 기름 "힌"(hin). 봉헌 삼요소(곡물·기름·포도주) 구성.

바닥 소재 = "화제"(ishsheh, 불로 드림) + "향기로운 냄새"(reach nichoach) 후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규칙적·의례적 공기. 같은 형식의 반복이 "시계 소리" 같은 인상.

"외에"(milvad)의 반복이 '쌓임'의 인상을 만듦. 시간 단위가 점점 커지는 사다리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정한 때(moed)에 내 헌물을 드리라"는 총괄 명령으로 열림.

31절: 칠칠절 제사를 "상번제와 그 소제 외에… 흠 없는 것으로"로 닫힘.

전체 명령 → 절기 세부로 좁혀 내려가는 구조. "정한 때"(moed, 창 1:14 어근)가 처음과 끝을 묶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 여호와·모세(명령자·전달자)뿐. 나머지는 짐승·곡물·시간 — 사람은 배경으로 물러남.

수량 규칙: 매일 어린 양 2(아침·저녁); 안식일 +2; 월삭 수송아지 2·숫양 1·어린 양 7 + 속죄제 숫염소 1;
유월절 7일간 월삭과 동일 수량/일; 칠칠절 동일 구성.

"외에"(milvad): 모든 추가 제사가 상번제를 기초선으로 두고 그 위에 더해짐.

곁들이 비율: 수송아지 십분의 삼·숫양 십분의 이·어린 양 십분의 일 (짐승 크기에 따른 단계).

"흠 없는"(tamim)이 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총괄 명령 "정한 때에 드리라".

컷 2 (3-8절): 매일 상번제 (아침·해질때 어린 양 각 1, 소제·전제).

컷 3 (9-10절): 안식일 — 어린 양 2를 상번제 "외에".

컷 4 (11-15절): 월삭 — 수송아지 2·숫양 1·어린 양 7 + 속죄제 숫염소 1.

컷 5 (16-25절): 유월절·무교절 — 7일간 매일 월삭과 같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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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26-31절): 칠칠절(맥추·초실) — 같은 구성의 절기 제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olah tamid(עֹּלהָ ת�ָמִיד) — 상번제. olah='올라가는 것'(번제), tamid='늘·계속'.

minchah(ָמִנחְה) — 소제(곡물 예물). nesekh(ְֶנסֶך) — 전제(부어 드리는 포도주).

ishsheh(אִש��ֶה) —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reach nichoach(ַּרֵיחַּ ניִחֹּח) — 향기로운 냄새. 후렴처럼 반복.

issaron(עשִ��ָרוֹּן) — 에바 십분의 일(곡물 분량). hin(היִן) — 기름·포도주 분량 단위.

milvad(מִל�בְַּד) — "~외에, ~에 더하여". 상번제를 기초선으로 만듦.

moed(ֵמוֹּעד) — 정한 때(절기). 창 1:14 "계절"과 동일 어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상승 달력 구조(ascending calendar): 하루 → 주 → 월 → 절기로 단위가 커짐.

수량 패턴: 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짐승 수 증가, 곁들이 비율은 짐승 크기별 고정(3/2/1).

공식 반복: "흠 없는", "향기로운 냄새", "상번제 외에"가 단위마다 재등장하는 정형구.

"외에"(milvad)가 매일의 상번제를 멈추지 않는 기초선으로 고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신전의 정시(定時) 봉헌 관행 — 상번제의 형식적 비교점(해석 아님).

음력 주기(월삭=초승달)에 맞춘 제의 달력 — 11절 배경.

곡물·기름·포도주의 삼요소 봉헌 구성 — 소제·전제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8 ↔ 출 29:38-42 (상번제 첫 규정).

민 28 ↔ 레 23장 (절기의 "날짜" ↔ 민 28-29의 "수량").

민 28 ↔ 민 29장 (일곱째 달 절기로 달력 이어짐).

민 28 ↔ 겔 46장 (회복된 성전의 정기 제사).

민 28 ↔ 히 10:1-14 (반복되는 제사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전체 명령이 먼저 떨어진다 — "정한 때에 내 헌물을 드리라." 화면이 가장 작은 단위, 하루로 들어간다. 아침
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가루·기름·포도주가 곁들여지며, 해 질 무렵 똑같이 한 번 더 — 매일 끊임없
이. 이레마다 안식일이 오면 그 매일의 제사 위에 두 마리가 더 얹히고, 한 달마다 초승달이 뜨면 수송아지·숫
양·어린 양 일곱과 속죄제 염소가 더해진다. 첫째 달 유월절엔 칠 일 동안 매일 절기 수량이, 칠칠절엔 또 같
은 구성이 더해진다. 그 모든 절기 제사가 상번제를 "외에" 더해질 뿐, 기초선은 한 번도 비지 않는다. 작은 바
퀴(하루)와 큰 바퀴(절기)가 함께 돌되, 가장 작은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멈추지 않는 가장 작은 바퀴"

초벌 부제: "정한 때마다 — 반복과 수량으로 짜인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157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상승 달력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제사 규례는 "반복·수량 구조"로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6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제사 수량을 상징·예표 해석으로 끌고 갈 위험 → "반복·수량 구조"의 본문 형식까지만 기록.

"향기로운 냄새"의 신학적 의미 → 어휘 반복 분포만, 해석은 묵상으로.

가을 절기 부재(나팔·속죄·초막) → 29장으로 이월, 본문 배열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8장은 시간을 제물로 짜 넣는 한 장이며, 같은 형식이 시간 단위마다 배수로 쌓이되 가장 작
은 바퀴(매일)는 멈추지 않는다.

한 문단: 본문은 "정한 때에 드리라"는 한 명령으로 열고, 시간을 가장 작은 단위부터 채워 간다. 매일의 상번
제가 기초선으로 깔리고, 안식일·월삭·유월절·칠칠절이 그 "외에"(milvad) 차례로 얹힌다. 시간 단위가 커질
수록 짐승 수가 늘지만, 곁들이는 가루·기름·포도주의 비율은 짐승 크기에 따라 고정되고, "흠 없는"은 어디
서나 동일하다. 본문은 인물을 뒤로 물리고 시간과 수량을 무대 앞에 세운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무대 = 달력(시간표). 소품 = 짐승·가루·기름·포도주. 단위 = issaron·hin. 바닥 = 화제(ishsheh)·향기
로운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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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규칙적·의례적 공기. "외에"의 반복이 '쌓임'을, 시간 단위 확대가 '사다리'를 만듦.

3 시작과 끝 시작 — "정한 때에 드리라"(moed, 1-2절). 끝 — 칠칠절 "상번제 외에… 흠 없는 것"(31절). 명령 → 세
부로 좁힘.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여호와·모세뿐, 나머지는 짐승·곡물·시간. 수량 규칙(매일 2 / 안식일 +2 / 월삭 2·1·7+염소). "외
에"(milvad)가 기초선 고정. 비율 3/2/1.

5 장면 컷 컷 1 명령(1-2) · 컷 2 매일(3-8) · 컷 3 안식일(9-10) · 컷 4 월삭(11-15) · 컷 5 유월절·무교절(16-25) ·
컷 6 칠칠절(26-31).

6 의문·발견·정보 상번제가 멈추지 않는 기초선. 수량의 출처. 출 29:38-42의 확장. 레 23(날짜) ↔ 민 28-29(수량). 가을
절기는 29장으로.

7 동영상 명령 → 하루 → 안식일 → 월삭 → 유월절 → 칠칠절.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함께 돌되 가장 작은 바퀴
는 멈추지 않음.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멈추지 않는 가장 작은 바퀴". 부제 — "정한 때마다 — 반복과 수량으로 짜인 시간".

9 동영상 안 걷기·
기도

멈추지 않는 매일의 제사와 얹히는 절기들 안을 걸으며 "내 시간의 가장 작은 바퀴엔 무엇이 매일 올라
가는지"를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멈추지 않는 기초선: 매일의 상번제(olah tamid)가 모든 제사의 바닥에 깔리고, 절기 제사는 그것
을 지우지 않고 "외에"(milvad) 더해진다. 본문은 가장 작은 바퀴를 한순간도 비우지 않는다.

2. 결 2 — 수량의 사다리: 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짐승 수가 늘되, 곁들이 비율(3/2/1)은 짐승 크기에 고정된
다. 수량 자체가 본문의 형식이다.

3. 결 3 — 변하는 수, 변하지 않는 "흠 없는": 단위마다 수는 달라져도 "흠 없는"(tamim)은 동일하게 요구된
다. 본문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나란히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9장(일곱째 달 절기로 달력이 이어짐). 민 28:6이 시내 산의 상번제를 되짚음.

다른 권 — 출 29:38-42(상번제 첫 규정의 확장). 레 23장(절기의 날짜를 민 28-29가 수량으로 채움).

정경 흐름 — 겔 46장이 회복된 성전의 정기 제사로 같은 결을 다시 세우고, 히 10:1-14가 "반복되는 제
사"를 거울로 든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정한 때에 드리라"는 한 명령의 폭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매일의 제사가 한 번도 비지 않는다는 결에서 멈춘다.

멈춤 2: "외에"가 반복되며 절기가 기초선 위에 쌓이는 지점에서 멈춘다.

멈춤 3: 수는 변해도 "흠 없는"은 변하지 않는 순간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멈추지 않는 가장 작은 바퀴를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매일의 바퀴와 절기의 바퀴"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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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무대가 시간표(달력)다

[x] 매일의 상번제가 멈추지 않는 기초선이다

[x] 절기 제사는 "외에" 더해진다

[x] 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짐승 수가 는다

[x] 곁들이 비율은 짐승 크기에 고정된다

[x] "흠 없는"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x] 가을 절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수량.

미해결 질문

민수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짐승 수가 정확히 그 수로 정해졌는가?

월삭의 "수송아지 2·숫양 1·어린 양 7"의 출처를 본문은 말하지 않음.

수량 분포만 관찰, 해석은 묵상으로.

Q2. 곁들이 비율(3/2/1)이 짐승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결은?

수송아지 십분의 삼·숫양 십분의 이·어린 양 십분의 일. 본문은 비율만 제시. 보존.

Q3. 모든 추가 제사가 상번제 "외에"(milvad) 더해지는 까닭은?

매일의 상번제가 기초선으로 고정되는 결. 어휘 분포만 기록, 해석은 뒤로.

Q4. "정한 때"(moed)가 창 1:14의 "계절"과 같은 어근인 결은?

시간 자체가 제사의 틀이 됨. 어근 연결은 배경, 의미는 답하지 않음.

Q5. 28장이 칠칠절에서 끝나고 가을 절기가 빠진 까닭은?

29장(일곱째 달)으로 이어짐. 두 장이 한 달력을 나눠 담는 배열. 본문 배열만 관찰.

Q6. "흠 없는"(tamim)이 모든 단위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결은?

수량은 변해도 "흠 없는"은 불변. 그 고정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 

• 

• 

• 

• 

• 

• 

• 

160



민수기 29장
NUM-029 ·  오경 ·  히브리어

일곱째 달의 수소가 날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결. 13에서 7까지, 이레의 내림 계단.

관찰된 사실

민수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일곱째 달"(chodesh hashvii) 한 달의 달력: 초하루(나팔) → 열흘(속죄) → 열닷새~이레(초막)
→ 여덟째 날.

소품 = 28장과 동일(수송아지 par·숫양 ayil·어린 양 kevasim·가루·기름·포도주). 단, 수송아지 수가 날
마다 달라짐.

특수 소재 — 속죄일의 "스스로 괴롭게 하라"(anah nefesh, 7절); 여덟째 날의 "성회"(atzeret, 3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8장의 일정한 박자에 '기울기'가 섞임 — 초막절 수송아지의 매일 점감(13→7)이 계단 내려가는 인상.

한 달에 절기가 빽빽이 모인 밀도. 여덟째 날의 "수송아지 1"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낙차.

"그 외에"·"규례대로" 후렴의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불 날"(yom teruah)로 열림.

39-40절: "이 모든 것을… 규례대로 드리라"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로 닫힘.

40절(히브리어 30:1)의 매듭이 28-29장 두 장 전체를 감쌈 — 한 달력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 여호와·모세뿐. 무대 = 시간·수량. 다만 수량에 '움직임'이 있음.

나팔절(1-6): 수송아지 1·숫양 1·어린 양 7. 속죄일(7-11): 동일 + "스스로 괴롭게 하라".

초막절(12-34): 수송아지 13→12→11→10→9→8→7 (매일 -1), 숫양 2·어린 양 14 고정.

여덟째 날(35-38): 수송아지 1로 떨어짐.

곁들이 비율은 28장과 같음("규례대로", kammishpat). 모든 절기 제사는 상번제·월삭 "외에"(milvad)
더해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나팔절 — 수송아지 1·숫양 1·어린 양 7.

컷 2 (7-11절): 속죄일 — 동일 수량 + anah nefesh.

컷 3 (12-34절): 초막절 이레 — 수송아지 13→7 점감, 숫양 2·어린 양 14 고정.

컷 4 (35-38절): 여덟째 날 성회(atzeret) — 수송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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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39-40절): 총괄 마무리 — 서원·낙헌제 "외에" 규례대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chodesh hashvii(ִהַּחֹּדשֶ� הַּש��ְבִיעי) — 일곱째 달.

yom teruah(ָעה� ."나팔(외침·신호)의 날. 70인역 "신호의 날 — (יוֹּם ת�ְרו

anah nefesh(�ֶהָ נפֶש� .자기 영혼을 낮춤·괴롭게 함. 속죄일(yom hakippurim)에만 — (ענִ

par / ayil / kevasim — 수송아지/숫양/어린 양. 수송아지만 점감.

atzeret(עֲצֶרֶת) — 성회·모임·멈춤. 여덟째 날(35절). 70인역 ἐξόδιον(마무리).

milvad(מִל�בְַּד) — "~외에". kammishpat(ָט .규례대로"(28장 비율 지시)" — (כ�ַּמ�ִש�ְ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하강 수열(descending numeric sequence): 초막절 수송아지 13→7, 합계 70(13+12+11+10+9+8+7).

고정 vs 가변: 숫양(7일×2=14)·어린 양(7일×14=98)은 고정, 수송아지만 점감.

공식 반복: "흠 없는"·"그 외에"·"규례대로"·"성회"가 절기마다 재등장.

여덟째 날(atzeret)이 이레와 분리된 별도 하루(수송아지 1)로 낙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가을 추수기와 맞물린 일곱째 달 절기군 — 농경 달력 배경.

신년·정화·수확 축제가 한 달에 모인 구조 — 1·7·15절 배경.

임시 초막을 짓던 수확 축제 관습 — 초막절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29 ↔ 레 23:23-44 (일곱째 달 절기의 "날짜").

민 29 ↔ 레 16장 (속죄일).

민 29 ↔ 민 28장 (달력의 앞 절반).

민 29 ↔ 느 8장 (초막절 준수).

민 29 ↔ 슥 14:16-19 (초막절과 열방).

민 29 ↔ 요 7:2,37 (초막절 "큰 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일곱째 달 첫날, 나팔 소리로 한 달이 열린다. 수송아지 하나·숫양 하나·어린 양 일곱이 올라간다. 열흘째에
같은 수량이 다시 올라가되, 이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춘다 — 제물 수는 같고 자세가 다르다. 보름째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 첫날 수송아지 열셋이 올라가고, 다음 날 열둘, 그다음 열하나…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든
다. 숫양 둘과 어린 양 열넷은 날마다 그대로다. 열셋에서 이레째 일곱까지 내려온 수송아지를 다 더하면 일
흔이다. 이레가 끝나면 여덟째 날, 따로 선 하루가 오고 수송아지가 하나로 뚝 떨어지며 한 달이 조용히 닫힌
다. 마지막에 모세의 한 마디로 28-29장 두 장이 함께 매듭지어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내려오는 계단, 열셋에서 일곱까지"

초벌 부제: "일곱째 달 — 점점 줄어드는 수송아지와 따로 선 여덟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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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하강 수열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제사 규례는 "반복·수량 구조"로만 관찰.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수송아지 70을 열방·상징으로 해석할 위험 → 합계 수와 점감 분포만 기록, 의미는 묵상으로.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라"의 영적 의미 → 어휘·배치만 관찰, 해석 자제.

여덟째 날(atzeret)의 신학적 의미 → 본문 배열·수량 낙차만, 해석은 뒤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29장은 일곱째 달의 절기를 수량으로 채우되, 초막절 수송아지가 날마다 하나씩 줄어 13에
서 7까지 내려오는 이레의 계단(합 70)을 그린다.

한 문단: 본문은 28장의 시간표를 한 달, 일곱째 달 안으로 좁혀 잇는다. 나팔절과 속죄일이 같은 수량으로 서
되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더해지고, 초막절 이레 동안 수송아지가 13·12·11·10·9·8·7로 매일 줄
어든다(합 70). 숫양과 어린 양은 고정이고, 여덟째 날 성회에서 수송아지가 하나로 떨어지며 한 달이 닫힌
다. 본문은 고정된 것과 줄어드는 것을 한 표 안에 함께 흐르게 한다.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무대 = 일곱째 달(chodesh hashvii) 달력. 소품 = 28장과 동일하되 수송아지 수가 가변. 특수 — 
anah nefesh(속죄일)·atzeret(여덟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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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일정한 박자에 '기울기'가 섞임(수송아지 점감). 절기가 빽빽한 밀도, 여덟째 날의 낙차.

3 시작과 끝 시작 — "일곱째 달 첫날 나팔"(1절). 끝 — "규례대로 드리라" + "모세가 말하니라"(39-40절). 28-29장
한 달력 단위로 감쌈.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여호와·모세뿐. 나팔·속죄(1·1·7) → 초막(수송아지 13→7, 숫양 2·어린 양 14 고정) → 여덟째 날(1).
"외에"·"규례대로" 반복.

5 장면 컷 컷 1 나팔절(1-6) · 컷 2 속죄일(7-11) · 컷 3 초막절 이레(12-34) · 컷 4 여덟째 날(35-38) · 컷 5 마무리
(39-40).

6 의문·발견·정보 수송아지 합 70. 수송아지만 점감. 여덟째 날의 분리. 속죄일의 자세 명령. 레 23(날짜) ↔ 민 29(수
량).

7 동영상 나팔 → 속죄(자세) → 초막의 내림 계단(13→7) → 여덟째 날(1) → 매듭. 고정과 점감이 함께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내려오는 계단, 열셋에서 일곱까지". 부제 — "일곱째 달 — 점점 줄어드는 수송아지와 따로
선 여덟째 날".

9 동영상 안 걷기·
기도

점점 내려오는 이레의 계단을 걸으며 "줄어드는 수 안에 담긴 것"을 답 없이 셈하며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내려오는 수열: 초막절 수송아지가 13에서 7까지 매일 하나씩 줄어, 더하면 정확히 70이 된다. 본
문은 합계를 말하지 않고 매일의 수만 적는다 — 셈은 읽는 이의 몫으로 남는다.

2. 결 2 — 고정과 가변의 동행: 숫양(14)과 어린 양(98)은 변하지 않고, 수송아지만 줄어든다. 본문은 멈춘
것과 움직이는 것을 한 표에 함께 둔다.

3. 결 3 — 따로 선 여덟째 날: 이레의 내림 뒤에 atzeret가 별도로 서고 수송아지가 1로 떨어진다. 본문은 절
기의 끝에 분리된 한 날을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8장(달력의 앞 절반, 두 장이 한 단위). 민 29:39이 서원·낙헌제와 정기 제사를 함께 묶
음.

다른 권 — 레 23:23-44(같은 절기의 날짜를 민 29가 수량으로 채움). 레 16장(속죄일). 느 8장(초막절의
실제 준수).

정경 흐름 — 슥 14:16-19가 초막절을 열방의 결로, 요 7:2,37이 초막절 "큰 날"을 다시 든다. 한 달력의 절
기가 정경의 더 먼 결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나팔 소리로 한 달이 열리는 첫 수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같은 수량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더해지는 속죄일에서 멈춘다.

멈춤 2: 수송아지가 13에서 7까지 매일 줄어드는 계단에서 멈춘다.

멈춤 3: 이레 뒤 따로 선 여덟째 날의 낙차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려오는 계단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고정된 수와 줄어드는 수"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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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무대가 일곱째 달의 달력이다

[x] 초막절 수송아지가 매일 하나씩 줄어든다

[x] 줄어든 수송아지의 합은 70이다

[x] 숫양과 어린 양은 고정이다

[x] 속죄일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붙는다

[x] 여덟째 날은 따로 선다

[x] 28-29장이 한 달력 단위로 묶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줄어듦.

미해결 질문

민수기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초막절 수송아지 합계가 70인 까닭은?

13+12+11+10+9+8+7 = 70. 본문은 합계나 그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매일의 수만 적음.

열방 연결 등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Q2. 왜 수송아지만 줄고 숫양·어린 양은 고정인가?

수송아지만 점감(13→7), 숫양 2·어린 양 14 불변. 본문은 수만 적고 이유를 말하지 않음. 보존.

Q3. 여덟째 날(atzeret)이 초막절 이레와 분리되어 따로 선 까닭은?

수송아지가 1로 뚝 떨어지는 낙차. 별도 하루의 성격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보존.

Q4. 속죄일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anah nefesh)가 붙은 결은?

다른 절기는 제물 수만, 이 하루는 사람의 자세도 명령. 어휘·배치만 기록, 해석은 뒤로.

Q5. 한 달(일곱째 달)에 절기가 빽빽이 모인 까닭은?

나팔·속죄·초막이 한 달에 집중. 농경 배경은 자료로 두되, 배치의 의미는 답하지 않음.

Q6. "규례대로"(kammishpat)가 가리키는 비율의 출처는?

28장의 곁들이 비율을 지시하는 것으로 관찰되나, 본문은 매번 "규례대로"로만 압축.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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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0장
NUM-030 ·  오경 ·  히브리어

입에서 나온 말이 서는 결. 같은 서원이 듣는 날의 침묵과 만류로 갈린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집 안" — 아버지의 집(3절)·남편의 집(10절). 앞 장들의 회막·제단·달력에서 가정 안쪽으로 이동.

소품 = 거의 없음. 오직 "말" — 서원(neder, 드림)·서약(issar, 묶음/금함).

무대에 박힌 한 점 = "그 들은 날에"(beyom shomo), 효력의 분기점.

무대 위 두 동작 = "잠잠함"(hechrish)과 "무효하게 함"(hefer).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조용하고 신중한 공기 —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룸.

"만약 ~하면"의 조건문 반복(법조문 리듬). "그 들은 날에" 후렴.

"잠잠하면"과 "무효하게 하면"이 짝으로 마주 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사람이 서원하거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lo yachel devaro, 말을 헛되게 말라) — 총
원칙.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과 아내·아버지와 딸에 관한 것" — 관계별 요약.

원칙으로 열고, 경우의 목록으로 닫는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경우별 인물: (1) 남자(2절) (2) 아버지 집 젊은 여자(3-5절) (3) 결혼하며 서원 진 여자(6-8절) (4) 과부·이
혼녀(9절) (5) 남편 있는 아내(10-15절). 듣는 자 = 아버지·남편.

조건문 틀: "들음 → 잠잠하면 섬 / 만류하면 무효 + 여호와께서 사하심". 세 번 반복(컷 2·3·5).

과부·이혼녀(9절): 무효할 자가 없어 "스스로 결박한 것이 그대로 선다".

침묵(hechrish)이 곧 동의로 작동 — "잠잠하면 선다"(4·11절).

늦은 만류의 책임(15절): 시한 넘겨 무효하면 남편이 "죄를 담당"(nasa avon).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총 원칙 —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컷 2 (3-5절): 아버지 집 젊은 여자 — 잠잠하면 섬 / 만류하면 무효.

컷 3 (6-8절): 결혼하며 서원 진 여자 — 남편 기준 동일 틀.

컷 4 (9절): 과부·이혼녀 — 그대로 섬.

• 

• 

• 

• 

• 

• 

• 

• 

• 

• 

• 

• 

• 

• 

• 

• 

• 

• 

• 

166



컷 5 (10-16절): 남편 있는 아내 — 동일 틀 + 늦은 만류의 책임(15절) + 요약(16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neder(ֶנדֶר) — 서원(무언가를 드리기로 한 약속).

issar(אִס�ָר) — 서약(자기를 '묶는' 금욕 맹세). 어근 asar='묶다'.

motza sefatayim(ִמוֹּצָא ש�ְפתַָּים) — 입술에서 나간 것. 발언 자체의 무게.

lo yachel(ֵַּחל ֹּא י .헛되게/속되게 하지 말라. 70인역 "βεβηλώσει"(더럽히다) — (ל

beyom shomo(ֹּב�ְיוֹּם ש�ָמְעו) — 그가 들은 그 날에. 효력의 분기점.

hechrish(החֱֶרִיש�) 잠잠함 / hefer(ֵהפֵר) 무효하게 함 — 두 동작.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결의론적 법(casuistic law): "만약 ~하면 ~하라"의 조건절 사다리.

경우 사다리: 남자 → 아버지 집 딸 → 신부 → 과부·이혼녀 → 아내, 다섯 경우.

"들음 → 잠잠/만류 → 섬/무효"의 동일 틀 3회 반복(컷 2·3·5).

"그 들은 날에"(beyom shomo)의 후렴이 모든 경우의 기준점.

원칙(1-2) ↔ 요약(16)의 액자 닫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신에게 바친 서원·금욕 맹세가 구속력 있는 법적 행위로 다뤄지던 고대 관행 — 1-2절 배경.

가부장 가정의 미혼·기혼 여성 법적 대표권(아버지·남편) 관습 — 3-15절 배경.

구두 발언이 증인 앞에서 법적 효력을 갖던 언어 행위 관습 — motza sefatayim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0 ↔ 레 27장 (서원과 값 매김).

민 30 ↔ 신 23:21-23 (서원 이행의 신속).

민 30 ↔ 민 6장 (나실인의 특수 서원).

민 30 ↔ 전 5:4-6 (서원하고 갚지 않음의 경계).

민 30 ↔ 삿 11:30-39 (입다의 서원).

민 30 ↔ 마 5:33-37 (맹세에 관하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원칙이 세워진다 — 사람이 입으로 서원하거나 자기를 묶는 맹세를 하면,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고 말
을 헛되게 말라. 화면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집의 젊은 여자가 서원하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다. 가
만히 있으면 서원이 서고, 만류하면 풀리며 그 풀림이 받아들여진다. 같은 장면이 결혼하는 여자에게서 남편
을 기준으로 반복된다. 그 사이에 짧은 한 컷 — 과부·이혼녀에겐 들을 사람이 없어 스스로 묶은 것이 그대로
선다. 마지막 긴 장면은 남편 있는 아내로, 같은 틀이 다시 돌되 한 가지가 더해진다. 남편이 듣고도 시한을
넘겨 늦게 풀려 하면 그 책임을 남편이 짊어진다. 그리고 모세의 한 마디로 경우들이 관계의 목록으로 묶이며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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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초벌 제목: "입에서 나온 대로"

초벌 부제: "그 들은 날에 — 서원이 서고 풀리는 다섯 경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3종 + 결의론적 법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가정 권한 구조는 "표면까지만"으로 절제.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장면 컷 5개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아버지·남편의 인준 권한을 현대 젠더 담론으로 끌고 갈 위험 → 본문의 조건문 구조와 어휘까지만 기록.

"그 들은 날" 시한의 의미 해석 자제 → 효력 분기점의 본문 배치만 관찰.

"잠잠함=동의"의 신학적 함의 → 동사 작동 방식만, 해석은 묵상으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0장은 입에서 나온 한 마디가 서는 한 장이며, 같은 서원이 '듣는 날'의 침묵과 만류에 따라
서거나 풀린다.

한 문단: 본문은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는 한 원칙으로 열고, 그 원칙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다섯 경우로 펼친다. 아버지 집의 딸, 결혼하는 여자, 과부·이혼녀, 남편 있는 아내 — 각 경우마다 "들음
→ 잠잠하면 섬 / 만류하면 무효"의 같은 틀이 돈다. 침묵이 곧 동의가 되고, '그 들은 날'이 효력의 분기점이
되며, 시한을 넘긴 늦은 만류는 만류한 자의 책임이 된다. 정해진 제물(28-29장) 뒤에, 자발적으로 입에서 나
온 말이 무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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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무대 = 집 안(아버지의 집·남편의 집). 소품 = 말(neder 드림 / issar 묶음). 분기점 = "그 들은
날"(beyom shomo). 두 동작 = 잠잠함·무효함.

2 첫 느낌·분위기 조용하고 신중한 공기. 조건문 반복의 법조문 리듬. "잠잠함"과 "무효함"이 짝으로 마주 섬.

3 시작과 끝 시작 —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1-2절). 끝 — 관계별 요약(16절). 원칙 → 경우 목록의 액자.

4 등장인물·사물·
상황·사상

다섯 경우(남자·딸·신부·과부/이혼녀·아내), 듣는 자(아버지·남편). "들음 → 잠잠/만류 → 섬/무효" 3
회 반복. 침묵=동의. 늦은 만류의 책임(15절).

5 장면 컷 컷 1 원칙(1-2) · 컷 2 딸(3-5) · 컷 3 신부(6-8) · 컷 4 과부·이혼녀(9) · 컷 5 아내·책임·요약(10-16).

6 의문·발견·정보 "그 들은 날"의 결정성. 침묵=동의. 과부·이혼녀의 별도 처리. 늦은 만류의 책임. 레 27·신 23·민 6과의
서원 배열.

7 동영상 원칙 → 딸 → 신부 → 과부·이혼녀 → 아내(책임) → 요약. 한 마디가 침묵·만류를 따라 서거나 풀림.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입에서 나온 대로". 부제 — "그 들은 날에 — 서원이 서고 풀리는 다섯 경우".

9 동영상 안 걷기·
기도

집 안에서 한 마디가 나오고 누군가 듣는 그 날 안을 걸으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서는지"를 주
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입에서 나온 것의 무게: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2절)가 장 전체의 기둥이다. 본문은 발언
(motza sefatayim) 자체에 효력을 싣는다.

2. 결 2 — '듣는 날'의 분기: 같은 서원이 "그 들은 날"의 침묵(섬)과 만류(풀림)로 갈린다. 본문은 한 하루를
효력의 갈림길로 둔다.

3. 결 3 — 침묵과 책임: 잠잠함이 곧 동의가 되고(4·11절), 시한을 넘긴 늦은 만류는 만류한 자가 책임을 진다
(15절). 본문은 침묵과 지연 양쪽에 무게를 매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6장(나실인의 특수 서원). 민 29:39이 "서원·낙헌제"를 언급하며 본 장으로 이어지는 연
결고리.

다른 권 — 레 27장(서원과 값 매김). 신 23:21-23(서원 이행의 신속). 전 5:4-6(갚지 않음의 경계).

정경 흐름 — 삿 11:30-39(입다의 서원)이 지키지 못할 서원의 결을, 마 5:33-37이 "맹세하지 말라"로 같
은 주제를 다시 든다.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가 정경을 가로질러 메아리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는 한 원칙의 무게에 잠시 멈춘다.

멈춤 1: 같은 서원이 듣는 이의 침묵과 만류로 갈리는 지점에서 멈춘다.

멈춤 2: 아무 말 않는 것이 "서게 함"이 되는 순간 멈춘다.

멈춤 3: 늦은 만류의 책임이 만류한 자에게 돌아가는 곳에서 멈춘다.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입에서 나온 대로를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말한 자리와 들은 자리"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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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x]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는 원칙으로 연다

[x] 서원과 서약(드림과 묶음)을 함께 다룬다

[x] 다섯 경우가 사다리로 펼쳐진다

[x] "그 들은 날"이 효력의 분기점이다

[x] 침묵이 곧 동의로 작동한다

[x] 늦은 만류는 만류한 자의 책임이다

[x] 제사 달력 뒤에 자발적 말이 온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말.

미해결 질문

민수기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그 들은 날"(beyom shomo) 하루가 그렇게 결정적인가?

듣는 날 안의 반응이 효력을 가름. 그 시한이 왜 하루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잠잠함"(hechrish)이 곧 동의로 작동하는 결은?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서게 함". 침묵이 행동과 같은 무게. 작동 방식만 기록, 의미는 보존.

Q3. 과부·이혼녀(9절)가 다른 경우와 따로 한 줄로 처리된 까닭은?

무효할 자가 없어 "그대로 선다"로 짧게 끝남. 그 별도 처리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보존.

Q4. 늦은 만류의 책임이 왜 무효하게 한 자(남편)에게 돌아가는가(15절)?

권한에 시한과 책임이 함께 묶임(nasa avon). 그 묶임의 원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서원 규례가 제사 달력(28-29장) 바로 뒤에 배치된 결은?

정해진 제물 뒤에 자발적 말이 옴. 본문 배열의 의도는 명시되지 않음. 보존.

Q6. "서원"(neder)과 "서약"(issar)이 한 장에 함께 다뤄지는 결은?

드림과 묶음(금함)의 두 결이 같은 규례로 묶임. 두 어휘의 구분은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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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1장
NUM-031 ·  오경 ·  히브리어

전쟁이 명령으로 열려 분배로 닫힌다. 칼이 멈춘 뒤에도 물과 불을 지나는 정결의 절차가 길게
이어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모압 평지의 진영. 전투 자체는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본문은 출정 전(1-6)과 귀환 후(13-54)의 진
영을 비춘다.

소품이 둘로 갈린다 — 전반부: 칼·군대·나팔·거룩한 기구. 후반부: 금·은·놋·철·주석·납, 그리고 물
(*mayim*)과 불(*esh*).

23절: 불을 견디는 금속은 불을 지나고 다시 물로, 그 외는 물로만 정결케 한다 (두 매개 구분).

전리품 목록이 숫자로 길게 나열됨 — 양·소·나귀·사람.

8절: 발람(*Bilam*)의 이름이 죽은 다섯 미디안 왕 명단 끝에 다시 등장(25장 이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부는 빠르게, 후반부는 천천히 세는 공기. 같은 장 안에서 속도가 다름 (참가자 다수가 공유).

"여호와 앞에"가 끝에서 닿는 곳을 바꾼다는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naqam*) — 명령으로 시작.

54절: 전리품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기념"으로 둠 — 예배 공간으로 끝남.

칼(명령) ↔ 회막(기념)의 폭. 시작 동사와 끝의 결이 다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모세 / 엘르아살 제사장 / 비느하스(거룩한 기구·나팔을 들고 출정, 6절) / 천부장·백부장 / 각 지파
천 명씩 만 이천 명.

4절: 각 지파에서 정확히 천 명씩 — 균등 구조.

14절: 모세가 군 지휘관들을 책망. 분배·정결 명령이 뒤따름.

19절: 주검을 만진 자가 진 밖 이레 머물며 정결(19장 규례 재적용).

49절: 군관들이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보고, 금을 자원하여 드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 정벌 명령·천 명씩·비느하스 출정

컷 2 (7-12): 전투·다섯 왕과 발람의 죽음·전리품을 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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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3 (13-24): 모세의 책망·진 밖 이레·불과 물의 정결

컷 4 (25-47): 계수와 절반-절반 분배·여호와의 몫·레위인의 몫

컷 5 (48-54): 군관 보고·금을 회막에 기념으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qam*(2 ,נקַָּם절) — 원수를 갚다.

*Bilam*(8 ,ָב�ִלעְם절) — 발람. 죽은 왕 명단 끝.

*esh*(23 ,אֵש�절) — 불. 금속 정결의 매개.

*mayim*(23 ,ִמַּים절) — 물. 그 외 물건·사람 정결.

*tame*/*tahor*(טָמֵא/טָהוֹּר) — 부정/정함. 19절 이하 반복.

*mekhes*(28 ,ֶמֶכס절) — 세(여호와께 드릴 몫).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명령 → 수행 → 정결 → 계수·분배 → 기념"의 5컷 골격.

분배 비율의 비대칭: 싸운 자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28절), 회중의 몫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
게(30절).

전쟁 서사(전반)와 제의 절차(후반)의 무게중심이 후반에 실림.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전쟁 후 전투원/비전투원 몫 구분 관행 → 27절 절반-절반 구조와 비교.

정결 의식에서 불·물 두 매개 사용 → 23절 금속/비금속 구분과 비교.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1 ↔ 민 25 (브올 사건 — 정벌의 배경)

민 31 ↔ 민 19 (시체 부정·정결수)

민 31 ↔ 신 20 (전쟁 규례)

민 31 ↔ 수 13:21-22 (발람의 죽음 회상)

민 31 ↔ 벧후 2:15·유 1:11 (발람의 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압 평지에서 정벌 명령이 떨어지고, 각 지파의 천 명이 모여 비느하스와 함께 나간다. 전투는 무대 밖에서
지나고, 전리품과 포로가 진으로 돌아온다. 모세의 책망 뒤, 돌아온 자들은 진 밖에 이레 머물며 사람도 물건
도 물과 불을 지난다. 이어 긴 계수가 시작되어 가축과 사람이 세어지고, 절반-절반으로 나뉘며 여호와와 레
위인의 몫이 떼어진다. 마지막에 군관들이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보고하며 금을 회막 앞 기념으로 둔다.
칼로 열린 장이 회막 앞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칼이 멈춘 뒤의 긴 절차"

초벌 부제: "전쟁 뒤에 더 긴 절차 — 정결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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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분배 비율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무대·첫느낌·시작끝·인물·컷5·의문·동영상·제목·기도)

드리프트 관찰

전쟁·심판의 윤리 평가로 번지지 않도록 — 본문이 보여주는 절차·숫자·분배 구조만 기록.

발람의 죽음은 이름의 재등장 사실까지만. 인물 평가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1장은 전쟁의 장이 아니라 전쟁 뒤의 긴 절차의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명령(2절)으로 빠르게 열리지만, 전투 자체는 무대 밖에서 지나간다. 무게는 귀환 후에 실린
다. 진 밖 이레의 정결, 물과 불의 구분, 가축과 사람의 긴 계수, 절반-절반의 분배, 여호와와 레위인의 몫, 그
리고 회막 앞 금의 기념. 칼이 멈춘 자리에서 본문은 오히려 더 천천히 흐른다.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모압 평지 진영. 칼·나팔(전반) ↔ 금속·물·불(후반). |

| 2 첫 느낌 | 전반 빠름, 후반 느림. 같은 장 안의 속도 차. |

| 3 시작과 끝 | "원수를 갚으라"(2) ↔ 회막 앞 "기념"(54). 칼 → 예배 공간. |

| 4 인물·상황 | 모세·엘르아살·비느하스·각 지파 천 명. 진 밖 이레의 정결. |

| 5 장면 컷 | 명령(1-6)·전투/귀환(7-12)·정결(13-24)·분배(25-47)·기념(48-54). |

| 6 의문·정보 | 비대칭 비율(500분의1/50분의1). 불·물 두 매개. 발람 재등장. |

| 7 동영상 | 명령 → 정결 → 계수 → 분배 → 회막 앞 기념. |

| 8 제목 | 초벌 — "칼이 멈춘 뒤의 긴 절차". |

| 9 기도 | 진 밖 이레의 자리에 들어가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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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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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속도의 역전: 전투는 한 줄로 지나고, 정결과 분배가 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문의 무게가 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다.

2. 두 매개의 구분: 금속은 불, 그 외는 물. 정결의 절차가 재료에 따라 갈린다.

3. 비대칭 분배: 싸운 자와 회중의 몫이 절반씩이되, 거기서 떼는 비율은 다르다(500분의1 / 50분의1).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5장(브올 사건, 이 정벌의 배경). 민 19장(시체 부정·정결수).

다른 권 — 신 20장(전쟁 규례). 수 13:21-22(발람의 죽음 회상).

정경 흐름 — 신약 벧후 2:15·유 1:11이 "발람의 길"을 다시 부른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명령의 빠른 닫힘에 한 사람이 멈칫한다.

멈춤 1: 진 밖 이레, 물과 불을 지나는 절차에서 멈춘다.

멈춤 2: 절반-절반의 셈, 비대칭 비율에서 멈춘다.

끝: 회막 앞 금의 기념에서, 전쟁의 산물이 예배 공간에 놓이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칼이 멈춘 뒤의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전투는 무대 밖, 무게는 귀환 후에 실린다

[x] 정결이 두 매개(불·물)로 갈린다

[x] 분배가 절반-절반 + 비대칭 비율로 짜인다

[x] 발람의 이름이 명단 끝에 다시 나온다

[x] 장이 회막 앞 기념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절차.

미해결 질문

민수기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군인들이 진 밖에 이레 머물러야 했는가?

관찰 사실: 19절, 사람을 죽였거나 주검에 닿은 자가 셋째 날·일곱째 날 정결.

본문은 절차를 말하되 이유를 자세히 풀지 않음. 19장 규례와의 연결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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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배 비율이 왜 비대칭인가 (500분의 1 vs 50분의 1)?

싸운 자의 몫에서 여호와께 500분의 1(28절), 회중의 몫에서 레위인에게 50분의 1(30절).

비율 차이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3. 발람의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온 이유는?

22-24장에서 사라졌던 발람이 8절 죽은 왕 명단 끝에 다시 등장.

왜 이 자리에 다시 호명되는지는 답하지 않고 둠.

Q4. 금속은 불, 그 외는 물 — 두 매개의 구분 기준은?

23절. 불을 견디는 것/견디지 못하는 것의 구분으로 읽히나, 본문은 원리를 명시하지 않음.

Q5.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보고의 위치는 왜 끝인가?

49절. 긴 계수·분배 뒤에 놓인 보고. 구조적 강조인지 단순 보고인지 답하지 않음.

Q6. 금을 "기념"으로 회막에 둔다는 것은?

54절. 전쟁의 금이 예배 공간에 기념으로 놓임. 그 기능은 관찰에서 어휘까지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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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2장
NUM-032 ·  오경 ·  히브리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머무름과 건넘이 협상된다. 동편에 정착하려는 두 지파 반이 "형제보다
앞서 무장하여 건너겠다"는 조건으로 묶인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요단 동편 — 야셀과 길르앗 땅. 모압 평지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자리.

핵심 소품은 가축(*miqneh*). 1절 "심히 많은 가축"이 협상의 출발점. 양 우리(*gederot tzon*)와 견고
한 성(*are mivtzar*).

요단강(*Yarden*)이 건넘/머무름의 경계로 배경에 흐름.

34-42절에 동편 성읍 이름이 줄지어 나옴 — 아다롯·디본·야셀·니므라·헤스본·엘르알레 등.

길르앗(*Gilad*)이 동편 목초지대의 핵심 지역으로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조심스러운 청원 → 단단한 책망 → 차분한 합의로 공기가 세 번 전환됨.

대화극 구조. 청·거절/책망·재청·조건부 합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5절: 가축 많은 르우벤·갓이 동편 땅을 청함 — 요청으로 시작.

42절: 마길·야일·노바가 동편 성읍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름 — 정착·명명으로 끝남.

요청 ↔ 명명의 폭. 땅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르우벤·갓 자손 / 모세 / 엘르아살·회중 지휘관 / 므낫세 반 지파(마길·야일·노바, 33절 이후 합류).

첫 청원(1-5)엔 므낫세 반이 없음. 33절에야 합류.

말 순서 변화: 첫 청원(가축·성읍 먼저, 4-5) ↔ 재청(자녀는 성읍에, 우리는 앞서 건넘, 16-17).

모세가 7-15절에서 정탐꾼 사건(13-14장)을 회상. 23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24절: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라" — 서약을 그들 말로 묶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 두 지파의 청원("강을 건너게 마소서")

컷 2 (6-15): 모세의 책망·정탐꾼 사건 회상

컷 3 (16-19): 재청 — 자녀는 성읍에, 무장하여 앞서 건넘

컷 4 (20-32): 조건부 합의 —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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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33-42): 동편 분배·성읍 재건·마길/야일/노바의 명명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iqneh*(1 ,ֶמִקְנה절) — 가축·소유. 협상의 출발점.

*chalutzim*(32·29·27·21·17 ,צִים� .절) — 무장한 자. 조건의 핵심어, 반복חֲלו

*chet*(23 ,חטְֵא절) — 죄. "너희를 찾아내리라".

*nachalah*(ַָּחֲלה .기업. 동편이 기업이 되는 조건 — (נ

*Gilad*(ָלִעְד� .길르앗. 동편 목초지대 — (ג

*avar*(עבַָּר) — 건너다. 머무름/건넘의 축.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청원-책망-재청-합의의 대화 구조(chiasm 후보).

두 지파의 말 순서 역전: 가축·성읍 우선(첫 청) → 무장·건넘 우선(재청).

모세의 역사 회상(7-15)이 현재 협상에 과거 세대를 끌어옴.

"*chalutzim*"(무장하여 건넘)의 5회 반복이 조건의 뼈대.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요단 동편(길르앗·바산) 목초지대의 목축 적합성 — 트랜스요르단 가축 경제 배경.

고대 근동 조건부 토지 분배 협약의 구두 서약 구조 → 32절 서약과 비교.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2 ↔ 민 13-14 (정탐꾼 사건 — 모세의 회상)

민 32 ↔ 신 3:12-20 (동편 분배 재서술)

민 32 ↔ 수 1:12-15 (여호수아의 약속 재확인)

민 32 ↔ 수 22장 (동편 지파의 귀환과 제단 논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축 많은 두 지파가 동편의 푸른 땅을 보고 모세 앞에 와 "강을 건너게 마소서" 청한다. 모세가 멈춰 세우며
한 세대 전 정탐꾼 사건을 길게 떠올린다 — "형제만 보내려느냐." 두 지파가 다시, 이번엔 순서를 바꿔 "자녀
는 성읍에 두고 우리가 무장하여 앞서 건너 함께 싸우겠다" 말한다. 모세가 조건을 걸어 합의한다 —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 땅이 정복되기까지 함께하면 동편이 기업이 되리라." 마지막에 두 지파 반이 동편 성읍
을 다시 짓고, 마길·야일·노바가 마을을 점령해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 곳이 먼저 세워
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머무름과 건넘의 협상"

초벌 부제: "동편에 머물되, 형제보다 앞서 건너는 조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말 순서 역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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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두 지파의 동기(가축 우선)를 신앙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 본문이 보여주는 말 순서·서약 어휘만 기록.

모세의 정탐꾼 회상은 인용 사실까지만. 세대 비교의 해석은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2장은 정착의 장이 아니라 머무름과 건넘이 조건으로 묶이는 협상의 장이다.

한 문단: 가축이 많은 두 지파가 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 땅을 청한다. 모세는 과거 한 세대의 일을 끌어와 책망
하고, 두 지파는 말의 순서를 바꿔 "자녀는 성읍에, 우리는 무장하여 앞서 건너겠다"고 다시 청한다. 합의는
조건부다 —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 땅이 정복되기까지 함께해야 동편이 기업이 된다. 강 하나를 사이
에 두고, 머무름은 건넘의 약속 위에서만 허락된다.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요단 동편 길르앗. 가축·양 우리·견고한 성. 동편 지명 목록. |

| 2 첫 느낌 | 청원 → 책망 → 합의의 세 전환. 대화극. |

| 3 시작과 끝 | 청원(1-5) ↔ 정착·명명(42). 요청 → 땅에 이름 붙임. |

| 4 인물·상황 | 르우벤·갓·모세, 뒤에 므낫세 반. 말 순서의 역전. |

| 5 장면 컷 | 청원·책망·재청·조건부 합의·정착(5컷). |

| 6 의문·정보 | *chalutzim* 5회. 므낫세 반의 합류. "입에서 나온 대로"(24). |

| 7 동영상 | 청 → 책망(정탐꾼 회상) → 재청 → 서약 → 동편 정착. |

| 8 제목 | 초벌 — "머무름과 건넘의 협상". |

| 9 기도 | 강가에 서서 머물 땅과 건널 땅을 함께 바라본다.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말의 순서: 첫 청원은 가축·성읍이 먼저, 재청은 자녀를 두고 무장·건넘이 먼저. 같은 두 지파가 같은 일을
다른 순서로 말한다.

2. 조건부 기업: 동편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면"이라는 조건이 기업을 묶는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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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의 호출: 모세는 현재 협상에 한 세대 전 정탐꾼 사건을 끌어온다. 과거가 현재의 조건이 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13-14장(모세가 회상하는 정탐꾼 사건).

다른 권 — 신 3:12-20(동편 분배 재서술). 수 1:12-15(여호수아의 약속 재확인).

정경 흐름 — 수 22장에서 동편 지파의 귀환과 제단 논쟁으로 이 약속이 다시 불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가축 많은 자의 조심스러운 청원에서 한 사람이 멈칫한다.

멈춤 1: 모세가 과거를 끌어오는 책망에서 멈춘다.

멈춤 2: 말의 순서가 바뀌는 재청에서 멈춘다.

끝: 강을 건너기 전 머물 곳이 먼저 세워지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머무름과 건넘 사이의 강가*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가축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x] 두 지파의 말 순서가 역전된다

[x] 기업이 조건부로 묶인다

[x] 모세가 과거 세대를 끌어온다

[x] 장이 동편 정착·명명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건넘.

미해결 질문

민수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두 지파의 말 순서가 왜 바뀌었는가?

첫 청원(4-5)은 가축·성읍 우선, 재청(16-17)은 자녀를 성읍에 두고 무장·건넘 우선.

순서 변화의 까닭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표현 차이만 보존.

Q2. 므낫세 반 지파는 청하지 않았는데 왜 동편을 받는가?

33절에서 르우벤·갓과 함께 동편을 받음. 합류 과정은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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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23절)의 범위는?

조건 불이행의 결과로 언급됨. 그 구체적 작동은 본문이 풀지 않음. 어휘까지만 기록.

Q4. 모세가 정탐꾼 사건을 왜 이 자리에 끌어오는가?

7-15절. 과거 세대와 현재 청원을 잇는 회상. 비교의 의도는 답하지 않고 둠.

Q5. 동편 정착과 후대 이야기(수 22장)의 관계는?

본 장은 정착까지만. 후대의 귀환·제단 논쟁은 다른 본문의 결. 여기서는 연결만 표시.

Q6. 성읍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행위(42절)의 결은?

마길·야일·노바가 점령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름. 명명의 기능은 관찰에서 사실까지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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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3장
NUM-033 ·  오경 ·  히브리어

라암셋에서 모압까지, 한 백성의 발자취가 "떠나 ~에 진 쳤고"의 같은 형식으로 마흔 번 넘게
적힌다. 목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거민을 쫓으라"는 명령이 돋아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가 한 곳이 아니라 계속 옮겨감 — 라암셋에서 광야를 거쳐 요단가 모압 평지까지.

지명이 소품처럼 줄지어 나옴: 숙곳·에담·비하히롯·마라·엘림·신 광야·르비딤·시내·호르산 등.

골격: "그들이 ~에서 떠나(*wayyisu*) ~에 진 쳤고(*wayyachanu*)"가 한 단위로 마흔 번 넘게 반복.

1-2절: 모세가 노정(*masa*)을 기록했다고 명시. 표제로 쓰임.

사건은 드물게만 삽입 — 라암셋 출발(3절, "든 손으로"), 마라의 쓴 물·엘림의 샘과 종려(8-9), 아론의 죽
음(38-39, 날짜·나이 123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떠나 ~에 진 쳤고"의 끝없는 반복이 청각에 박힘. 단조로움이 한 걸음씩 세는 무게로 전환됨.

끝(50절 이후)에서 명단이 멈추고 명령으로 공기가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표제 "노정이 이러하니라". 본 목록은 3절 라암셋 출발부터.

48-49절: 모압 평지·요단가 도착으로 목록이 닫힘.

56절: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경고로 장이 닫힘.

목록의 닫힘(49)과 장의 닫힘(56)이 다른 지점에 있음 — 50-56은 명령·경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이 거의 없음 — 백성 전체가 한 덩어리. 모세(기록자), 아론(38절 죽음), 끝에 여호와의 말씀.

'진'(*machaneh*)이 사실상 주어 — 떠나고 친다, 마흔 번 넘게.

50-56절에서 상황이 명령으로 전환: 거민을 쫓고(*hwrish*), 형상·우상을 깨뜨리고, 산당(*bamah*)을
헐고, 제비뽑아(*goralot*) 분배.

55절: "남기면 눈의 가시(*sikkim*)와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되리라" — 강한 비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 표제·라암셋 출발("든 손으로")

컷 2 (5-15): 애굽~시내 노정(숙곳·홍해·마라·엘림·신 광야·르비딤·시내)

컷 3 (16-37): 시내~호르산 노정(지명만 빽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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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38-49): 아론의 죽음 → 모압 평지·요단가 도착

컷 5 (50-56): 명령 — 거민·우상·산당 제거, 제비뽑아 분배, 경고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asa*(1-2 ,מַּס�ַּע절) — 노정/출발. 표제어.

*wayyisu*(� �סְִעו .떠나" — 목록 골격, 반복" — (וַּי

*wayyachanu*(� �ַּחֲנו .진 쳤고" — 목록 골격, 반복" — (וַּי

*yad ramah*(3 ,ידָ רָמָה절) — "든 손으로"(담대히).

*hwrish*(55·52 ,הוֹּרִיש�절) — 쫓아내다.

*bamah*(52 ,ב�ָמָה절) — 산당. *goralot*(54 ,וֹּרָלוֹּת� .절) — 제비ג

*sikkim*(55 ,ש�ִכ�ִים절) — 가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여정 목록(itinerary) 양식 — 동일 형식의 마흔여 회 반복.

가장 긴 머묾(시내, 율법 수여)이 단 한 줄로 적힘 — 형식이 사건을 압축.

사건 삽입의 비대칭 — 라암셋·마라·엘림·호르산에만 짧은 서술.

목록(컷1-4) → 명령(컷5)의 흐름. 발자취가 명령으로 흘러듦.

38절 아론의 죽음에만 날짜·나이가 박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군사 원정 기록의 노정 목록 양식 — "떠나 ~에 이르렀다" 형식과 비교.

정복 후 거주민·우상·산당 제거 지시 — 고대 근동 토지 점유 관행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3 ↔ 출 12:37 (라암셋 출발 — 여정의 시작점)

민 33 ↔ 출 14-17장 (홍해·마라·신 광야·르비딤)

민 33 ↔ 민 20-21장 (호르산·아론의 죽음)

민 33 ↔ 신 1-2장 (여정의 재서술)

민 33 ↔ 수 13-19장 (제비뽑기 분배 — 54절 예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라암셋에서 한 백성이 든 손으로 나온다. 숙곳·바다·마라의 쓴 물·엘림의 샘과 종려를 지나, 신 광야와 르비딤
을 거쳐 시내에 진을 친다. 그 긴 머묾이 단 한 줄로 지나간다. 이어 광야의 긴 행렬 — 지명이 빽빽이 이어지
고 같은 형식이 계속 돌아온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날짜와 나이가 적힌다. 행렬이 다시 움직여 모압 평
지 요단가에 도착한다. 발자취가 멈춘 그 자리에서 말씀이 바뀐다 — "건너가 거민을 쫓고 형상과 산당을 헐
고 제비뽑아 나누라. 남기면 가시가 되리라." 마흔 번 넘는 발자취가 한 명령으로 흘러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떠나고 진 치고, 마흔 번"

초벌 부제: "발자취의 목록, 그 끝의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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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여정 목록 양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여정 목록을 알레고리(인생 여정 등)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명단·형식·지명 구조만 기록.

거민 제거 명령은 어휘·구조까지만. 윤리 평가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같은 형식의 발자취가 한 명령으로 흘러드는 장이다.

한 문단: "떠나서 ~에 진 쳤고"가 마흔 번 넘게 반복되며 라암셋에서 요단가까지의 발자취를 적는다. 형식이
너무 일정해서 가장 긴 머묾(시내, 율법 수여)조차 단 한 줄로 압축된다. 사건은 드물게만 박힌다 — 라암셋의
출발, 마라의 쓴 물, 엘림의 샘, 호르산의 아론의 죽음. 그리고 발자취가 멈춘 자리에서 형식이 깨지고 명령이
돋아난다 — "거민을 쫓고 형상과 산당을 헐고 제비뽑아 나누라."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옮겨가는 무대. 지명이 소품처럼 줄지음. "떠나/진 쳤고" 골격. |

| 2 첫 느낌 | 반복의 단조로움이 한 걸음씩 세는 무게로. 끝의 명령 전환. |

| 3 시작과 끝 | 표제·라암셋(1-3) ↔ 경고(56). 목록의 닫힘(49)과 장의 닫힘(56)이 다름. |

| 4 인물·상황 | 인물 거의 없음. '진'이 주어. 끝에서 명령으로 전환. |

| 5 장면 컷 | 표제·애굽~시내·시내~호르산·도착·명령(5컷). |

| 6 의문·정보 | 시내가 한 줄. 사건 삽입의 비대칭. 아론에만 날짜·나이. |

| 7 동영상 | 라암셋 → 광야 행렬 → 호르산 → 요단가 → 명령. |

| 8 제목 | 초벌 — "떠나고 진 치고, 마흔 번". |

| 9 기도 | 마흔 곳의 진을 하나씩 짚으며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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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형식의 압축: 가장 긴 머묾(시내)이 가장 짧게 적힌다. 형식의 일정함이 사건의 크기를 평평하게 만든다.

2. 삽입의 비대칭: 거의 지명뿐인 목록에 마라·엘림·호르산만 사건이 박힌다. 무엇을 멈춰 적을지가 본문의
선택이다.

3. 형식의 깨짐: 발자취가 멈춘 자리(50절)에서 반복이 끝나고 명령이 돋아난다. 목록이 명령으로 흘러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0-21장(호르산·아론의 죽음, 목록 중반과 겹침).

다른 권 — 출 12:37(라암셋 출발). 출 14-17장(목록 초반 지명). 신 1-2장(여정 재서술).

정경 흐름 — 수 13-19장이 54절의 "제비뽑아 나누라"를 실행으로 받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반복되는 형식에 한 사람이 잠시 지루해하다 멈춘다.

멈춤 1: 시내가 단 한 줄로 지나가는 곳에서 멈춘다.

멈춤 2: 호르산에 박힌 아론의 죽음·나이에서 멈춘다.

끝: 발자취가 멈춘 자리에서 명령이 돋아나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마흔 곳의 진을 짚어 걷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같은 형식이 마흔 번 넘게 반복된다

[x] 가장 긴 머묾(시내)이 한 줄로 압축된다

[x] 사건은 몇 곳에만 박힌다

[x] 목록의 닫힘과 장의 닫힘이 다르다

[x] 발자취가 끝의 명령으로 흘러든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발자취.

미해결 질문

민수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시내의 긴 머묾이 단 한 줄로 적혔는가?

관찰 사실: 율법 수여의 긴 시간이 "시내 광야에 진 쳤고" 한 줄로 압축됨.

형식이 사건을 압축한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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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왜 몇 곳에만 사건이 삽입되는가?

라암셋·마라·엘림·호르산에만 짧은 서술. 선택 기준을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Q3. 진의 수가 정확히 몇 개인가?

본문은 합산하지 않음. 라암셋부터 세면 마흔 곳을 넘음(전승은 보통 42).

본문 자체의 숫자 명시는 없음. 셈은 독자의 몫으로 둠.

Q4. 38절 아론의 죽음에만 날짜·나이가 박힌 이유는?

목록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날짜·나이(123세). 그 강조의 까닭은 답하지 않음.

Q5. 목록의 닫힘(49)과 장의 닫힘(56)이 왜 다른 지점인가?

명단이 먼저 닫히고 명령·경고가 붙음. 구조의 의도는 관찰에서 위치까지만 기록.

Q6. "눈의 가시·옆구리의 찌르는 것"(55절) 비유의 결은?

거민을 남길 때의 결과를 강한 비유로 말함. 그 작동은 본문이 풀지 않음. 어휘까지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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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4장
NUM-034 ·  오경 ·  히브리어

아직 밟지 않은 땅의 네 경계가 선으로 그려지고, 그 땅을 나눌 책임자 열 사람의 이름이 호명
된다.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기에 명단에서 빠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가나안 땅 전체. 본문이 위에서 내려다보듯 테두리를 한 바퀴 돈다.

방위가 순서대로: 남쪽 경계(3-5)·서쪽 경계(6)·북쪽 경계(7-9)·동쪽 경계(10-12).

경계는 *gevul*. 서쪽은 "큰 바다"(*Yam haGadol*, 지중해), 남쪽 끝에 "염해"(*Yam haMelach*, 사
해).

지명 소품: 신 광야·가데스 바네아·아그랍빔·아스몬·애굽 시내·호르산·하맛 어귀·스밤·리블라·긴네렛 바
다·요단.

17-29절: 사람 이름이 줄지어 나옴 — 엘르아살·여호수아 + 지파별 지휘관(*nasi*).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선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인상. 남쪽에서 시작해 빙 도는 공기.

아직 가지지 않은 땅인데 경계가 또렷해 묘한 확신감. 뒤에서 지도 → 명단으로 결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가나안 땅 곧 사방 경계대로 기업이 될 땅" — 공간 규정으로 시작.

2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분배하게 하셨더라" — 사람의 임명으로 끝남.

시작·끝 모두 "기업"(*nachalah*)이 걸림. 공간 → 사람의 폭.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명령자)·모세(전달자)·엘르아살·여호수아 + 지파별 지휘관 열 명.

명단이 열 명(열둘이 아님). 르우벤·갓·므낫세 반(동편) 제외, "아홉 지파와 반 지파"(13절)를 위함.

13-15절: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받았다고 명시(32장 연결).

지휘관 이름에 부친명 병기 —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정탐꾼 갈렙이 책임자로 등장).

지파 순서가 앞선 목록들과 다름 — 유다가 먼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 규정 — "사방 경계대로 기업이 되리라"

컷 2 (3-12): 네 경계 한 바퀴 — 남·서·북·동

컷 3 (13-15): 제외 명시 —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음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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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6-29): 분배 책임자 임명 — 엘르아살·여호수아 + 지휘관 열 명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evul*(ל� �בְו .경계. 다수 반복 — (ג

*Yam haGadol*(6 ,דָוֹּל� �םָ הַּג .절) — 큰 바다(지중해), 서쪽 경계הַּי

*Yam haMelach*(12·3 ,יםָ הַּמ�ֶלַּח절) — 염해(사해), 남·동 경계 지점.

방위어: *negev*(남)·*yam*(서/바다)·*tzafon*(북)·*qedem*(동).

*nasi*(נשָ�ִיא) — 지휘관/족장. 명단 반복.

*nachalah*(ַָּחֲלה �וֹּרָל)*기업. *goral — (נ .제비(분배 방식) — (ג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경계 묘사(boundary circuit) — 남→서→북→동의 방위 순환.

경계가 점이 아니라 선("~에서 ~로 나아가")으로 그려져 닫힌 도형을 이룸.

한 변(서)만 자연 경계(바다), 셋은 지명의 연결.

지도(컷1-2) → 제외(컷3) → 명단(컷4)의 결 전환.

책임자 명단이 열 명 — 동편 제외가 숫자에 드러남(므낫세가 동·서로 갈림).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영토 경계 문서의 방위 순환 양식 — 경계를 도는 기술 방식과 비교.

지파별 분배 책임자 임명 — 부족 연합체의 토지 행정 구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4 ↔ 창 15:18-21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폭)

민 34 ↔ 수 13-19장 (실제 분배 — 이 책임자들이 수행)

민 34 ↔ 겔 47:13-20 (회복된 땅의 경계 — 병행 묘사)

민 34 ↔ 민 32장 (동편 두 지파 반의 제외 근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땅 위로 올라가 가나안 전체를 내려다본다. 말씀이 시작된다 — "이 땅이 사방 경계대로 너희 기업
이 되리라." 선이 그어진다. 남쪽 염해 끝에서 출발해 아그랍빔·가데스 바네아·애굽 시내를 지나 큰 바다(서
쪽)에 닿고, 북쪽으로 호르산·하맛 어귀·스밤·리블라를 거쳐, 동쪽으로 긴네렛 바다와 요단을 따라 다시 염해
로 닫힌다. 한 바퀴를 돌아 닫힌 테두리가 완성된다. 말씀이 멈추고 짚는다 —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
으니 여기 들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름들이 호명된다. 엘르아살, 여호수아, 유다의 갈렙부터 지파마다 한 사
람씩. 땅을 나눌 손들이 정해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아직 밟지 않은 땅의 테두리"

초벌 부제: "경계를 한 바퀴 긋고, 나눌 사람을 세우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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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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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방위 순환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경계 지명의 현대 위치 비정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 본문이 그리는 방위·선 구조만 기록.

갈렙의 등장은 이름 연결 사실까지만. 인물 평가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4장은 정복 기록이 아니라 아직 밟지 않은 땅의 경계와 그 땅을 나눌 사람을 미리 그어 두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카메라를 땅 위로 올려 가나안 전체의 테두리를 한 바퀴 돈다 — 남에서 서로, 서에서 북으로,
북에서 동으로, 다시 염해로 닫힌다. 한 변(서)만 바다이고 셋은 지명의 선이다. 테두리를 긋고 나서 본문은
동편 두 지파 반을 제외로 짚고, 마지막에 땅을 나눌 책임자 열 사람의 이름을 호명한다. 공간이 먼저 그려지
고, 그 공간을 나눌 손들이 그다음에 세워진다.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가나안 전체. 방위 순환. 큰 바다·염해·경계 지명들. |

| 2 첫 느낌 | 선을 짚어가는 인상. 지도 → 명단의 결 전환. |

| 3 시작과 끝 | 공간 규정(1-2) ↔ 사람 임명(29). 둘 다 "기업". |

| 4 인물·상황 | 엘르아살·여호수아 + 지휘관 열 명. 동편 제외. 갈렙 등장. |

| 5 장면 컷 | 규정·네 경계·제외·임명(4컷). |

| 6 의문·정보 | 점이 아닌 선. 서쪽만 바다. 명단 열 명. |

| 7 동영상 | 위에서 내려다봄 → 테두리 한 바퀴 → 제외 → 호명. |

| 8 제목 | 초벌 — "아직 밟지 않은 땅의 테두리". |

| 9 기도 | 테두리 선 위를 한 바퀴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선으로 그린 경계: 경계는 점이 아니라 "~에서 ~로 나아가"의 선이다. 네 변이 닫힌 도형을 이룬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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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칭의 경계: 서쪽만 자연 경계(바다)이고, 셋은 지명의 연결이다. 한 변과 세 변의 결이 다르다.

3. 공간 다음의 사람: 테두리를 먼저 긋고, 그 땅을 나눌 책임자를 그다음에 호명한다. 공간이 사람보다 앞선
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32장(동편 두 지파 반의 제외 근거).

다른 권 — 창 15:18-21(약속된 땅의 폭). 수 13-19장(실제 분배 — 이 책임자들이 수행).

정경 흐름 — 겔 47:13-20이 회복된 땅의 경계를 같은 방위 묘사로 다시 그린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아직 밟지 않은 땅에 경계가 또렷한 데서 한 사람이 멈칫한다.

멈춤 1: 테두리가 한 바퀴 돌아 닫히는 곳에서 멈춘다.

멈춤 2: 동편 두 지파 반이 명단에서 빠지는 곳에서 멈춘다.

끝: 땅보다 먼저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아직 밟지 않은 테두리 위*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경계가 방위 순환으로 한 바퀴 돈다

[x] 경계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려진다

[x] 서쪽만 자연 경계(바다)다

[x] 동편 두 지파 반이 제외된다

[x] 공간 다음에 사람이 호명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경계.

미해결 질문

민수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책임자를 점령 전에 미리 임명하는가?

관찰 사실: 땅을 아직 밟지 않았는데 분배 책임자를 세움(16-29절).

임명 시기의 까닭은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2. 왜 명단이 열 명인가?

동편 두 지파 반 제외로 "아홉 지파와 반 지파"(13절). 므낫세가 동·서로 갈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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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셈의 구조는 32장과 연결되나, 본 장은 제외 사실까지만 말함.

Q3. 경계의 세 변은 지명 연결, 한 변만 바다인 이유는?

서쪽만 자연 경계(지중해), 남·북·동은 지점들의 선. 그 비대칭의 까닭은 본문이 풀지 않음.

Q4. 지휘관 명단의 지파 순서가 왜 다른가?

유다가 먼저 나오는 순서. 앞선 목록들과 다름. 순서 기준은 답하지 않고 둠.

Q5. 정탐꾼 갈렙이 책임자로 호명된 결은?

유다 지파 책임자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름의 연결은 관찰에서 사실까지만 기록.

Q6. 약속된 경계(창 15)와의 폭 차이는?

창 15:18-21의 폭과 본 장의 경계가 같은지/다른지는 다른 본문의 결. 여기서는 연결만 표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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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NUM-035 ·  오경 ·  히브리어

기업 없는 지파에게 마흔여덟 성읍이 흩어 주어지고, 그중 여섯은 도피의 성이 된다. 고의와
실수를 가르는 선이 칼과 회중 사이에 그어진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가 둘 — 성읍과 그 둘레 들(목초지),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 자리·도피성 문 안팎.

측량 단위가 소품: 성벽 밖 천 규빗, 또 이천 규빗(4-5절).

성읍 둘레 들은 *migrash*(가축 푸는 목초지). 도피성은 *ir miklat*('거두어 들이는 성').

후반 소재 전환 — 철 연장·돌·나무 기구·손(살인의 도구, 16-23절), 그리고 피(*dam*) 반복.

피의 보수자 *go'el haddam* — *go'el*('무르는 자')이 피를 갚는 친족으로 쓰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은 측량의 차분함, 후반은 피·칼의 긴장. "부지중에"의 반복이 보호의 결을 띰.

무거운 규정 속 도피성이 숨 틈처럼 들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들을 주라" — 거주의 명령으로 시작.

34절: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 여호와의 거하심으로 끝남.

사람의 거주 ↔ 여호와의 거하심. 같은 '거함'의 결이 양쪽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레위인 / 살인자(*rotzeach*) / 피의 보수자(*go'el haddam*) / 회중(*edah*) / 대제사장.

살인을 둘로 가름: 고의(원한·매복·연장) vs 부지중(*bishgagah*, 원한 없이 우연).

회중(*edah*)이 보수자와 살인자 사이에서 재판(24-25절).

대제사장의 죽음이 풀림의 기준(25·28절) — 시간의 끝이 한 사람의 죽음에 묶임.

31-32절: 속전(*kofer*)을 받지 말라 — 생명에 값을 매기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 레위인의 성읍·들 측량(천/이천 규빗)

컷 2 (6-8): 마흔여덟 성읍, 그중 여섯 도피성. 지파 크기에 따라 차등 헌납

컷 3 (9-15): 도피성의 목적 — 부지중 살인자가 보수자를 피해 도망

컷 4 (16-29): 고의/부지중 구분·회중 재판·대제사장 죽음까지 머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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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30-34): 증인 규정·속전 금지·"땅을 더럽히지 말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ir miklat*(11 ,ָעיִר מִקְלט절) — 도피성('거두어 들이는 성').

*go'el haddam*(ָֹּאֵל הַּד�ם� .피의 보수자(무르는 친족) — (ג

*rotzeach*(ַּרֹּצֵח) — 살인자. *bishgagah*(11 ,ָב�ִש�ְגגָה절) — 부지중에·실수로.

*edah*(24-25 ,ָעדֵה절) — 회중(재판 주체).

*migrash*(מִגרְָש�) — 성읍 둘레 목초지.

*kofer*(31-32 ,ֶֹּפר .피, 반복 — (ד�םָ)*절) — 속전. *damכ�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판례법(case law) 구조 — 고의/부지중의 이항 구분과 각각의 처리.

성읍(공간, 컷1-2) → 피(재판, 컷3-5)의 두 묶음이 한 장에.

마흔여덟 성읍을 지파 크기에 따라 차등 헌납(8절) — 균등이 아님.

도피성 여섯이 요단 이편 셋·저편 셋으로 균형 배치(14절).

풀림의 때가 대제사장의 죽음에 묶임(25·28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혈수(blood feud)와 피의 보수자 제도 — 친족 보복의 사회 구조.

성소·제단으로의 도피 관습(asylum) — 고대 근동 피난처 전통과 비교.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5 ↔ 출 21:12-14 (고의/우발 구분 — 제단 도피)

민 35 ↔ 신 19:1-13 (도피성 규례 재서술)

민 35 ↔ 수 20장 (도피성 여섯 실제 지정)

민 35 ↔ 수 21장 (레위인 마흔여덟 성읍 실제 분배)

민 35 ↔ 민 26장 (레위인이 기업 없는 지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먼저 측량이다. 레위인이 받을 성읍 둘레로 들이 자로 재어진다 — 성벽 밖 천 규빗, 또 이천 규빗. 마흔여덟
성읍이 지파마다 크기에 따라 떼어지고, 그중 여섯이 도피성으로 따로 표시된다. 장면이 바뀐다. 누군가 우
연히 사람을 친다. 피의 보수자가 뒤를 쫓고, 그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 문으로 달려 들어간다. 회중이 가운데
서서, 연장으로 매복해 쳤는지 원한 없이 우연이었는지를 가린다. 고의면 보수자에게, 부지중이면 도피성으
로. 부지중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문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풀림의 때다. 마지막에 규정
이 닫는다 — "한 증인으로 죽이지 말라.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라.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도망쳐 들어갈 문"

초벌 부제: "흩어진 성읍, 그 여섯에 그어진 도피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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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판례법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도피성을 곧장 신학적 모형(그리스도 예표 등)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문이 보여주는 법 구조·구
분·기준만 기록.

피의 보수자 제도는 어휘·구조까지만. 윤리·제도 평가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5장은 두 결을 한 장에 묶는다 — 기업 없는 지파에게 흩어 준 성읍과 그중 여섯에 그어진 도
피의 선.

한 문단: 전반은 측량이다. 레위인의 성읍 둘레로 들이 자로 재어지고, 마흔여덟 성읍이 지파 크기에 따라 차
등으로 떼어진다. 그중 여섯이 도피성으로 따로 표시된다. 후반은 재판이다. 살인이 고의와 부지중으로 갈리
고, 회중이 그 사이에서 판단한다. 부지중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문다. 생명에는 속전을
받지 않는다. 흩어진 성읍이 보호의 구조가 되고, 그 끝에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가 놓인다.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성읍·들(측량) ↔ 살인 자리·도피성 문. 규빗·연장·피. |

| 2 첫 느낌 | 측량의 차분함 → 피·칼의 긴장. "부지중에"의 보호. |

| 3 시작과 끝 | 레위인의 거주(1-2) ↔ 여호와의 거하심(34). 같은 '거함'. |

| 4 인물·상황 | 레위인·살인자·보수자·회중·대제사장. 고의/부지중. |

| 5 장면 컷 | 측량·48성읍/6도피성·도피 목적·재판·규정(5컷). |

| 6 의문·정보 | 차등 헌납. 이편/저편 셋씩. 풀림이 대제사장 죽음에 묶임. |

| 7 동영상 | 측량 → 분배 → 도망 → 재판 → 여호와의 거하심. |

| 8 제목 | 초벌 — "도망쳐 들어갈 문". |

| 9 기도 | 도피성 문 앞에 서서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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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두 결의 결합: 성읍 분배(공간)와 살인 재판(피)이 한 장에 묶인다. 기업 없는 지파의 성읍이 곧 보호의 구
조가 된다.

2. 고의와 부지중의 선: 같은 죽음도 의도에 따라 갈린다. 회중이 칼과 사람 사이에서 그 선을 긋는다.

3. 죽음에 묶인 시간: 부지중 살인자의 풀림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에 묶인다. 시간의 끝이 사람의 죽음
으로 정해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6장(레위인이 기업 없는 지파임).

다른 권 — 출 21:12-14(고의/우발 구분). 신 19:1-13(도피성 재서술).

정경 흐름 — 수 20장이 도피성 여섯을, 수 21장이 마흔여덟 성읍을 실제로 지정·분배한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자로 재는 측량의 차분함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멈춤 1: 마흔여덟 중 여섯이 도피성으로 표시되는 곳에서 멈춘다.

멈춤 2: 고의와 부지중을 가르는 회중의 자리에서 멈춘다.

끝: 풀림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묶이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도피성 문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마흔여덟 성읍 중 여섯이 도피성이다

[x] 성읍 분배와 살인 재판이 한 장에 묶인다

[x] 고의와 부지중이 갈린다

[x] 회중이 그 사이에서 재판한다

[x] 풀림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묶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도피.

미해결 질문

민수기 3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풀림의 기준인가?

관찰 사실: 부지중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묾(25·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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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정하되 본문은 까닭을 자세히 말하지 않음. 사실만 보존.

Q2. 마흔여덟 성읍을 왜 지파 크기에 따라 차등 헌납하는가?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8절). 균등이 아닌 비례의 까닭은 본문이 풀지 않음.

Q3. 부지중 살인자가 경계를 벗어나면 보수자가 죽여도 죄 없는 이유는?

26-27절. 보호에 공간적 조건이 붙음. 그 경계 규정의 원리는 답하지 않고 둠.

Q4. 왜 생명에는 속전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31-32절. 생명에 값을 매기지 않는 규정. 그 근거의 깊이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어휘까지만.

Q5. 도피성 여섯을 요단 이편·저편 셋씩 나눈 결은?

14절. 동·서 균형 배치. 그 배치의 의도는 관찰에서 구조까지만 기록.

Q6. "한 증인으로 죽이지 말라"(30절)의 위치는 왜 끝인가?

증인 수 조건이 규정 끝에 놓임. 구조적 강조인지는 답하지 않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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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6장
NUM-036 ·  오경 ·  히브리어

딸들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갈까 하는 한 질문이, 책 전체를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로 닫는다. 민수기가 한 가문의 혼인 규정으로 끝난다.

관찰된 사실

민수기 3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는 모압 평지, 요단가(13절) — 민수기 후반의 무대가 끝까지 이어짐.

소품이 거의 없음 — 핵심 단어 '기업'(*nachalah*)·'지파'(*matteh*)·'희년'(*yovel*).

희년(*yovel*, 4절): 토지가 본래 지파로 돌아가는 때. 70인역 '풀어줌'(아페시스).

13절이 따로 떨어져 책 전체를 닫는 종결구로 놓임 —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Erevot Moav*(모압 평지)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책의 봉인 표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짧지만 끝 문장에서 책 전체가 닫히는 무게가 옴.

한 가문의 작은 걱정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묘함. 차분히 매듭짓는 공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길르앗(므낫세) 자손 족장들의 걱정으로 시작.

13절: 민수기 전체를 닫는 종결구로 끝남.

장의 닫힘 = 책의 닫힘. 또한 27장(딸들의 첫 청원)과 짝을 이루는 inclusio.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길르앗 자손 족장들 / 모세 / 슬로브핫의 다섯 딸(말라·디르사·호글라·밀가·노아, 11절).

상황: 27장에서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됐으나, 타 지파와 혼인 시 기업이 넘어갈 우려(3절). 희년에도 굳어
질 걱정(4절).

해결(6절): "좋게 여기는 자에게(*tov be'eneihem*) 시집가되, 조상 지파 가족(*mishpachah*) 안에서
만" — 자유와 제한이 한 절에.

딸들의 순종(10-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같은 지파(므낫세) 안에서 결혼. 기업이 지
파에 머묾.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 족장들의 걱정 — 기업 이전·희년 우려

컷 2 (5-9): 모세의 규정 — 지파 가족 안에서만 혼인, 기업은 지파에 머묾

컷 3 (10-12): 딸들의 순종 — 므낫세 안에서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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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3): 책의 종결구 — 모압 평지의 명령과 규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chalah*(ַָּחֲלה .기업. 반복 — (נ

*matteh*(מַּט�ֶה) — 지파('막대기'에서). 반복.

*mishpachah*(6 ,ָחָה .절) — 가족·종족(혼인 범위)מִש�ְפ�

*yovel*(4 ,יוֹּבֵל절) — 희년. 토지 환원의 때.

*tov be'eneihem*(6 ,ֶטוֹּב ב�ְעיֵניֵהם절) — "그들이 좋게 여기는 자에게".

*ka'asher tzivah YHWH*(ָהָ יהְו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종결 후렴" — (כ�ַּאֲש�ֶר צִו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판례법의 해결(case law resolution) — 걱정·규정·순종의 3단.

27장(딸들의 청원)과 36장(혼인 보완)의 inclusio — 책의 마지막 두 매듭.

13절이 책 콜로폰(book colophon) — 레 27:34와 유사 형식.

6절에 자유(*tov be'eneihem*)와 제한(가족 안에서)이 한 절에 공존.

다섯 딸 이름의 순서가 27장과 다름(같은 이름, 다른 배열).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고대 근동 상속녀(heiress) 혼인 규정과 부족 토지 보존 — 토지 이전 제한 관습.

희년의 토지 환원 제도 — 토지 양도 불가 원칙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민 36 ↔ 민 27:1-11 (슬로브핫 딸들의 첫 청원 — 이 장의 짝)

민 36 ↔ 레 25:8-17 (희년 — 토지 환원)

민 36 ↔ 수 17:3-6 (딸들이 실제로 기업을 받음)

민 36 ↔ 대상 7:15 (므낫세 자손 계보에 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압 평지, 요단가다. 길르앗 자손 족장들이 모세 앞에 와 걱정을 말한다 —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기
업이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고, 희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답한다
— "옳다. 딸들은 좋게 여기는 자에게 시집가되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그래야 기업이 지파에
머문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 — 말라·디르사·호글라·밀가·노아 — 가 그대로 따라 므낫세 가족 안에서 결혼한
다. 기업이 지파 안에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내려온다 — "이는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 요단가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한 가문의 작은 매듭 위에 민수기의 봉인이 찍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한 가문의 매듭으로 닫히는 책"

초벌 부제: "딸들의 혼인 규정이 민수기를 닫는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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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2종 + 27장 inclusio·콜로폰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s8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부 기록됨 (민수기 마지막 장, 9단계 기도가 책의 닫힘과 만남)

드리프트 관찰

혼인 규정을 여성 지위·현대 제도 논쟁으로 확장하지 않도록 — 본문이 보여주는 기업 보존 구조·자유와
제한의 공존만 기록.

책의 닫힘(13절)은 콜로폰 형식 사실까지만. 정경 신학적 평가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민수기 36장은 큰 결말이 아니라 한 가문의 혼인 규정으로 책 전체를 닫는 장이다.

한 문단: 길르앗 자손 족장들이 한 걱정을 가져온다 —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기업이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고, 희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답한다 — 딸들은 좋게 여기는 자에게 시
집가되, 오직 자기 지파 가족 안에서만. 자유와 제한이 한 절에 함께 놓인다. 딸들이 그대로 순종해 므낫세 안
에서 결혼하고, 기업이 지파에 머문다. 그리고 13절의 종결구가 내려와 민수기 전체를 봉인한다. 27장의 "받
게 하라"와 36장의 "머물게 하라"가 책의 마지막 두 매듭으로 묶인다.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소품 | 모압 평지 요단가. 기업·지파·희년. 13절 종결구. |

| 2 첫 느낌 | 짧지만 끝에서 책이 닫히는 무게. 작은 매듭의 묘함. |

| 3 시작과 끝 | 족장들의 걱정(1-2) ↔ 책의 종결구(13). 27장과 inclusio. |

| 4 인물·상황 | 족장들·모세·다섯 딸. 걱정-규정-순종. |

| 5 장면 컷 | 걱정·규정·순종·종결구(4컷). |

| 6 의문·정보 | 27/36 짝. 이름 순서 변화. 자유와 제한의 공존. |

| 7 동영상 | 걱정 → 규정 → 순종 → 책의 봉인. |

| 8 제목 | 초벌 — "한 가문의 매듭으로 닫히는 책". |

| 9 기도 | 요단가에서, 아직 건너지 않은 채 한 권이 닫히는 자리에 머문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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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작은 것 위의 봉인: 책의 마지막이 큰 사건이 아니라 한 가문의 혼인 규정이다. 작은 매듭 위에 책의 봉인이
찍힌다.

2. 자유와 제한의 공존: "좋게 여기는 자에게"(자유)와 "지파 가족 안에서"(제한)가 한 절에 함께 있다.

3. 27장과의 짝: "받게 하라"(27장)와 "머물게 하라"(36장)가 권리와 보존의 두 매듭으로 책을 닫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같은 권 안 — 민 27:1-11(딸들의 첫 청원 — 이 장의 짝).

다른 권 — 레 25:8-17(희년 — 토지 환원). 수 17:3-6(딸들이 실제로 기업을 받음).

정경 흐름 — 13절의 콜로폰은 레 27:34와 같은 형식으로 한 권을 닫고, 다음 권(신명기)으로 건너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한 가문의 작은 걱정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멈춤 1: 자유와 제한이 한 절에 함께 놓이는 곳에서 멈춘다.

멈춤 2: 27장의 그 딸들이 다시 나와 책을 묶는 곳에서 멈춘다.

끝: 작은 매듭 위에 책의 봉인이 찍히는 결을 손에 쥔다.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요단가, 아직 건너지 않은 채 한 권이 닫히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
내한다.

F · 자족성 점검

[x] 책의 마지막이 한 가문의 혼인 규정이다

[x] 자유와 제한이 한 절에 공존한다

[x] 27장과 짝을 이루는 inclusio다

[x] 딸들의 순종으로 기업이 지파에 머문다

[x] 13절 종결구가 민수기를 봉인한다

다음 권으로 가져갈 한 단어: 봉인. 민수기가 요단가에서 닫히고, 신명기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

미해결 질문

민수기 3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민수기 전체가 이 작은 가문의 이야기로 끝나는가?

관찰 사실: 큰 장면이 아니라 한 혼인 규정과 책의 종결구(13절)로 닫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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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치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구조 사실만 보존.

Q2. 다섯 딸의 이름 순서가 27장과 왜 다른가?

27장과 36장 11절의 이름은 같으나 배열이 다름. 순서 변화의 까닭은 본문이 풀지 않음.

Q3. 자유("좋게 여기는 자")와 제한("지파 안에서")이 한 절에 공존하는 결은?

6절.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며 범위를 둠. 그 균형의 원리는 답하지 않고 둠.

Q4. 희년에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4절에 희년이 우려의 근거로 언급됨. 그 작동의 세부는 본 장이 자세히 풀지 않음(레 25 연결). 어휘까지
만.

Q5. 27장(받게 하라)과 36장(머물게 하라)의 짝은 무엇을 닫는가?

딸들의 기업 문제가 책의 마지막 두 매듭을 이룸. 그 inclusio의 의도는 관찰에서 구조까지만 기록.

Q6. 13절의 종결구가 닫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압 평지에서… 명령하신" — 이 장만인지 책 전체인지, 콜로폰의 범위는 본문이 직접 한정하지 않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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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mei hamarim은 '쓴 물'인가 '시험의 물'인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구별의 표였던 머리를 끝에 밀어 태우는가?
	Q2. 본인 잘못이 아닌 부정(곁의 죽음)으로 구별이 깨지는 까닭은?
	Q3. 왜 나실인 규례 바로 뒤에 축복 시가 붙는가?
	Q4. 축복 세 줄이 점점 길어지는(3·5·7) 것은 무엇을 보이려는가?
	Q5. "그 얼굴을 비추사·향하여 드사"(panim)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둔다"(sim shem, 27절)는 어떤 행위인가?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동일한 예물을 열두 번 다 적었는가?
	Q2. 왜 봉헌 첫째 날이 유다 지파인가?
	Q3. 고핫 자손에게만 수레를 주지 않은 까닭은?
	Q4. 89절의 "소리"는 목록과 어떤 관계인가?
	Q5. midabber(재귀형)의 뉘앙스는?
	Q6. 합계(84-88절)를 따로 적은 이유는?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봉사 연령이 25세(8장)와 30세(4장)로 다른 까닭은?
	Q2. 왜 등잔 점등 바로 다음에 레위인 정결이 오는가?
	Q3. 사람을 "흔들어 바침"(tenufah)의 뜻은?
	Q4. 50세 이후 "곁에서 돕는다"의 결은?
	Q5. 회중의 안수(10절)와 레위인의 안수(12절)의 관계는?
	Q6. "그들은 내 것이라"가 두 번 선언되는 까닭은?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9장의 시간(첫째 달)이 1장(둘째 달)보다 앞인가?
	Q2. 왜 한 질문에서 영구 규정이 생겼는가?
	Q3. 구름 머무는 기간이 들쭉날쭉한 까닭은?
	Q4. "고의 불참"의 경고(karet)와 "부정한 자 배려"의 관계는?
	Q5. "먼 길"의 점 표시(마소라 nequdot)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거류민(ger)까지 동일 규례에 넣은 까닭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호밥은 결국 함께 갔는가?
	Q2. 구름과 법궤, 둘 다 앞서간다는 관계는?
	Q3. 왜 35-36절만 시(노래)로 바뀌는가?
	Q4. 35-36절을 둘러싼 역니문(逆nun)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Q5. "우리 눈이 되어 달라"와 구름의 인도는 충돌하는가?
	Q6. 약 1년의 시내산 체류가 끝나는 날의 정확한 날짜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영을 "떼어" 나눈다는 것은 무슨 결인가?
	Q2. 25절의 예언이 일회성인가 지속인가?
	Q3. 엘닷과 메닷은 왜 진영에 남았는데 영이 임했는가?
	Q4. 메추라기는 응답인가 심판인가?
	Q5. 왜 두 사건(영 나눔 / 메추라기)이 한 단락에 교차하는가?
	Q6.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모세의 말의 결은?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둘이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이 들었는가?
	Q2. 표면 이유(구스 여자)와 속 이유(권위)의 관계는?
	Q3. 3절 해설("온유하더라")은 누가 끼워 넣었는가?
	Q4. 모세의 중보가 왜 그토록 짧은가?
	Q5. "구스 여자"는 십보라인가 다른 여자인가?
	Q6. 왜 온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 7일을 멈췄는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같은 사실 보고가 30절에서 왜 둘로 갈라지는가?
	Q2. 갈렙은 왜 같은 땅을 다르게 보았는가?
	Q3. 한 땅에 대한 두 묘사 — "젖과 꿀"(27절) ↔ "삼키는 땅"(32절)의 관계는?
	Q4. "메뚜기 같았다"는 자기 가늠은 누구의 시선인가?
	Q5. 보고(report)와 악평(*dibbah*)을 본문이 다른 단어로 나눈 이유는?
	Q6. 정탐 명령(1-2절)과 신명기 1장 회고의 결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사하노라"(20절)와 형벌(21-38절)은 어떻게 한자리에 있는가?
	Q2. 정탐 40일이 형벌 40년이 되는 비례(34절)의 까닭은?
	Q3.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결(2절↔28-29절)은 우연인가?
	Q4. 같은 무리 중 갈렙·여호수아만 예외인 까닭은?
	Q5. 사함받은 뒤의 무모한 진격(40-45절)은 무엇인가?
	Q6. 궤와 모세가 함께 가지 않은 것(44절)의 무게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형벌(14장) 직후에 "땅에 들어가거든"(2절)으로 시작하는 배치의 까닭은?
	Q2. 헌물 규례 한가운데에 나무하던 사람 사건(32-36절)이 끼어든 까닭은?
	Q3. "어떻게 할지 지시받지 못하여"(34절) 가둔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Q4. 부지중(*bishgagah*)과 높이 든 손(*beyad ramah*)을 나눈 기준은?
	Q5. 옷자락 술이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않게" 한다(39절)는 것은?
	Q6. '보고 두려워함'(13장)과 '보고 기억함'(15장)의 같은 동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분수에 지나도다"(*rav lachem*)가 양쪽에서 같은 말로 쓰인 까닭은?
	Q2. 두 무리(고라 / 다단·아비람)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까닭은?
	Q3. 땅이 삼킴(스올)과 불, 두 결말이 함께 있는 까닭은?
	Q4. 향로가 심판의 시험에서 막아서는 도구로 바뀐 것(47-48절)은?
	Q5. 두들겨 편 향로가 제단의 표징이 된 까닭은?
	Q6. 다단·아비람이 애굽을 "젖과 꿀의 땅"(13절)이라 부른 것은 무엇인가?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싹·꽃·열매가 한꺼번에 난 것(8절)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Q2. 왜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에 남기는가?
	Q3. "원망을 그치게"(5·10절)와 끝의 떨림(12-13절)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Q4. 16장(죽음)과 17장(생명)의 마주섬은 우연인가?
	Q5. *matteh*가 지팡이이자 지파라는 이중 어의는 무엇을 만드는가?
	Q6. 살구나무(*sheqed*)와 '깨어 지킴'(*shaqad*)의 어근 겹침은?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 (2) 문학 구조
	6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레위 지파만 땅의 기업이 없는가(20, 24절)?
	Q2. "나는 네 분깃이요 기업이라"(20절)에서 땅 단어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온 것은?
	Q3. 받는 레위인이 다시 십일조를 떼는(26절) 구조는 무엇인가?
	Q4. 같은 단어 "죄(*avon*)"가 1절·32절 양 끝에 놓인 까닭은?
	Q5. 거제 규례를 "영원한 소금 언약"(19절)이라 부른 까닭은?
	Q6. 16-17장(다툼·표징) 직후에 직무·분깃 규례(18장)가 온 배치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정결케 하는 일을 다룬 자가 거꾸로 부정해지는 까닭은?
	Q2. 왜 하필 "붉은" 암소인가?
	Q3.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뿌려야 하는 까닭은?
	Q4.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이름에 부정을 뜻하는 *niddah*가 쓰인 까닭은?
	Q5. 정결 절차의 불이행이 "회중에서 끊어짐"으로 이어지는 무게는 왜 이렇게 큰가?
	Q6. 정결의 재료가 "진영 밖"에서 만들어지는 까닭은?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모세의 잘못은 정확히 무엇인가?
	Q2. 명령을 어겼는데도 물이 풍성히 나온 까닭은?
	Q3. 미리암의 죽음이 한 절(1절)로 지나가는 까닭은?
	Q4. 형제 민족 에돔이 통행을 거절한 까닭은?
	Q5. 여정의 처음(출 17)과 끝(민 20)에 같은 이름 "므리바"가 놓인 까닭은?
	Q6. 아론의 옷을 산 위에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절차의 무게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뱀을 제거하지 않고 "뱀의 형상"을 보게 하신 까닭은?
	Q2. 본문 한가운데 "우물의 노래"가 통째로 들어온 까닭은?
	Q3. 현존하지 않는 "여호와의 전쟁기"를 인용한 까닭은?
	Q4. 만나를 멸시한 입과 물린 몸이 바로 이어진 순서의 무게는?
	Q5. 시혼과 옥, 같은 패턴이 두 번 적힌 까닭은?
	Q6. 위기(1절)와 승리(3·35절)가 한 장에 거듭 엮인 까닭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하나님이 "가라"(20절) 하셨는데 그가 가니 "노하신"(22절) 까닭은?
	Q2. 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예언자가 정작 사자를 못 본 까닭은?
	Q3. 나귀의 질문과 사자의 질문이 같은 까닭은?
	Q4. 발람의 입("여호와 말씀만")과 발걸음(자꾸 가려 함)이 어긋난 까닭은?
	Q5.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까닭은?
	Q6. 저주를 시작하기 직전에 장이 멈추는(41절) 까닭은?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저주를 시킨 입에서 매번 축복이 나오는 까닭은?
	Q2. 발락은 왜 자꾸 장소를 바꾸는가?
	Q3. 복술가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복술이 없다"(23절)가 나오는 까닭은?
	Q4. 멀리서 본 백성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21절)고 한 까닭은?
	Q5. 같은 절차(제단 일곱)가 정확히 세 번 반복되는 까닭은?
	Q6. 발람도 자기 입을 어쩌지 못하는 까닭은?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한 별"과 "한 규"(17절)는 누구/무엇을 가리키는가?
	Q2. 발람이 점술을 그치고 영에 사로잡혀 말하게 된 까닭은?
	Q3. 시선이 가까운 장막에서 먼 "후일"로 옮겨가는 까닭은?
	Q4.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나는데도 예언이 더 쏟아지는 까닭은?
	Q5. 마지막에 여러 민족(아말렉·겐·앗수르·깃딤)을 짧게 훑고 끝내는 까닭은?
	Q6. 만남이 결렬(각자 제 길)로 닫히는 무게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1절은 "모압 여자"인데 이름이 공개된 인물(고스비)은 왜 "미디안 사람"인가?
	Q2. 왜 두 사람의 이름이 사건(6-8절) 한참 뒤(14-15절)에야 공개되는가?
	Q3.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13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4. "평화의 언약"(brit shalom, 12절)이 진노의 사건 직후 주어지는 결은?
	Q5. 비느하스의 행동에 "속죄하였다"(kipper, 13절)는 제사 용어가 쓰인 이유는?
	Q6. "염병"(maggefah)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그쳤는가"?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두 인구조사의 총수가 거의 같은(603,550 → 601,730) 까닭은?
	Q2. 지파별 증감(시므온 급감, 므낫세 급증 등)의 까닭은?
	Q3.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11절)는 왜 여기 삽입되었나?
	Q4. "수에 따른 분배"(54절)와 "제비 분배"(55절)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나?
	Q5. 슬로브핫의 딸들(33절)이 명단 한가운데 이름으로 등장한 결은?
	Q6. 레위가 다른 지파와 다른 기준(한 달 이상)·다른 자리에서 셈해지는 까닭은?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모세는 왜 곧바로 판결하지 않고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갔는가"(5절)?
	Q2. 한 가정의 사례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의 율례로 확장되는가?
	Q3. 27장의 상속 율례가 36장에서 다시 보완되는 까닭은?
	Q4.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므리바 물, 14절)가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결은?
	Q5. 모세가 자기 끝을 듣고 처음 구한 것이 후계자였던 결은?
	Q6. 여호수아가 "우림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점(21절)이 모세와 다른 결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짐승 수가 정확히 그 수로 정해졌는가?
	Q2. 곁들이 비율(3/2/1)이 짐승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결은?
	Q3. 모든 추가 제사가 상번제 "외에"(milvad) 더해지는 까닭은?
	Q4. "정한 때"(moed)가 창 1:14의 "계절"과 같은 어근인 결은?
	Q5. 28장이 칠칠절에서 끝나고 가을 절기가 빠진 까닭은?
	Q6. "흠 없는"(tamim)이 모든 단위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결은?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초막절 수송아지 합계가 70인 까닭은?
	Q2. 왜 수송아지만 줄고 숫양·어린 양은 고정인가?
	Q3. 여덟째 날(atzeret)이 초막절 이레와 분리되어 따로 선 까닭은?
	Q4. 속죄일에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anah nefesh)가 붙은 결은?
	Q5. 한 달(일곱째 달)에 절기가 빽빽이 모인 까닭은?
	Q6. "규례대로"(kammishpat)가 가리키는 비율의 출처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Q1. 왜 "그 들은 날"(beyom shomo) 하루가 그렇게 결정적인가?
	Q2. "잠잠함"(hechrish)이 곧 동의로 작동하는 결은?
	Q3. 과부·이혼녀(9절)가 다른 경우와 따로 한 줄로 처리된 까닭은?
	Q4. 늦은 만류의 책임이 왜 무효하게 한 자(남편)에게 돌아가는가(15절)?
	Q5. 서원 규례가 제사 달력(28-29장) 바로 뒤에 배치된 결은?
	Q6. "서원"(neder)과 "서약"(issar)이 한 장에 함께 다뤄지는 결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왜 군인들이 진 밖에 이레 머물러야 했는가?
	Q2. 분배 비율이 왜 비대칭인가 (500분의 1 vs 50분의 1)?
	Q3. 발람의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온 이유는?
	Q4. 금속은 불, 그 외는 물 — 두 매개의 구분 기준은?
	Q5.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보고의 위치는 왜 끝인가?
	Q6. 금을 "기념"으로 회막에 둔다는 것은?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두 지파의 말 순서가 왜 바뀌었는가?
	Q2. 므낫세 반 지파는 청하지 않았는데 왜 동편을 받는가?
	Q3.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23절)의 범위는?
	Q4. 모세가 정탐꾼 사건을 왜 이 자리에 끌어오는가?
	Q5. 동편 정착과 후대 이야기(수 22장)의 관계는?
	Q6. 성읍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행위(42절)의 결은?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왜 시내의 긴 머묾이 단 한 줄로 적혔는가?
	Q2. 왜 몇 곳에만 사건이 삽입되는가?
	Q3. 진의 수가 정확히 몇 개인가?
	Q4. 38절 아론의 죽음에만 날짜·나이가 박힌 이유는?
	Q5. 목록의 닫힘(49)과 장의 닫힘(56)이 왜 다른 지점인가?
	Q6. "눈의 가시·옆구리의 찌르는 것"(55절) 비유의 결은?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왜 책임자를 점령 전에 미리 임명하는가?
	Q2. 왜 명단이 열 명인가?
	Q3. 경계의 세 변은 지명 연결, 한 변만 바다인 이유는?
	Q4. 지휘관 명단의 지파 순서가 왜 다른가?
	Q5. 정탐꾼 갈렙이 책임자로 호명된 결은?
	Q6. 약속된 경계(창 15)와의 폭 차이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풀림의 기준인가?
	Q2. 마흔여덟 성읍을 왜 지파 크기에 따라 차등 헌납하는가?
	Q3. 부지중 살인자가 경계를 벗어나면 보수자가 죽여도 죄 없는 이유는?
	Q4. 왜 생명에는 속전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Q5. 도피성 여섯을 요단 이편·저편 셋씩 나눈 결은?
	Q6. "한 증인으로 죽이지 말라"(30절)의 위치는 왜 끝인가?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민수기 3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련 LOCKED 단계 위치
	Q1. 왜 민수기 전체가 이 작은 가문의 이야기로 끝나는가?
	Q2. 다섯 딸의 이름 순서가 27장과 왜 다른가?
	Q3. 자유("좋게 여기는 자")와 제한("지파 안에서")이 한 절에 공존하는 결은?
	Q4. 희년에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Q5. 27장(받게 하라)과 36장(머물게 하라)의 짝은 무엇을 닫는가?
	Q6. 13절의 종결구가 닫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